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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의 책들[i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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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사

    

    이 책을 캐나다의 구영재 선교사님에게 바칩니다.

    1985년,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선교사님을 만나 인생 여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은 아모스인데 구약의 대언자 아모스의 생애와 선교사님의 생애는 많이 비슷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으며 뽕나무를 배양하여 생계를 보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및 종교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암 7:14-15).

    선교사님도 이와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여 완고한 지도자들과 무지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대언자처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크게 감명을 받고 복음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머리에 떠올렸으며 분명히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교사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복음의 열정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달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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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양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눅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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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 서문

    

    “천주교를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좀 아이러니컬한 질문 같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종교적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 종교심으로 인해 열심을 내면 구원받는 줄 착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열심이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롬 10:1-4)

    기독교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의를 소유하는 생명의 법이며 천주교는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전통과 사람의 명령들을 따라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망의 법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만큼이나 종교심이 강합니다. 이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도를 지나쳐서 유대인들이 저지른 실수를 범할까 크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스럽게 치장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며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듣지 않고 건물 짓기에 급급하며 매관매직하고 감투를 얻기 위해 교단 모임에서 싸우고 가짜 학위를 얻기 위해 헌금을 축내는 모습이 종교 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인들도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이런 종교 행위를 수수방관하며 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가와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겔 22:23-31).

    사도 바울은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종교와 복음이 얼마나 다른가 극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 3:5-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면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라는 종교 속에서 헤매던 마르틴 루터, 그가 종교 속에서 고민하던 것이 다 허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그 고민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다가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복음은 그 당시 유럽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교황도 저지할 수 없는 용기와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종교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생활의 경험이 복음의 빛과 함께 작용하면 그 효과가 큽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경험한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역자 역시 이를 경험했으며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행 4:19-20)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지치게 되었습니다. 종교 행위를 멈추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백성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입을 막으며 온갖 핍박을 다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 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렘 20:9)

    이것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입니다. 종교심으로 가득하여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종교와 복음의 진리를 밝혀야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아이언사이드 등 진리의 선구자들이 외쳤던 것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시 외쳐야 합니다. 비록 이런 외침이 인기를 끌지는 못하지만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열정을 갖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종교에 파묻혀서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며 많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들을 향해 진리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바른 기독교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디 이 작은 책자가 진리를 탐구하는 적은 양 무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찾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로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자 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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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천주교의 본질

    

    

    ‘마귀의 간계’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중 하나인 본 설교에서 20세기의 영적 거장 로이드 존스 박사는 로마 카톨릭 시스템의 간교함을 조목조목 잘 보여 준다. 특별히 그는 구원에 대한 천주교 가르침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킨 것으로서 사람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에 파고 들어와 파멸을 가져옴을 보여 준다. 로이드 존스 박사의 성경적 천주교 분석은 과연 우리가 새로운 태도로 로마 카톨릭 주의를 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행한 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Evangelical Press, 136 Rosendale Road, London, SE21 8LG,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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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엡 6:11-12)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 크리스천 지성인들은 불가피하게 로마 카톨릭 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개신교)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회의가 개최됩니다. 또 이 같은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 즉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어떤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자체가 크리스천 정신을 놀랍게 구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바로 이 같은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앞날을 내다볼 때 이 문제가 긴급한 문제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모종의 개연성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에 달할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될 일들을 예상해 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비 카톨릭 국가인 우리나라 ― 영국 ― 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다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이 같은 입장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엄청난 사실을 주시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이 일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어떤 프로테스탄트 단체에 소속된 적도 없고 그 같은 주제로 강연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로마 카톨릭 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기독교의 진리와 위대한 개혁 교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항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 주의에 항거하는 일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나라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테스탄트들의 부정적인 항거 노력은 별 효과가 없음이 기정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 주의가 확산된 원인은 자기가 믿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무지함과 무기력함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인해 저는 이 문제 곧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의 활동들인 ‘마귀의 간계’에 대해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었습니까? 먼저 저는 오늘 개개인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카톨릭 신자이면서 참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카톨릭 신자이면서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고자 하는 바는 카톨릭 교도로서 크리스천인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체제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고 그런 체제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개인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고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적 측면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체제의 역사적 증거 기록을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며 그 체제가 스스로를 정치 세력이라 주장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치적 측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일반 성도들과 기독교 정치인들이 관여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영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제시하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의 체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 주의로 알려진 이 체제야말로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약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된 체제이므로 저는 주저하지 않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체제를 ‘배교 체제’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보통 배교를 가리켜 ‘기독교 진리로부터 전적으로 이탈한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어떤 이들은 “글쎄요, 지금 당신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무척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배교 체제요, 배교 집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를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해서 배교 체제가 되지 않았고 기독교의 진리에 무언가를 첨가하고 거기서 이탈하여 배교 체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마귀의 온갖 간교함이 들어오며 마귀의 간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통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통성에는 전혀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믿으며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며 예수님의 기적들을 믿으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대속(代贖) 사역과 그분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관한 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절대적으로 정통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보다 훨씬 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런 점에서 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로마 카톨릭 주의의 입장에 대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보더라도 그들의 정통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중심 교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런 면에서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정통적인 교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교활함이 들어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모든 것에다 ‘저주받아 마땅한 첨가물’ 즉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것들과 사실상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첨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결국에는 그 체제의 거짓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 체제의 교리는 그럴듯한 위조품이며 성경이 기록한 대로 로마 카톨릭 체제는 다름 아닌 계시록의 음녀입니다.

    참으로 이 문제는 지극히 교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도 ‘간교함’ 즉 마귀의 간계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간교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서를 읽어 보아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무척 방대하고 그 체제의 간교함은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런 사례를 여러 번 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카톨릭 교도가 이혼할 경우 그는 교회로부터 파문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신문에서 일부 고매한 카톨릭 교도들의 이혼 소식을 접하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글쎄요. 사실 그들은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참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해명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궤변 체계가 이러하며 고도의 논법이 이러하므로 그들은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문제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실제로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이 나라 ― 영국 ― 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 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미국의 카톨릭 교회를 살펴보고 남미의 몇몇 라틴 국가들의 카톨릭 교회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즉시 그것들이 동일한 체제라고 믿기가 매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및 기타 비슷한 조건의 국가들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살펴보고 독일이나 기타 그와 비슷한 국가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대조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장 그 체제가 국가마다 서로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것이 동일한 로마 카톨릭 체제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터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모두 같은 로마 카톨릭 체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얼마든지 자기의 색깔과 모습과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 체제는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장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으며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를 변장하는 데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이 나라 ― 영국 ― 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주 지성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며 또 비지성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미신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천주교가 관용을 베풀고 기꺼이 의견을 들어 주며 토론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며 친근한 모습을 취하지만 다른 후진국에서는 아주 인내하지 못하며 사악하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로마 카톨릭 교회요 동일한 체제이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라는 저 거대한 교회와 체제는 온갖 간교함과 속임수 가운데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갖 불의의 속임수 가운데서 마귀의 간계를 온 천하에 드러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것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이 체제가 부상하여 권력을 장악하게 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관은 이미 세상의 권력을 장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계시록 13장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둘째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또 계시록 17장에서는 일곱 언덕 위에 앉아 있는 ‘거대한 음녀’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체제는 늘 이러했으며 지금도 이러하고 앞으로도 이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이 체제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을 성취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회 내로 몰래 기어들어와 한때 기독교회 전체를 실질적으로 독점했던 체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이 체제가 천천히 간교하게 기독교회 속으로 기어들어와 자기 방식대로 일하면서 기독교 세계를 장악했고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세상 권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대 오류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자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바는 저의 주장이 진실임을 보여 주는 몇몇 중요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내용을 세 가지 주요 제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우상숭배와 미신행위를 도입했는가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만큼 크게 정죄를 받는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형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도들이 형상들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동상과 조형물과 초상화를 숭배합니다. 여러분이 큰 천주교 성당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도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동상의 발가락을 자세히 보면 그 발가락 중 하나가 달아서 매끈매끈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희생물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가락에 입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절하면서 형상과 동상과 유물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성인의 유물과 뼛조각과 그가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특별한 장소에 두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2. 커다란 오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체 체제와 가르침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오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회 자체가 구원을 얻는 데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카톨릭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원을 얻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 사이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스스로에게 그와 같은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그 같은 주장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단지 로마 카톨릭 주의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기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하며 자기만이 진리를 묘사하고 진리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들은 당연히 그와 정 반대로 모든 신자의 보편적 제사장 체제를 가르치며 각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들은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바르게 말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계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성경의 종결과 함께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계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다 그런 계시들을 첨가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덧붙인 전통(전승 혹은 유전)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취해 온 기만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전통에 첨가시켜 왔으며 바로 여기에 이 체제의 간교함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 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전체주의1)가 요구하는 그런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까지 지배하려 듭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교회는 자기가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일러 준 대로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절대적으로 철저히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 주의는 획일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시스템은 공산주의가 자기 백성의 혼과 자유를 유린하는 것처럼, 군국주의의 히틀러가 자신의 잔혹한 체제 안에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속한 신도들의 혼을 절대적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실로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절대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여 주는 둘째 증거 혹은 이 문제로 인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은 로마 교황과 교황에 대한 온갖 가르침입니다. 교황은 보통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면서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영적 직계 후손이며 사도 베드로의 모든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결코 그들이 주장하는 베드로의 수위권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곁길로 빠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 즉 성부(Holy Father)라 부르며 극도의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단 한 분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 없으므로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Father)라 부르지 말라.” 이들은 이 같은 명백한 말씀을 어기면서 교황을 ‘성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추기경 회의에서 “권위 있게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교황이 절대 무오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1870년에 교황무오설을 교리로 규정하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그것을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었기에 그가 선언하는 것들은 절대 무오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의 선언은 그리스도 그분처럼 절대 무오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보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말씀하듯 하나님처럼 말하는 이 한 사람 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고 그들은 그 앞에서 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바칠 수 없는 경의와 흠모를 그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드러난 증거는 사제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 제사장 체계’ 즉 ‘만인 제사장 체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즉 사제들(Priest)2)은 오직 카톨릭 교회에서 훈련받고 카톨릭 교회로부터 성직 수임을 받은 자들로서 ‘사도적 계승’에서 나오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제사장 왕국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단지 평신도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제사장(사제)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교회에서 성직 수임을 받은 이 사람들만이 사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제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권능을 지닌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 받는 물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사제가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제가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즙3)과 연관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종종 ‘화체설’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제가 주는 빵이 더 이상 그냥 빵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빵의 겉모습과 색깔은 그대로이지만 그 본질은 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화체의 기적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권능을 소유한 사제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곧바로 성사(혹은 성례전)에 관한 교리로 이어집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일곱 가지 성사가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성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서슴없이 가르칩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러합니다. 사제가 물과 빵과 포도즙에 기적을 일으키면 그로 인해 이것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며 이런 기적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것을 가리켜 ‘ex opere operato’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세례 성사에 적용하자면 물은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된 물이므로 그 물을 어린아이 위에 뿌리면 어린아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은 천주교 성찬식4) 의 경우 신도가 빵을 취하여 먹으면 ― 주의 만찬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포도즙은 일반 성도들이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 그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이며 치밀한 간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천주교회가 첨가한 것으로서 신약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제에 대한 언급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곧 신도들은 로마 카톨릭 체제의 사제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카톨릭 교회의 사제가 면죄를 선언하고 죄들의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할당받은 자들 곧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도들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결코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로마 카톨릭 체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교묘히 기어 들어왔는지 보여 주려 합니다.

    [image: ]

    <천주교의 교해성사>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분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지만 카톨릭 교도들은 사제들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이제 넷째로 드러난 증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 중의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 주의의 마리아 숭배는 이제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가리켜 ‘하늘의 여왕’으로 일컬으며 우리 모두가 일차적으로 그녀에게 찾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당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성모 마리아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 의해 가려져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사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더 사랑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위대하고 강력하며 권위가 있으시므로 너무 엄격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며 마리아 숭배를 설명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무서우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지만 다행히도 마리아가 거기 있는데 그녀는 사랑이 넘치며 더욱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中保)5)해 주시도록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점진적으로 마리아의 권능에 무엇인가를 첨가해 왔습니다. 그들은 주후 1854년에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정식 교리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무염시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없이 태어나신 것처럼 성모 마리아도 또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6) 또한 최근에 그들은 마리아의 ‘몽소승천’ 교리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곧 마리아가 일반 사람처럼 죽어 묻힌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님처럼 문자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7) 이 같은 가르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세워 주고 그녀를 부각시키며 결국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가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이어 ‘성인’ 숭배가 추가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자, 그들의 가르침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일부의 성인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산 결과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공덕’을 획득하여 쌓아 올리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넘치도록 공덕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내가 공덕이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인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간청해서 그들이 보유한 여분의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것을 ‘여분의 공덕을 나누는 일’이라 하는데 이것은 곧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고 우리에게 공덕이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자기들의 공덕의 여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공덕이 성인들에 의해 추가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이단 교리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반적 체계 및 제도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교묘히 기어들어오는지에 대해 간단히 다섯 가지 요점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신성을 부여하고 그분의 성육신, 처녀 탄생 및 다른 정통 교리들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첨가를 통해 마귀의 간계가 들어옵니다. 언뜻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항상 옳은 것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을 첨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옳은 것 중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3. 이제 저는 셋째 오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저 위대한 구원의 영광과 완전함과 충분함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째 예로 그들이 칭의(Justification)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칭의는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프로테스탄트를 존재하게 만든 원인으로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영광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칭의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따금씩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과연 우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칭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로마 카톨릭 주의가 성장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못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단지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로마 카톨릭 주의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주의가 전 세계 많은 국가를 휩쓸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라도 선행이나 공적을 쌓을 수 있으며 또한 사람이 자신의 칭의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하였듯이 배설물 즉 똥과 같고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사람의 의에도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궁극적으로 사람이 세례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 안에 의가 주입되어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들도 세례로 의롭게 되고 원죄가 말소되며 동시에 이 같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로마 교회는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지 않고 세례 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위험한 이단 교리라고 비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도들이 모든 것을 교회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런 체제 하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제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체제 안에서는 모든 일에서 교회와 사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며 반드시 중간에 낀 중보자들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중재자가 있으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교황, 사제 및 모든 고위 성직자와 하위 성직자 이들 모두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처럼 그들은 중대한 칭의 교리에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생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강조하기보다 의식과 의례를 준수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화에 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사에 참석하고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체제 속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할 책임을 강조하거나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규율에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각종 의식을 지키고 그들이 하라고 일러 준 대로 행해야 합니다. 특정한 절기에는 금식해야 하며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제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미사에 참석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됩니다. 미사를 통해 죄가 덮어졌고 여러분은 다시 올바르게 교정되었으므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길을 가도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룩한 삶 즉 아주 간단한 삶 대신에 여러분은 의식과 의례와 절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또 다른 심각한 오류는 이들이 구원의 확신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 교리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당신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이 세상 삶에서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반박하는 내용이며 이것은 어느 면에서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로마 카톨릭 체제는 마귀의 것을 확연히 드러냅니다. 사실 마귀 외에는 비범한 천재성을 발휘하여 이 모든 일을 성사시킬 만한 존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원죄가 말소되고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세례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역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덮어 준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 이루신 사역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세례 받은 이후의 죄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하며 오직 그만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의 종말을 맞게 되면 세례 이후에 지은 죄 문제로 인해 지옥 정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해성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만이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베풀 수 있으며 그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해성사를 하면서 사제에게 특이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면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거의 다 풀어 주었지만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연옥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 즉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씻어 버리기 위해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전히 땅에 남아 있는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를 위해 돈을 지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온갖 면죄부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촛불과 그들이 지불한 돈을 소유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연옥에서 이러한 죄들이 더 빨리 처리되고 우리는 다음 장소로 속히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같은 주장을 성경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추가 계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한 마디로 첨가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의해 그분의 공덕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같은 로마 카톨릭 체제를 배교 집단이라 부른다 해도 결코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결 론

    이 모든 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무지 속에 갇혀 있으며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 그들은 우리가 종종 ‘대륙의 일요일’이라는 생활 방식에 젖어들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일요일 아침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 날의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미사 시간만 끝나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체제를 따르면 자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된다 해도 그리 놀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중요하지 않으며 교회로부터 그리하지 말라는 호소를 받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가 일러 준 대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교회에 내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궁극적으로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돌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마침내 그들은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잔인한 핍박을 가해 왔으며 사실 이런 핍박은 로마 카톨릭 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만 낭비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까요? 다른 방향에서 로마 카톨릭 주의를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이8)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만 할까요?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이 다 같이 크리스천으로서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기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자신은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전적으로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는 위조지폐와 같이 기독교를 위조한 체제이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는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자주색 옷을 입은 여자’이며 가장 끔찍한 속임수의 극치를 이룬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 체제가 공공연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무신론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결코 편견을 지닌 열성분자들이 아니었으며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의 눈이 열렸고 칼빈의 눈이 열렸으며 낙스의 눈이 열렸고 모든 개혁자들의 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열리면서 성경 속에서 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 체제를 저주하며 그것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일어서서 이 체제와 맞서 항거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이 괴물 체제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성경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권위와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 체계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성경의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진리를 위해 용감히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엄숙히 경고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로마 카톨릭 교회로 접근하려는 갖가지 시도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곧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스미스필드(Smithfield)9) 근처도 가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경대로 믿는 프로테스탄트들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브래드포드와 나머지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카톨릭 주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화해의 시도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곧 이 프로테스탄트 선구자들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그들이 잘못했어. 그들은 실수를 범했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론자들의 그럴듯한 논쟁에 말려들지 말기 바랍니다.

    천주교 문제가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된 것은 무선 통신과 텔레비전 때문입니다. 대중 매체에 이들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매우 예의가 있고 친절하며 훌륭하고 무척이나 융통성 있게 보입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 프로테스탄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렇게 천주교의 외양을 극구 칭찬하면서 금방이라도 로마 카톨릭 주의의 미끼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과거만 보려 하고 마치 16세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목사님은 20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 카톨릭 주의가 가장 큰 교만을 부리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거만하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로마 카톨릭 주의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체제가 변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우리는 절대 무오하며 교황은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결코 실수를 할 수 없다.”고 이미 굳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만일 로마 카톨릭 주의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다면 그것은 곧 로마 카톨릭 주의의 핵심 주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자기가 변하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항상 동일합니다. 혹시 변한 것이 있다면 상태가 더 나빠진 것뿐입니다. 실로 이 체제는 16세기에 자기가 가르쳤던 것들에다 교황의 절대 무오성 같은 교리들을 추가시켰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이 땅에 하나의 거대한 세계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나머지 다른 교회들을 흡수하고 무지 속에 있는 그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야말로 위조품이요, 가짜 교회이며 가장 저질의 매춘부요, 세상에서 가장 마귀적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거절하고 정죄하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입각하여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뿐입니다. 듣기 좋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혹은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기독교는 단 1초도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의 숫자만 불려 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아, 당신은 로마 카톨릭 신자시군요. 천주교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경고해야만 합니다. 이 소름끼치는 위조품 교회에 대항해서 맞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가르침과 단 하나의 권능뿐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신약성경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에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루터는 단지 피상적인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신학자였으며 칼빈도 그러했고 개혁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진리의 체계를 제시하고 상세히 가르쳐 줄 때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격을 받고 그 체제 전체가 뒤흔들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의 카톨릭/프로테스탄트 교류 및 화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이것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야 하며 진리를 이해해야 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은 거짓 체제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똑바로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자격이 있으며 성령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서고 성경의 진리 위에 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께서 강력한 부흥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직 이 같이 강력한 부흥만이 이 가증한 체제 곧 자기를 로마 카톨릭 교회라 부르는 저 큰 음녀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현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너무 늦기 전에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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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와 일곱 성사를 통해 구원을 보장하는 찬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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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종교와 복음

    

    

    이 글은 벨기에에서 20여 년간 사역하다가 지금은 캐나다로 사역지를 옮기신 구영재 선교사님의 글이다. 바른 것을 알리려는 열정으로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전 삶을 바치신 그분을 기억하며 이 글을 통해 세상의 행로와 마귀의 계략이 만천하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구 선교사님의 ‘종교와 복음’강연 비디오를 보기 원하는 독자는 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로 접속하기 바란다.

    

    [image: ]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죄 아래 있는 인류는 그 죄를 짊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인간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전히 흑암 중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히 9:26),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히 1:2). 죄들의 용서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복음이 “돋는 해가 되어 위로부터 인류에게 임하셨다”(눅 1:77-78).

    세상 끝에 주어진 복음은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분명한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모두 이루리라, 하였노라.”(사 46:10)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계 22:13)고 말씀하신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의 하나인 누가복음 2장은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고하는 천군 천사들의 대 합창소리로 꽉 차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눅 2:8-10). 천사가 “큰 슬픔의 종교를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지 않았음에 유의하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Gospel)은 종교가 아니다. 이 복음을 종교의 하나로 전락시키려는 마귀의 궤계는 늘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라지로 심겼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헤롯에게 고했으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 무리를 향하여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 5:39-40)라고 책망하셨다.

    1984년, 로마 교황의 벨기에 방문을 앞두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단넬스 추기경이 발표한 3·18 선언 즉 “카톨릭 교도는 기독교인보다 더 종교적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진실을 제공한다. 첫째, 로마 카톨릭교는 기독교와는 다른 별개의 종교라는 것이고 둘째, 그들 중 어떤 이는 대단히 종교적이란 사실이다.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가 종교와 상관없는 ‘복음’임을 알지 못했다.

    천주교 신자였던 어느 자매가 기독교인 신랑을 만나 그 집안을 존중해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는 ‘개종’(改宗)이란 단어의 의미를 독자는 잘 음미하길 바란다(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구약성경은 종교(Religion)란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예수님도 종교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다.

    전 성경을 통해 단 5번 언급된 이 단어는 종교성에 빠진 유대인들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한 것이 전부이다(행 26:5; 갈 1:13, 14; 약 1:26, 27). 반면에 신구약성경에 120여 번 줄기차게 언급된 복음 즉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책으로 연결하고 있다.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종교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 18)고 말씀한다. 종교는 인간을 규율의 틀에 묶어 질식 상태에까지 끌고 가서 결국 복종하게 만든다. 우상의 본질은 인간을 종교라는 감옥에 처넣고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으며 인간의 자유 정신을 말살하여 자유로이 생각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는 약속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후 3:17)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다. 종교가 복음을 대신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추구하면서 신앙의 모든 결단과 모험으로부터 도망가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종교의 틀을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추기 위해 열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 머무실 수 없는 분이다. 종교는 전통과 제도와 의무를 분담해 줄 사제를 만들어 낸다. 사실 종교가 만든 규율 및 법전은 결단성 없는 자에게는 복음보다 더 편리한 것이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 들 때까지 변형된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우상의 고향이다.

    기독교인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마 5:18)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터를 닦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히 3:1)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발견한 천국 백성이다. 이렇듯 광야의 소리, 물가의 복음은 종교와 상관없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의 종교는 염소들의 놀이터가 되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늘 돌질로 맞이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마 23:27)라고 탄식하셨다.

    오늘날 예루살렘 시에는 여러 종교의 견본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종교와 무관하였다. 종교의 상징이던 예루살렘 시 바깥에 위치한 베들레헴의 구유 통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 5:2). 복음은 예루살렘 시 바깥에 있던 갈릴리에서 힘을 얻었다.

    [image: ]

    <멕시코의 천주교 부활절 행사. 담배를 피우며 십자가를 옮기고 있음>

    인간의 전통에 중독된 자들의 질문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거니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마 9:14) 등과 같이 온통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규율에 매이지 아니하셨고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스캔들이 되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종교적 환경을 떠나 산꼭대기 변화산 상에서 변형된 자신을 보여 주셨다.

    종교 안에서는 ‘나’를 부르짖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으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는 주님 제일주의가 생긴다. 종교는 전통 자랑, 건물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dung) 즉 똥으로 보았던 것이다. 종교적 출세주의자들은 직분을 직위와 감투로 착각하고 섬기려는 자세보다 군림하려 들며 그래서 이들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방해를 받는다. 직분을 받은 자들이 종교 안에 머물 때에는 저 옛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소명을 받았을 때 토해 낸 고백 즉 “화로다 나여 … 나를 떠나소서.”라는 두렵고 떨리는 고백을 이해할 수 없다.

    종교인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써먹지만 기독교인은 말씀(그리스도)에 의해 쓰인다. 예수께서는 세리도 용납하셨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창녀도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종교 놀이에 빠졌던 지도자들을 꾸짖는 곳에서는 가장 큰 분노의 음성을 발하셨다. 그분께서는 종교인들의 죄악에 대해 3년 반이나 물고 늘어지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마 23장)

    그들은 육백 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키는 데는 대단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한 가지 명령은 지키지 못했다(요 13:34, 35). 실로 그분은 종교의 사슬에 매인 인류를 구하기 위해 말씀으로 임하셨다. 온갖 종교적 외양을 갖추고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과신했다. 그 결과 그들의 교만은 시기 증오로 변해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조롱하는 예수, 그분은 종교(예루살렘) 바깥으로 끌려 나가 처형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종교는 부패한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며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중에서 나온 ‘복된 소식’이다. 이 길은 ‘좁은 길’(마 7:13, 14)이기에 우리 주님은 “적은 양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눅 12:32)고 위로하셨다. 외형적인 것은 점점 크고 비대해지며 목청도 높아지는데 속은 비어가고 진리의 증언은 자취를 감춘다. 프란시스 쉐퍼 박사가 이 사실을 간결하게 들려준다.

    외양의 크기로 성공을 과시하고, 내가 헌신자라면 많은 사람과 돈이 필연적으로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외양의 크기와 영적 세력이 병행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을 가르치신다(이것은 특히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리를 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 인간은 큰 사업과 큰 자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강조는 육에 속한 일이다. 낡고 중생하지 못한 이기적이며 자아 중심적인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행위는 육에 속한 오락과 습관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낙타와 하루살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21세기 초엽의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배교(살후 2:1-8)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구분하지 못하여 사탄이 수천 년 동안 동원한 수법 즉 ‘대화로 풀어 보자’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천주교와의 일치 운동에 빠진 자들 곧 하나님보다 더 선한 체하며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룰 것이다. 저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을 보지 못하는 소경 지도자들은 프란시스 쉐퍼 박사의 표현대로 ‘적응 및 타협의 명수’로 둔갑하였고1)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한국 교회는 이제 로마화 즉 바빌론화 되는 재난에 처해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붕괴되는 아파트와 같을 것이다. 아파트에 가만히 들어온 침입자(사탄의 에큐메니즘 세력)에 의해 아파트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는 주민들(교단 및 개 교회)은 자기 집 하나 꾸미기에 여념이 없어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결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타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은 색을 검다고 힘주어 말할 때 사탄의 세력은 그를 부정적인 자, 종교적으로 완고한 자로 몰아붙인다. 그래서 때로는 검은 색을 희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자 즉 진정한 의미의 완고한 자가 논쟁에서 승리하기도 한다. 인간이란 언제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며 그래서 비열한 인신공격은 결코 크리스천다운 행위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결코 이런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기만해 오고 있는 조직 즉 ‘한 몸에 두 혼’(종교와 정치)을 공유한 바빌론 조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2) 부디 이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그 엄청난 가공할 교리들과 그 끔찍한 과거의 역사 앞에 어찌해서 다 벙어리가 되었는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최대 보루인 천주교에 무지하여 하루살이 이단들은 걸러 내고 오히려 이단들의 어미요, 초대형 이단(Super Cult)이라 할 수 있는 천주교(낙타)는 삼키는 일치 운동에 깊숙이 빠져 있다. 또 마땅히 입을 열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모양 저 핑계로 입을 다물고 있어 요한복음 12장 42, 43절 말씀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가 진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지도자가 죽어도 흩어지지 않는 이단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는 자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요직을 잡고 있는 이러한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이다.

    지금이야말로 먼저 교회 안을 급히 돌아볼 때가 아닌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을 가지고 단순하고도 순전한 복음을 요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자들 즉 스스로 지혜롭다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이제는 점검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없이 멀리 떠났고 그래서 이제는 바빌론 종교를 답습하여 저들의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 보니 심지어 저들이 변한 것으로 착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변한 것은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이다. 천주교와 일치 운동에 빠져 있는 자칭 기독교 지도자들과 자신들을 기독교인으로 믿고 있는 천주교도들은 성경과 로마 카톨릭 주의 이 둘을 다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생명과 사망을 가른 것처럼 옛 대언자들의 기개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가르지 않는다면 양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바티칸의 베드로 광장에 바빌론 종교의 심벌인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세계 통치를 꿈꾸었던 카이사르(시이저 혹은 가이사)의 재를 담은 청동 지구본을 올려 놓았다.3)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자처하며 지상의 세속 통치권을 주장해 온 로마 제국의 후예들은 그 재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세속 권세를 추구해 왔다.

    천주교 사제 플레처(Philip Fletcher)는 그가 편집하는 천주교 기관지에서 “만일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면 그는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4) 일명 이그나티우스 사제로 불렸던 스펜서(Hon. G.A.Spencer) 경은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마귀의 걸작품이다. 그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5) 로이드 존스(1899-1981) 박사는 그의 시리즈 설교 ‘마귀의 간계’(엡 6:11)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로마 교회 즉 천주교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만약 로마 교회가 변한다면 스스로 과거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로마 교회는 같은 모습으로 남는다. …만일 앞으로 이 땅에 하나의 거대한 세계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나머지 다른 교회들을 흡수하고 무지 속에 있는 그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6)

    또한 그는 1969년 영국복음주의협회에서 선포한 메시지에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즉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고의 나팔을 울려야 할 것을 크게 강조하였다.7) 그는 또한 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예수께 나오세요.’ 혹은 ‘그리스도께 나오세요.’라고 설교하는 기독교는 로마 종교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복음주의 전도 캠페인을 벌리는 사람들이 “당신은 천주교인이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8)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고전 어학자이자 영국 왕실의 헨리 8세의 주치의로서 완미한 로마 카톨릭 교도로 말년에는 로마 교회 사제로 서품을 받았던 리나크러(Thomas Linacre, 1460-1524)는 생전 처음으로 신약성경을 읽다가 견디지 못해 그 책을 던지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부르짖었다.9)

    그는 첫눈에 로마 교회의 조직이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회의 개념과는 상반됨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스페인의 로욜라 심리연구소 창설자로서 세계 천주교 심리학자 및 정신병 학자 모임의 국제 위원회 부회장이라는 요직을 겸하고 있던 전 예수회 사제 신학자 파드로사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신학 논쟁 준비를 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다가 거듭난 후 로마 교회를 떠났다. 이것은 1950년대 전 유럽에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후에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가 된 그는 여러 책을 집필하였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기독교는 기독교이다. 천주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10)

    지난 20년 동안 36판이나 인쇄된 장기 베스트셀러 <이단들의 왕국>을 집필한 마틴 박사는 이단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렸고11) 맥도웰도 이단들의 특성 11가지를 언급하였다.12)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내린 이단들의 특성에 완전하게 부합될 뿐 아니라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대 바빌론의 신비’ 즉 천주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눈이 가려져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바빌론의 신비는 전 성경의 구석구석에 밝혀져 있다. 계시록에 언급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계 17:18)에 대하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석가들도 별 수 없이 저들의 교부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둘째 바빌론 로마, 서방의 바빌론 로마”로 언급하였고 제롬(Jerome, 342-420)은 “로마는 계시록에서 바빌론으로 불리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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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빌론의 큰 신비: 어미와 아기>

    사가이자 변증학자였던 이탈리아의 바로니우스(C. Baronius, 1538-1607) 추기경은 “계시록 안에서 로마가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프랑스 예수회 학자 벨라르민(R. Bellarmine, 1542-1621) 추기경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로마를 바빌론이라 부르고 있다.”고 썼으며 루이14세로 하여금 낭트 칙령을 번복하게 함으로 프랑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장본인인 보쉬에(J. B. Bossuet, 1629-1704) 주교는 “그 특징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바빌론에서 로마를 찾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 모든 교부들은 계시록의 바빌론이 로마라고 가르쳤다.”고 시인하였다.

    뉴먼(John H. Newman, 1801-1890) 추기경은 1840년 로마 교회에 가담하기 전에 로마를 ‘심판으로 멸망하는 도시’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공포로 가득한 계시록의 궁벽한 땅 즉 매우 후미지고 으슥한 땅’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또 예수회 학자 헌터(S. J. Hunter)는 그의 저서 <교의신학개요>에서 “계시록에서 바빌론이 로마를 의미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13)

    루터의 개혁 이후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로마의 특성은 바빌론으로, 교황의 권위는 적그리스도’로 평가하였다.14) 1970년, 로마 교황 바오로 6세의 추천문까지 실어 출판한 영문판 천주교 성경의 계시록 14-18장에 나오는 바빌론에 대한 관주 설명은 모두 그것이 로마임을 밝히고 있다.15)

    이단은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교황권 조직이 거짓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후 2:9-12)

    로마 교황권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과거 14년 동안 예수회 사제로 지낸 휀스브뢰흐(G.p. Von Honsbroch)가 지은 <사회 문명에 미친 교황권 제도>라는 책의 서문에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교황권 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제도로서 가장 치명적이며 동시에 가장 성공적인 기만의 조직이다. 교황권 제도 - 저 거대한 기만의 조직 … 교황권 지상주의는 모든 점에서 가장 완벽하게 조직된 제도로서 오만하고 냉담하며 넓으면서도 은밀히 짜여지고 고도로 마무리 된 조직이다.

    또 그는 자기의 다른 저서 <교황권 지상주의 그 독과 해독제>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황권 지상주의는 종교의 탈을 쓴 세속 정치 조직으로서 그 자체는 범세계적인 세속 권력을 추구해 오고 있다. … 교황권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존속 근거를 찾고 있는 신성한 기관이라 자칭하지만 … 그 제도를 옹호하는 자들이 뱉어내고 있는 무수한 허위로 둘러싸여 있다.16)

    영국의 사회 철학자이며 정치 경제 학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그의 명저 <국부론>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교황청 세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소신을 피력하였다.

    로마 교회는 국가 정부의 권위와 안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이성 및 복지에 대적하는, 인류가 산출한 가장 가공할 만한 조직체이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로 5권의 방대한 교황사를 펴낸 후 영국 교회 감독을 지낸 크레이톤(Mandell Creighton, 1843-l901)은 이보다 더 단호하다.

    로마 교회는 전혀 교회가 아니다.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다. 그것도 가장 사악한 형태의 국가 즉 전제 독재국이다.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가 통치와 지배에 관한 것이고 전 신약성경을 꿰뚫고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겸허와 봉사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빌라도 앞에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요 18:36)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아니라 늘 로마 제국주의의 영광인 세상 권력만을 추구해 온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그것은 패망한 로마 제국의 유령으로 그 무덤 위에 왕관을 쓴 채로 앉아 있다.”라고 기록하였다.17)

    이 바빌론 세력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클리포드(W.K.Clifford, 1845-1879) 교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충언하였다.

    우리를 압도하는 한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니 당신의 자녀들을 천주교 사제로부터 피신시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인류의 적으로 만들 것이다.

    ‘설교의 왕자’로 알려졌던 스펄전(C.H. Spurgeon, 1834-1892) 목사는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수 6:26)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한 자가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재건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있으리라. 우리 선조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대한 벽이 믿음의 힘으로, 노력의 인내로 그리고 복음의 나팔로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그 옛 터전 위에 그처럼 저주받은 제도를 재건하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죄악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사려 깊게 그러나 담대하게 경고해야만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조 때에 로마 교회가 저지른 죄악의 진상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한다. 사제들이 올빼미처럼 햇빛을 싫어하므로 우리는 보다 철저하게 온 땅에 빛을 전파해야만 한다.

    

    로마 교회에 독과 해가 되는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전한 복음 책자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가? 한때 루터는 “마귀는 거위 깃털 펜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는 성령님의 축복으로 기록된 책들이 마귀의 왕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도 충분한 체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 양 무리들을 약탈하고 있으니 올바른 가르침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종횡무진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다.18)

    그는 또 미래의 사역자들에게 행한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 양 무리들을 약탈하고 있다. 올바른 가르침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종횡무진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다.19)

    

    변하지 않으려고 변하고 있다

    로마 종교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 본질이 언젠가는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은 큰 바빌론의 신비를 오해한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기독교회의 종교화 현상을 쳐다보는 것보다 슬픈 것이 어디 또 있을 것인가? 우상의 소굴처럼 둔갑한 오늘날의 교회 내의 장식과 강대상을 보라. 이것은 타락의 극치이자 최대의 위기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사탄의 종교가 자기와 닮은 기독교에 침투한다. 그들은 기독교 용어를 구사하며 대화를 이끌어 간다.

    오늘날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루터의 칭의론을 강의한다. 우리는 ‘파괴하기 위해 침투하라’(Join to destroy)는 로마 교회의 정신을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거듭난다’, ‘구원 경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령 세례’, ‘그리스도를 영접함’, ‘은사 경험’, ‘케리그마’ 등의 표현을 상투적으로 늘어놓는다. 사제나 수녀들은 복음적인 집회에 참석도 하며 기독교의 찬송가도 배운다. 그들은 지역 기독교회의 모임, YMCA 등의 모임에도 나타나며 기독교회의 메시지와 신학 용어도 자유자재로 인용한다. ‘구원 중심’이니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저들의 간교한 표현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속아 넘어간다. 그들은 기독교회의 목사들과의 만남에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능란하게 이야기한다.20)

    그러면서도 천주교도들에게는 이와 상반된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 ‘반대하기 위해 인정하라’(Agree to disagree. We agree to differ)는 로마 교회의 생리를 모르면 저들이 변하고 있다고 속단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느 신학자처럼 “과거 카톨릭과 현대의 카톨릭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며 제2 바티칸 공회 이후 카톨릭의 신학 사상은 개방적으로 변했다.”라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제2 바티칸 공회의 교황 요한 23세, 바오로 6세의 선언이 밝힌 것 같이 저들의 교리와 기본 가르침에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무엇이 바뀌었단 말인가? 교황, 사제가 없어졌는가? 연옥의 불이 꺼졌는가? 마리아, 성자, 전통 숭배가 해제되는가? 저들이 변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아니한 것을 숨기기 위해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이다.

    성경은 사탄의 세력이 “빛의 천사로 변장하고”(고후 11:13-15), “할 수만 있으면 선택 받은 자들도 속이리라.”(마 24:4-28)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새 시대 (뉴에이지) 운동과 새 세계 질서

    유럽 공동체의 대부 노릇을 해 온 로마 교황청은 유럽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새 시대 운동과 새 세계 질서를 추진해 왔는데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세력의 조종 하에 있는 동일한 것이다. ‘질서’(Order)로 알려진 이 단어는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피라미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단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명령 용어이다.21) 독일 튀빙겐대학 로마 카톨릭 신학부의 실천 신학 교수인 글라이나헤르(N. Gleinacher)는 마가복음 10장 24-44절을 인용하여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기고한 글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 인간 사회에 남아 있는 최후의 전체주의 조직 중 하나이다.”라고 언급하였다.22)

    비오 12세 이후의 모든 교황들이 새 시대 운동(NAM)과 새 세계 질서(NWO)를 지지해 왔으며, 제2 바티칸 공회를 소집했던 요한 23세의 측근으로 로마 교황청 신학교 교수였던 전 예수회 사제 마틴(M. Martin) 박사는 최근에 자신의 저서에서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머지않아 로마 교황의 주도 하에 세계 단일 정부 시대가 올 것임을 예고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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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과 종교 일치 운동>

    예수회 창설자 로욜라는 생전에 로마와 파리를 자신의 꿈을 펴기 위한 거룩한 도시로 여겼는데24) 오늘날 정확하게 이 두 도시는 로욜라의 추종자들에 의해 ‘새로운 로마 제국’ 건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으며 한 몸에 두 얼굴을 가졌던 야누스의 후예들은 이제 이 도시들을 본거지로 삼아 종교와 정치권력을 가지고 새 시대 운동, 새 세계 질서를 조종하고 있다.

    “외적인 종교로서의 로마 카톨릭 교와 법률과 권력의 국가로서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복음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아니 근본적으로 복음과 모순이 된다.”는 하르낙(Adolf Harnack, 1851-1930) 교수의 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25) 그리고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열심히 묻고 상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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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천주교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

    

    

    이 글은 1914년에 미국의 Loizeaux Brothers가 발간한「Letters to a Roman Catholic Priest」를 번역한 것이다. 아이언사이드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인물이다. 이 소책자는 저자가 A.M.S.라는 약칭의 한 천주교 사제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것이다. 저자는 기차 여행을 하다가 이 사제를 만났으며 교양이 넘치는 사제와의 대화로 인해 큰 기쁨을 느꼈다. 헤어질 때에 저자는 사제에게 성경의 일부분을 다룬 소책자를 주었고 이에 대해 사제는 후에 편지를 보냈다. 이 두 사람의 서신 교환은 저자의 병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저자는 오랫동안 사제에게 글을 쓰지 못했다. 처음에 보낸 편지들은 지금 남아 있지 않고 나중에 쓴 것들은 두 장씩 썼기에 남아 있다. 여기 이 글들은 남아 있는 그 편지들이며 저자는 이 글들이 천주교를 바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를 바라면서 소책자로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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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편지

    A.M.S. 사제님께.

    친애하는 사제님! 저는 아직까지도 사제께서 보내 주신 마지막 편지 두 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토록 오랫동안 그것들을 무시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나 사정상 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뒤에는 아파서 병석에 누워 몇 달을 지냈고 그러다 보니 그만 제때에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제와 다시 편지 교환을 하기에 앞서 저는 천주교의 가르침과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양쪽을 다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뉴먼(Newman)1)과 치니키(Chiniquy)2)의 책; 기본(Gibbon)과 리틀데일(Littledale)의 책; <카톨릭 백과사전>과 프로테스탄트 역사가들의 글; 교부들의 글, 니케아 공회3) 전·후와 중세와 현대 신학자들의 서적들 등등.

    사실 저는 어떤 편견 없이 또한 사실을 잘못 표현하는 일이 없이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사제와 함께 살펴보기 위해 이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 예전보다 한결 더 진지하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의 연구를 통해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천주교 교리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주교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 혹은 기독론 ― 를 깊이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지셔서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두는 한 몸 즉 보편적인 교회(The Catholic Church)의 한 지체입니다.4)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참 신자는 모두 다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그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의 주교 즉 교황과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처럼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지상에서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교황이 이처럼 두려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갈 1:6-9)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서 ‘복된 성사 안에 담긴 실제적 임재야 말로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5) 그러면서 사제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천주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복된 성찬 속에 실제로 임재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단지 상징에 불과합니까?” 이제 저는 아주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와 고대의 모든 기록은 사제의 주장 즉 미사에서 빵 조각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반박합니다.”

    저는 사제께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무모하신 분이라는 점에 사실 크게 놀랐습니다. 분명히 사제께서는 교부들과 역사에 대해 잘 아십니다. 특히 교부들의 글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사제께서는 니케아 공회 이전 시대의 교부들이 어디에서도 지금 사제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천주교가 수세기 동안 그런 교리를 주장해 왔다는 것은 제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방 교회 즉 그리스 정교회가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루터도 이와 비슷한 것을 가르쳤으며 헨리 8세 이후의 일부 영국 국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천주교의 교리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가르침들은 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가르침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대의 가르침은 최근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제가 지금 ‘고대의 가르침’이라고 한 것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의 글을 가리키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권위 있는 기록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제 앞에 다 제시하면서 사제께서 가능한 한 니케아 공회 이후의 신학자들이 세워 놓은 이론은 잊어버리고 단지 이 말씀들만을 제대로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제께서는 또한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들이 천주교의 해석을 지지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2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의 기사도 비슷하지만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마가복음 14장 22-25절을 인용하려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기사는 두 절(눅 22:19-20) 밖에 되지 않습니다(17-18절은 주의 만찬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잔을 가리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사제께서 아시다시피 성도 요한은 기독교의 어떤 명절을 제정한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관해서는 나중의 편지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29절에서 주의 만찬에 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제 주의 만찬에서 ‘잔’에 관하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6) 여기서 주님께서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저는 한 가지를 더 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This is my blood which is shed).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흘렸다고 하시므로 “이것은 나의 피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흘렸다.”(which is shed)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잔에 담긴 액체를 가리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the fruit of the vine)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액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했다면 사실 우스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논제는 마가복음 기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누가복음은 이를 더 강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사제께서는 과연 그때에 주님께서 “이 잔 속에 새 언약이 담겨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잔을 마시면 새 언약을 마시는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이 ‘잔’에 대해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음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고 하실 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을 때 이미 그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주어져서 희생되고 찢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빵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한 빵이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을 상징적으로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초기의 사도 교회들이 다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배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에 다른 어떤 의미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혼과 신성이 하나 속에서 실제로 임재한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그로 인해 일반 성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는 것은 스스로 실재적 임재의 교리 즉 화체설의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7)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빵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죽음에 넘겨진 그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는 구별된 그분의 피를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몸과 피의 분리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대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여기서도 이것은 여전히 빵이며 잔입니다. 빵과 잔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빵과 잔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이제 저는 매우 심각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께서는 천주교의 미사를 행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 속에서 드러난 주의 만찬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평신도와는 구별된 성직자 계급 혹은 거창한 고위 계급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크리스천 형제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의 단순한 명절을 지키는 것뿐이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빵을 먹으며 그 잔을 마십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둘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저는 이제 천주교에서 소위 평신도라 불리는 신자들에게 주의 만찬의 잔을 주지 않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제께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고대 자료들이 사제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의 만찬의 요소인 빵과 잔 중에서 신도가 빵에만 참여할 것을 명한 법령은 1415년 6월 15일에 통과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회에 교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령을 통과시킨 공회가 1415년 5월 29일에 교황 요한 23세를 폐위시켰으며 그 뒤 1417년 11월 11일에 가서야 그의 후임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평신도라도 빵과 잔에 다 참여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변증가들은 교황이 주의 만찬의 두 요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에 참여하라고 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제들은 원래의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게 하고 평신도들은 한 요소에만 즉 빵에만 참여하게 하도록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콘스탄스 공회의 이 법령은 그 전에 내려온 천주교의 다른 법령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위대한 교황 레오’(Pope Leo the Great)는 마니 교도들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 ― 물론 그는 지금 주의 만찬의 빵을 말합니다 ― 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구속한 피 ― 천주교 해석에 따르면 그는 지금 잔을 가리킵니다 ― 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같이 신성을 모독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음을 알리며 이들을 사제들의 권위로 성도들의 교제권에서 추방할 것을 알리노라”(그의 41번 설교에서 인용함).

    한편 교황 겔라시오 1세는 교황 레오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조리쿠스와 요한 감독에게 보낸 편지에서 ― 이것은 후에 천주교 법령집에 수록되었음 ―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스런 몸만을 먹고 거룩한 피의 잔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어떤 미신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으므로 이런 자들은 성찬을 다 받든지 아니면 성찬에서 완전히 제외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라. 동일한 성찬물 즉 그 신비를 나누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이다”(Corp. Jur. Can. Decre. 3:11, 12).

    교황 우르반 2세가 주후 1095년에 주재한 클레몬트 공회의 선언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나 조심하려는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몸과 피를 동시에 받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제단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노라.”

    그 다음 세기인 주후 1118년에 교황 파스칼 2세는 클루니의 수도원장인 폰티우스에게 글을 쓰면서 성 키프리안(St. Cyprian)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프리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주님께서 정하신 전통을 지키도록 하라. 사람의 제도를 추종하면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정하고 명하신 데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주님께서 빵을 따로 주시고 포도즙을 따로 주셨으므로 이 전통을 가르치고 성 교회에서 항상 지키도록 명령하라. 빵을 삼킬 수 없는 유아나 병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키도록 하라.’”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교황도 없었던 종교 회의에서 네 교황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뒤집을 수 있었다면 천주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기들의 실행과 교리가 보편적이며(Catholic) 사도적(Apostolic)이라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천주교는 이 점에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폐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카톨릭 신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이 말씀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자연스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가 사제가 아니면 잔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많은 논란을 일으킨 요한복음 6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구절이 주의 만찬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이것이 단지 커다란 영적 진리를 보여 줄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8) 만일 사제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사제께서 이 구절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을 채택하는 일에 있어서 역시 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물론 사제께서는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회의 해석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천주교회의 해석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이익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요 6:27).

    사실 그들은 그분께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를 베푼 모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도 문자 그대로 빵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3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47-48절).

    이 말을 듣고 불신에 찬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52절) 이에 예수께서는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53-54절).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행하려 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들은 곧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또 그분의 몸도 죽음으로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나온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새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57절은 이것이 문자적 의미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 줍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 즉 아버지를 신뢰하리라.”는 말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63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직 제정하지도 않은 주의 만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그분을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영적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어떤 공회도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 피를 마시며 이로써 영원한 생명 즉 천주교 미사를 통해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천주교 신자 중에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영원한 생명 ― 결코 위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생명 ― 을 소유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미사라는 성례전도 천주교의 다른 모든 성례전과 마찬가지로 그 참여자에게 마지막 결말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도 결국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47절)라는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는 달리 확신을 갖게 됩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이제 저는 실례가 되지 않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사제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선물 즉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제께서는 스스로 영생을 소유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사제께서는 천주교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했으며 천주교의 명령에 복종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사제께서는 죄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십니까? 사제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드린 희생 제사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제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오 친애하는 사제님, 만일 사제께서 이런 간단한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충성을 다한 천주교회는 어찌하여 사도 시대의 기독교를 기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확신과 평화를 주지 못하는가?”

    혹시 사제께서는 지금까지 길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사제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니지만 실로 사제께서 속한 천주교회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도 시대의 단순한 복음을 떠나서 심각한 배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다음 편지에서 저는 천주교 성찬식에서 미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셋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전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 저는 매우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이는 천주교의 소위 미사라는 희생 제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제께서 미사를 살아 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의 죄로 인해 계속해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라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사제께서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2세기까지는 기름부음 받은 사제들에 의해 문자 그대로 제단 위에서 이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의 초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교리 즉 교회의 전 체계의 중심이 되는 이 교리에 대해 오류를 범했겠습니까? 혹은 전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도가 죽은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리 속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폐기시켜야 할 그런 황당한 제도를 만드실까요? 그렇다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교회)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등과 같은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사실 저는 조금도 당황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진리의 영께서는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옥의 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기에 ― 마지막 사도가 죽은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가 아니라 ― 이미 오류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감동적인 편지의 증거를 살펴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 퍼진 이단 교리는 은혜의 언약에다 율법의 행위를 더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1세기의 이단 교리가 오늘날에는 정통 교리가 되고 말았다.”고 잘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즉 갈라디아 사람들의 오류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오류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에는 다른 어떤 교회와는 달리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오류가 세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이신칭의 교리 즉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마치 폭풍과 같이 몰아치던 종교 개혁 시대에 새로이 발견된 교리처럼 간주했으며 이것을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또한 골로새 지방에 몰래 기어 들어온 오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에는 진리로부터 떠난 세 가지 중대한 오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중대한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대치하려는 이성주의 철학적 경향이며, 둘째는 은혜의 진리를 대체하려는 율법 중시 경향이며, 셋째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서 머리되시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몸을 학대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무서운 의식주의의 제도화 경향입니다. 저는 이제 사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께서는 이 같은 오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현대 천주교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뿐 아니라 디모데전후서도 오류들이 급속히 퍼져 나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즉 그의 생전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다른 곳의 기독교회들이 아직 믿음을 굳게 잡고 있을 때에 가장 오래된 모임이 형성된 아시아의 교회들이 진리를 떠나 배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역시 이 점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의 초창기부터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만찬의 상과 단순한 기념 명절을 버리고 실제로 제단을 만들어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또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거나 사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물론 참된 의미에서 보편적(Catholic)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기 무렵에 제단이 주의 만찬의 상을 대체하고 미사라는 희생 제사가 주의 만찬을 대체했음을 보여 주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글을 남긴 사람들 즉 니케아 공회 이전의 교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 주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그 누구보다도 주의 날에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집회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초대 크리스천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빵과 포도즙에 참여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플리니의 저 유명한 편지도 그가 살던 때에 여전히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음을 사실로 보여 줄 뿐입니다. 플리니는 자기의 상관인 트라얀 황제에게 크리스천들에게서는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으며 신성 모독이나 범죄 행위를 발견할 수 없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정탐꾼들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리며 빵과 포도즙으로 구성된 간단한 식사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이 같은 단순함에서 이탈하여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 제사와 그분께서 단번에 끝내신 십자가 사역에 관한 진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주 후대의 일입니다.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예언한 대로 사나운 이리들이 그리스도의 양들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위탁한 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뿐입니다. 그는 결코 교회의 권위나 공회의 결정이나 교황의 무오류성 같은 것에다 그들을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산 자나 죽은 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사를 지금도 드릴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린 희생 제사 즉 결코 반복될 수 없는 희생 제사와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이 드린 모든 희생 제사 즉 그림자에 불과한 희생 제사가 생생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율법 아래서 드린 예물과 희생물은 양심에 관한 한 결코 경배하는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희생 제사들은 단지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천주교의 미사 즉 천주교 사제가 드리는 희생 제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천주교에서 매일 같이 성체 성사 즉 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죄는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 9:11-12)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단 한 번 드리신 희생 제사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신자들의 양심은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이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께서는 이것이 천주교에서 매일 드리는 미사라는 희생 제사와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제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라는 천주교 희생 제사의 희생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미사의 희생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라는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대하심과 우리가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우리가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미사라는 희생 제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기 위해 성직 임명을 받은 제사장들의 사역에 의해 제단에서 드려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주 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즉 빵과 포도즙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14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또한 히브리서 9장 24-26절은 이 점에 대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여기서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영원한 효력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증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희생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하며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것이며 그래서 복되고 완전히 끝이 난 일이므로 그분께서는 결코 되풀이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을 다 끝마쳤다는 표시로 이제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하늘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천주교의 제단이나 그 밖의 다른 제단에서 또 다시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러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법은 단 한 번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해서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하여 헌물이 없느니라.”(히 10:18)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사제께서 주장하는 천주교의 미사 즉 피 없는 희생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赦免)이 없기 때문입니다”(히 9:26).

    이 세상의 어떤 논증으로도 이 같은 사실의 정당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린 희생 제사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데 충분하며 따라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제께서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제께서 보내 주신 편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사제께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부인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천주교의 성체 성사가 주의 만찬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제께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단지 초대 기독교인들이 교제하러 모여서 함께 나눈 공동 식사 즉 애찬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제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오용한 것을 꾸짖은 다음에 어떻게 주의 만찬을 지켜야 할지 사도 바울이 상세히 가르쳤다는 점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는 우리가 주의 상에서 축복의 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서진 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상에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주의 만찬입니다. 만일 사제께서 이 두 가지가 다 ‘미사라고 하는 천주교의 희생 제사’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사제께서 옳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천주교의 미사와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되며 주의 상을 천주교의 제단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기독교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유대주의와 이교도주의가 묘하게 혼합된 혼합물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천주교의 미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단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중대한 주제에 대해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무 설득력이 없다면 제가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알려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제께서는 천주교 신학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 하며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맺으면서 간청하건대 부디 이 일들이 정말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영원한 희생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사제의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제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이루신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역에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넷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이번에 저는 중재(Mediatorship)와 변호(Advocacy)라는 주제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명백한 말씀보다 더 단순하고 명료한 것은 없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딤전 2:5)

    흔히 크리소스톰의 글로 알려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설교’에 들어 있는 진술 즉 “성경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보편적(Catholic)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보라는 주제에 관한 천주교의 교리가 참으로 보편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천주교의 어거스틴은 “성경을 믿는 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중재자는 오직 한 분뿐이며 다른 중재자는 없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만일 천주교가 이와 상반된 것을 가르친다면 천주교는 결코 거룩하고도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th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가 될 수 없습니다.

    사제께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 즉 은혜와 구속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변호자와 중재자를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 요셉이 매우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공로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 중재자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사제께서 한 중재와 여러 명의 중재자를 구분하셨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제께서 천주교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제께서 말씀하는 것 즉 유일한 중재자와 여러 명의 중재자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천주교 신학자들의 교리 서적이나 경건 서적에서조차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의심이 갑니다.

    천주교가 우리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와 구속의 중재자의 위치로 승격시킨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밑에서 제가 인용한 구절들, 즉 교황들이 허락한 기도 모음집인 <라콜타>(Raccolta) ― 리틀튼이 편집하여 권위를 부여함 ― 에서 인용한 기도문들을 통해 천주교가 마리아의 위치를 극도로 높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제께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인용문들의 권위를 인정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왕이시요, 긍휼의 어머니시요, 우리의 생명이요, 감미로움이요, 기쁨이요, 희망이신 이에게 찬양을 드릴지어다! 이브의 추방당한 자손들인 우리는 당신께 울부짖나이다.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탄식하나이다. 오 우리의 변호자시여, 당신의 긍휼의 눈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제 우리가 추방되었사오니 당신의 태의 축복의 열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 주소서. 오, 긍휼이 많은 분이시여, 오 사랑이시여, 오 사랑의 동정녀 마리아시여!

    

    오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거룩한 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보호 아래로 날아가나이다. 곤궁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청을 멸시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항상 구하여 주옵소서. 오 영광스러운 축복의 동정녀시여.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동정심 많은 마리아여 … 천사들과 사람들의 존경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여 … 선으로 가득하신 분이시여, 항상 우리의 고통을 가엽게 여기는 분이시여, 부디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 거룩한 교회가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얻게 하시오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기쁜 피난처와 망대와 힘이 되어 주옵소서 … 곤궁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험에 처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소서 … .

    

    친애하는 마리아의 마음이시여,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내 어머니시여, 나를 내 손안에 버려두지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오직 당신께만 매달리게 하옵소서. 나의 희망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소서.

    리구오리가 지은 <마리아의 영광>(Glories of Mary)에서 발췌한 다음의 인용문을 읽고 난 뒤에 마리아가 은혜와 구속의 중재자로 간주됨을 의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요, 은신처이시다. 고대 유대에는 여러 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기 위해 이곳으로 도피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같은 도피성이 많지 않으며 유일한 도피성은 오직 하나 즉 마리아뿐이다.

    

    마리아의 탄생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대언자의 입을 통해 자신이 죄인들을 징계하려 하는데 일어나서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셨다. 사실 그분께서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직무는 우리의 복 받은 마리아 즉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분의 팔을 붙들고 있는 그분이 맡아야 할 것으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빨리 응답을 받고 또 보호를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마리아께 구하면 얻을 수 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명령에는 만물이 복종하며 심지어 하나님도 복종한다.

    모든 사람의 구원은 마리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 마리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가 말만 하면 그의 아들이 모든 것을 집행한다.

    

    천주교회는 죽어 가는 자들의 입 속에 “은혜의 어머니요, 긍휼의 어머니인 마리아여, 원수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죽음의 시간에 나를 받아 주소서.”라는 구절을 넣어주지 않는가? 이 말은 첫째 순교자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말 즉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 주소서!”와 얼마나 다른가?

    이제 다시 <라콜타>(Raccolta)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다음의 말보다 더 비성경적인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동정녀시요, 하늘의 여왕이시요, 온 우주의 여주인이시요, 영원한 아버지의 딸이시며 그분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어머니시며 성령님의 가장 사랑 받는 아내인 마리아시여, 나는 당신을 인정하며 당신을 존경하나이다! 위대하신 당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겸손히 기도하나이다. 하늘로 들어가실 때에 그토록 풍성하게 소유하셨던 하나님의 긍휼로서 부디 내게 은혜와 동정심을 베푸소서. 또 나를 취하사 당신의 가장 안전하고 신실한 보호막 아래 놓으시고 당신의 행복하고도 총애 받는 신하 중 하나로 삼으소서. 또한 나의 이름을 당신의 처녀 가슴에 새기시옵소서.

    사제께서는 중보의 본보기로 성 요셉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셉의 중보를 갈망하는 이들이 요셉에게 바친 <라콜타>(Raccolta) 기도들 가운데 들어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인용문을 볼 때 과연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보호자이신 자애로운 요셉이시여, 우리와 성 교회를 보호하소서.

    

    동정녀들의 수호자요 거룩한 아버지이신 요셉이시여, 죄 없으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중의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신실하게 보호하신 분이시여, 내가 사랑스런 두 보증인 곧 예수와 마리아를 의지하여 당신께 기도하며 간청하나이다. 나를 모든 불결함에서 보존하사 흠 없는 생각과 순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항상 정조를 지키며 예수와 마리아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천주교의 여러 가지 경건 기도서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제쳐놓고 그분보다 다가가기 쉽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천사들과 성자들을 중재자로 내세운 예를 수도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후 20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오직 그분께만 간청할 수 있다.”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투쟁한 아타나시우스는 주후 370년에 삼위일체 이단 교리인 아리우스주의9)를 비난하면서 아리우스주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영광을 격하시키면서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이시다.”라는 성경 구절의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을 조롱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연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 즉 아리우스주의 추종자들이 그런 구절이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 아마도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 성도들이 결코 창조된 존재를 가리켜 자기들의 도움이요 피난처라고 부를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진리의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일 2:1-2)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의와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그래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중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접근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은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자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언제나 풍성히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따른 자신의 어머니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에게 간청할 어떤 성자나 천사 같은 중간 매개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제사장으로 동정심이 많은 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다른 어떤 중재자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하신 중재자이십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사제께서는 신자들이 땅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늘의 성도들이 변호해 주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편지의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료 신자인 당신을 위해 제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나도 당신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당신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 곁에서 나의 중보자와 나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저는 당신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성령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중재자와 변호자의 신분으로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한 크리스천으로서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뿐이며 결코 저의 개인적인 공로나 거룩함에 근거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사제께서 읽으라고 보내 주신 설교 말씀 즉 사제께서 성 요셉의 중보에 관해 설교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과 저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경계할 만큼 조심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 줍니다. 어떤 여인이 그분의 어머니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저는 바로 이 복을 원합니다. 제가 만일 천주교가 제시하는 수많은 작은 중보자들 즉 마리아와 성인과 천사들을 원하여 그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저는 영원토록 이 복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추신 - 저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가 천주교 성당의 사진을 정면에서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의 정문 위에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영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마리아에게로 오라. 그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마리아를 은혜와 구속의 중재자로 여긴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초청의 말씀을 이보다 더 무섭게 왜곡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지난번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사제께서는 비록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영생은 기독교의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이 점을 보여 주는 적절한 예로서 사제께서는 주인의 명령을 끝까지 잘 지킨 자에게 주인이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제께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결코 서로를 혼합시킬 수 없는 진리의 두 선(線)이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왕좌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값으로 친히 사신 구원 즉 우리가 값없이 얻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이 칭의의 복에 관해서 성경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공로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는 이처럼 엄청난 구속(救贖)을 얻는 데 필요한 속죄 값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들은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엄청난 선물을 유지하는 데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셔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지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명쾌한 설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제께서 성경을 펴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5장 11절에 이르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완전히 길을 잃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들로 인한 화목 제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셨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더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이것에서 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요 완성된 사역으로 이미 끝이 난 사역입니다. 사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끝난 일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시도는 결국 그것을 망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 놓으신 일에는 사람의 어떤 공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고행도 필요 없고 성자나 천사의 중보도 필요 없으며 의식이나 예식도 물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일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유효합니다. 끌레르보의 성 버나드 혹은 베르나가 죽는 순간에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은혜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사제께서는 아마도 틀림없이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시여, 당신의 상처만이 내가 내세울 공로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그분의 공로 위에 서 있네. 나는 더 이상 안전한 기반을 알지 못하네. 임마누엘의 땅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도 그분보다 안전하지는 못하리.

    이것은 행위와 상관없는 의(義)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에서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빚더미 속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서 나지 않고 모든 신자가 각각 선한 일을 했으므로 이로 인해 각 신자에게 빚을 지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이런 의미 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한 순간이라도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으며 사람의 의(義)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공로는 오직 영광스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단번에 성취하신 사역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로는 행하는 데서 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공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행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종류의 행위도 완전히 제외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큰 선물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8절)

    또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6절)

    우리는 결코 이 두 원리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 구원받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 구원받든지 둘 중 하나로만 구원받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강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과 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사 지키고 따르라고 하신 지침들에 순종할 때에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이 영혼 구원의 문제와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판석에 앉아서 보상을 주실 자들의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제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이 점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하고 모든 죄로부터 떠나 의롭게 된 이후에 그들의 몸에서 이룬 행위들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고 보상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련한 처지의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그는 본성과 행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빠져 나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 순간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 큰 대적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한다 해도 그 모든 고소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한한 효능에 의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영원토록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따라서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에 부응하는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주님께 복종해야 하며 말씀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길을 따라 걸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상태가 바뀌었으므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것처럼 걸을 책임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일 때에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긴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과 왕관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은 다 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을 예로 들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 4:7-8).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판석에 앉아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때에 거기에 자신을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께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이 자기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해당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서 관은 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의 관(Crown)은 왕들이 쓰는 관(Diadem)이 아니라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주는 월계관을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획득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 수고합니다.

    사제께서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 2장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도 결코 이 사실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드러난 은혜를 나타내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 고백이 거짓 고백이 아니라 참 고백임을 분명히 보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를 표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우리 속에 그 증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선한 행위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는 속이는 자이거나 속임을 당한 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선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롭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약 2:21-22)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노인이었으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그는 장차 자기에게 씨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뒤 여러 해가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출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메시아가 이삭을 통해 오리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소유했던 믿음이 산 믿음임을 보여 준 증거였습니다. 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행위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신실한 말’(faithful saying)이라 불리는 다음의 두 성경 구절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이며 다른 하나는 디도서 3장 8절로서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斷言)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입니다.

    이 두 구절은 진리의 양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그분에게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부지런히 선한 행위를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선한 행위로 인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정도의 영적 기쁨을 맛보지는 않습니다. 그 왕국에서 우리의 위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헌신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도 보상에 관한 한 서로 다른 등급의 보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동일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은 많이 맞으며 어떤 자들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에서 쫓겨나 바깥의 어두운 곳에 즉 불 호수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그들이 받는 형벌의 정도는 그들의 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도 그들의 유일하신 구원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것이나 그 영원한 왕국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상급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스도께 헌신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므로 과연 누가 이와 달리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저는 사제께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과연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그 믿음인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제 편지가 사제님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제께서 보내 주신 편지는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편지에서 길게 답변을 적기보다는 한 주제만을 다루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사제께서 제기한 문제 중 하나라도 가볍게 대하고 싶지 않으며 사제께서 제게 보낸 답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저는 사제님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고 싶지 않으며 단도직입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여섯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사제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 아일랜드로 가신다는 소식과 함께 제 서신을 받았음을 알리는 다정한 편지를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사제께서 제가 보낸 편지의 많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또 동시에 천주교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리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과 전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보여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전에 제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사제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으며 저는 그때에 우리가 너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없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제께서는 성경과 전통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란 물론 천주교가 인정한 전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만이 믿음과 윤리에 관한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요 그 자체가 진리이므로 신자들이 진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에 복종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들을 지도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통을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통이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한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하지 못했던 성경의 표현들(결코 성경의 교리들이 아님)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누구도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의 날’이 한 주의 첫째 날 즉 일요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후 1-2세기경의 교부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 이후로 어느 곳에서나(일부 파당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믿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지금 저는 더 이상 거기 나오는 주의 날이 일요일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들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혼자 힘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몇몇 현대의 논쟁자들보다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쓰인 용례를 더 잘 이해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인합니다. 기독교는 세기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며 과거로부터 내려온 유산 즉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초기의 말씀 선포자들과 교사들에 의해 입증된 유산으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대 기독교의 화려한 전통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시와 직접 마찰을 빚을 때에 저는 그것을 배격하며 오직 성경만을 믿습니다.

    전통은 어려운 단어나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교리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통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전통을 가지고 사람의 양심을 속박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위험’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과 전통을 동등한 수준에 놓은 사람들이 끝에는 성경보다 전통을 더 위에 올려놓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천주교가 일반 백성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시해 볼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천주교가 펼쳐온 정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해야 할 책”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천주교는 이런 중요한 책이 보통 천주교에서 평신도라 불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읽힐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을 보고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보다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한 한 천주교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주교 사제가 필리핀에서 성경을 소각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야만스런 행동이며 현대 문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신앙의 행위입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번역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 자극을 받은 천주교가 오류투성이 역본, 수세기 동안 한번도 오류들을 수정하지 않은 역본을 널리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성경을 불태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잘못된 역본이라 하더라도 어두움 속에 갇힌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 줄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은 제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에게 <두에랭스성경>(Douay and Rheims Bible)10)을 건네준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천주교 사제들이 제게 화를 냈습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 교황의 출판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그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몇몇 이유 때문에 천주교는 참으로 성경을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제께서는 “성서 공회들이 그토록 많은 성경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도대체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에서나 이 세상일에서나 그 유익은 이루 다 셀 수 없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도 없으며 펜으로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유익은 대단합니다.”

    환한 태양이 빛을 발해 박쥐나 해충을 물리치듯이 성경은 어디에서나 야만과 독재를 몰아내고 문명과 자유를 가져다주었으며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읽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곳에서는 성경이 미신과 무지를 몰아내었습니다.

    영적인 유익에 관한 한 성경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안겨 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복을 감히 어떻게 말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 위에 떠다니던 성경책이 한 일본 귀족에게 구원과 거룩함을 가져다주었고 그 일로 인해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출입을 통제 당하던 천주교 선교사들이 오늘날 그 나라에서 평화롭게 선교 활동을 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성경 덕택입니다.

    저는 주석이나 해석이 없는 단순한 성경만을 읽고서도 아주 추한 죄인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은 사례를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국내나 국외의 선교 보고서에는 단지 성경만을 읽고 개종까지 하게 된 사례들 즉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한국에 나간 장로교 선교부의 언더우드 박사는 동방의 고요한 나라의 한 마을에서 두세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한두 서신서 만을 읽고서도 이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온 사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는 아직 성경 전체가 발간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의 이 적은 분량의 책들이 산골 마을까지 들어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든 기반이 닦여 있고 영혼들이 깨어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천주교가 미워하는 성경 보급자들이 이미 거기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서 같은 성경의 일부 책자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바르게 보여 줍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전통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유서 깊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으며 사람의 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과 전통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등불과 태양 빛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의 교리 중에서 사람의 전통이 제거하려고 하거나 애매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은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의 전통이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사제께서는 제가 위에서 언급한 ‘주의 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신빙성 있는 전통이 성경의 가르침을 단지 확증해 줄 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크리스천의 교리가 아니라 ‘주의 날’이라는 용어의 용례와 의미였습니다.

    원어에 대한 지식은 성경의 여러 구절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성경의 교리에는 아무 것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신자들이 사용했던 성경 용어의 용례를 잘 아는 것이 때로는 새로 유행하는 잘못된 개념들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저의 취지는 결코 밝은 태양 빛을 보여 주기 위해 등불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람의 이성에 의해 어둡게 된 캄캄한 구석의 일부를 밝히는 데에는 심지어 그 미약한 등불도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면서 전통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 비추어 판단하고 만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교회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늘어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천주교 사제가 1년 동안 오직 성경만을 읽되 매일 같이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만을 읽으면서 자기가 배운 것 중에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거부하기로 결심한다면 열두 달이 지난 후에 그는 수많은 전통적 우화들을 폐기 처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복과 깨달음을 경험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도 오직 성경만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또 완전한 날이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밝게 빛나는 의인들의 길 속에서 화평과 경건함 가운데서 걷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1년 동안의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으므로 자기가 폐기 처분한 사람의 전통과 교회의 교리들을 결코 동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때 자기가 경시했던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며 빛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는 거대한 하늘의 양식 창고 속에서 자기의 모든 영적인 필요가 충족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 친애하는 사제님, 부디 확신을 갖고 제가 무책임한 열성분자로서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말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는 것과 성경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리들에 관한 지침서들을 읽는 것은 결코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은 사람을 어찌 건방진 사람이라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제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타락에 대해 경고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행한 엄중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행 20:29-30)

    이같이 경고한 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디에다 위탁하였습니까? 전통의 권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공회의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친애하는 사제님, 다음의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32절)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명백한 교훈을 무시하였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오히려 오류투성이며 수도 없이 번복된 전통과 교회와 공회를 따라갔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만 굳게 붙드는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사제께서도 이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추신 - 저는 사제께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며 그래서 사제께서 더 이상 서신 교환을 원치 않으시면 다시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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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Do 종교와Done 복음

    

    

    이 글은 Christians Evangelizing Catholics(P.O. Box 99141, Louisville, KY 40269, USA)에서 천주교인들과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줄 크리스천들을 위해 발행한「What Must We Do or Has Christ Done the Work for Salvation?」(Dr. Bill Jackson)이라는 소책자를 역자가 번역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설교 형태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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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유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 우리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Do’종교와‘Done’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는 바가 더 확실해져서 좋은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와 선교지

    로마서 10장은 성경에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복음 선포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지가 무엇인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교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은 13-15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폭발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도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도 하고 복음 선포자라고도 하며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선교사는 영어로 ‘Missionary’인데 이 말의 뜻은 사명을 가진 자, 사명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방금 읽은 13-15절 말씀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으며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교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진리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4절)

    여기에 나오는 ‘끝마침’은 영어로 ‘End’인데 사실 이 단어는 짧지만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길을 가다가 끝이 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이 바로 끝입니다. 그것이 ‘end’입니다. 선교사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말 그대로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다 끝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이루었다.”고 말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접시를 닦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시 닦는 일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또 다시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모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못 믿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며 결국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 즉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석서를 썼지만 이 일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지금도 서서 일하시지 않고 일을 다 끝내시고 앉아 계십니다. 일이 다 끝났으므로 서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구원을 얻어서 2040년에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 이 4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십일조를 하고, 주일 성수하고, 큰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전도하고 등등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행을 베풀고 큰 죄를 짓지 않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도 충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시 103:12)와 완전한 구속(사 53:5-6)을 얻으며 사실 이것을 위해 그분께서는 무한대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은 누구나 값없이 얻을 수 있지만 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천은 로마서 10장 4절의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며 그래서 모두 선교사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처럼 선교사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인지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여’로 번역된 ‘ignorant’라는 단어는 결코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칼국수 만드는 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여인이라 해도 자동차가 고장 나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르는 것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학식 있는 사람들도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따르려고 노력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세워 놓은 기준대로 일들을 행하고는 가슴 뿌듯해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범주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는 어떻습니까? 선교사입니까? 선교지입니까?

    힌두교도들은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갠지스 강에 몸을 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인들 중에서는 도덕률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인들은 선행을 하고 주일에 미사에 참석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90%를 했고 나머지 10%는 각 자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역 즉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마치신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끝내신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일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계속해서 일을 해서 그것을 끝내려 할 것입니다. 사실 일이 끝났음을 알게 되면 참으로 큰 위안을 받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이 많이 와서 대접을 한 뒤에 설거지 할 그릇이 수북이 쌓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식사 후 또 곧 바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제 아내는 교회 가서도 설거지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배 끝나면 빨리 와서 설거지를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제 딸이 엄마를 생각하고 이미 설거지를 다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미 설거지는 다 끝났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제 아내는 그것으로 인해 걱정할 것입니다. 딸이 이미 설거지를 다 끝냈음을 안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이 끝났음을 알게 되면 언제나 위안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 사역을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 것으로 적용하면 구원받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교사든지 선교지든지 둘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단번 속죄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선교지가 멀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선교 대상이며 선교지입니다. 선교 후원금을 모금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선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선교사와 선교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가 바로 붙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4절의 진리 안에 있으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10장 2-3절에 있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Do’ 종교와 ‘Done’ 복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바구니를 비유로 들겠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속한 ‘Do 바구니’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며 믿는 사람이 속한 ‘Done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선교지로서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선교사로서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이 계속해서 해야만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 쉬지 않고 일하며 자기의 의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끝내 놓으신 일을 100%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보여 드리기 위해 검은 색과 하얀 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검은 색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말에 검은 색을 표현하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 ‘새까맣다’, ‘까맣다’, ‘검다’, ‘거무튀튀하다’, ‘거무스레하다’, ‘거무잡잡하다’ 등등. 도대체 어느 것이 거무잡잡하냐고 물으면 대답이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밤과 낮을 비교해 봅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낮과 다른 것 같이 이것은 저것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언제 밤이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절대적으로 밤과 낮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녁 6시면 밤입니까? 낮입니까? 물론 언제 낮이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처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는 것’ 즉 ‘Do’와 ‘이미 끝난 것’ 즉 ‘Done’ 사이에는 절대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끝난 것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것’과 ‘이미 끝난 것’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보다 더 절대적으로 확신 있게 구분하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교회에 왔으면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직도 집에 있으면 교회에 안 온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으면 이미 찬송 부르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으면 아직 끝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을 냈으면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에 필요한 속죄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의 문제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로서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고 선행과 학식과 지식과 재물을 통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선교지로서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전자는 복음에 속한 사람이고 후자는 종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같습니다. 거기 속한 이들은 다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냐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냐로 분류하면 됩니다. 정치가냐, 종교인이냐, 잘 생겼냐, 부자냐, 학식이 많으냐로 구분하지 마시고 선교사냐 아니면 선교지냐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람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람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배 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창 15:1-6)

    도대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바로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구절이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3장 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의 선행과 종교와 전통과 학식과 재물과 지혜를 따르시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뿐이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서 ‘나는 Do 바구니에 속했다’고 느끼시는 분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일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들의 용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Done 바구니’에 속하신 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내 선교지가 어디인지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의 ‘Done 바구니’의 복이 여러분 위에 영원히 임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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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천주교는 얼마나 종교적인가?

    

    

    이 글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세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에 서 「How Real Is Our Religio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소책자를 번역한 것이다. 전직 천주교 사제들의 간증을 통해 종교와 종교 의식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를 확인하고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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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헤거(Dr. Herman He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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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서부터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으며 그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강한 의지력을 기르고 모든 열정과 욕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내가 들어간 수도원에서는 그러한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종류의 육체적 고문도 동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스스로 매듭이 달린 채찍으로 벗은 몸을 채찍질하곤 했습니다. 비록 채찍질이 아프긴 하지만 평온하게 참아 내면 관능적이고도 성적인 욕구들을 다 물리칠 힘을 얻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채찍질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범한 죄들을 속할 수 있고 따라서 장차 연옥에서 받을 형벌도 줄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허리와 허벅지와 팔에 못이 박힌 참회의 사슬을 둘러서 그 못들이 살을 파고 들어와 고통을 주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몸을 다스리는 여러 종류의 단련법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교만과 허영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중 하나는 사제가 복도 옆의 마룻바닥에 엎드리면 다른 사제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그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마치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벌레가 된 것처럼 느꼈지만 이러한 자발적인 겸손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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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맞으면 고행하는 천주교인들>

    이런 일 중에서 가장 심하게 굴욕을 일으키는 방법은 마룻바닥의 일부를 혀로 핥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나는 마치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돼지가 진창에서 뒹구는 것이나 개가 빙빙 돌면서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먼지 속에서 기어 다니는 곤충 같은 느낌을 갖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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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로 마룻바닥을 닦는 고행>

    그러나 아무리 내 자신을 벌하고 스스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지라도 내 인격이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으며 그런 것들이 나아진다는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나의 약하고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혀로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핥고 난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서는 허영심과 자부심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의지력이 대단한데! 다른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너는 해냈구나. 너 스스로 이런 고통을 부과하고 잘 참아 냈으니 정말 훌륭한데!”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통해 나 스스로 교만을 부축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장엄한 노력으로 이루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제나 수도사가 그런 곳의 독방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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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아이들의 고행>

    [image: ]

    <멕시코 신도들의 고행>

    사제로서 7년을 사역한 뒤 나는 브라질에 있는 로마 카톨릭 신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임명을 받아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의심들이 이미 내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속한 천주교회가 정말로 이 책에 부합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그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천주교회는 중재자가 여럿이며 그중에서도 마리아가 ‘모든 은혜의 중재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 즉 무오류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과 크리스천은 다 교황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지닌 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황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들을 뒤엎고 다시 진술할 수 있는 절대권을 가진다는 게 맞는 것일까?’ 마음에 이런 의심들을 품은 상태로 나는 더 이상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로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수도원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허울과 그림자의 생활을 버리고 마침내 나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멋있는 실제 세계로 나갔습니다.

    나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났습니다. 브라질의 열대 지방에서 쉽게 햇볕을 받아 달궈지는 사제복을 벗어버리고 반소매 셔츠 차림으로 경쾌하고도 자유롭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웠으나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이 교회 회중들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믿음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베푼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돈이 없던 내게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주었고 음식과 거처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그들을 늘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 교회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비 로마 카톨릭 설교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사제로 사역하던 시절에 나는 그런 교회들이 그릇된 것들을 가르친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그 교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나는 그 목사로부터 사람은 철저히 길을 잃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이므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설교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리할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고 온갖 고행을 다 했지만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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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목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새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런 회심의 경험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 풍성한 선물을 주신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쉽고 값싼 것으로 보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나는 구원이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것은 곧 투쟁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는 그런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로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완전히 순종해야 다시 말해서 완전히 무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생의 전환기가 내게 발생했습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신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눈부신 빛이 쓰레기더미 같은 내 과거 생활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폭격을 당한 시가지처럼 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속에 파고 들어온 죄를 보면서 나는 고통으로 가득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쓰레기더미에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참된 크리스천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요 10:14-15).

    그때부터 나는 로마 카톨릭 사제로 지낼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바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죽은 율법주의는 뒤로 내버린 채 나는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과 살아 있는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고해소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해소에서 그들의 사정을 들을 때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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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원치 않아서 유산을 시켰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이것이 살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진지하게 슬픈 심령으로 이것을 고백했으나 그녀의 양심은 계속해서 ‘너는 살인자다. 너는 네 아이를 죽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매주 내게 나아와 같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인에게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녀에게 이런 일이 생각날 때마다 ‘존경하는 마리아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지만 그것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것 말고 더 큰 형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의 죄는 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다 더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범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죄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죄들을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분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네 죄들이 용서되었으니 평안히 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진리로 인한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100명을 고문했습니다

    

    브렙산트(Jean Brepsant)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해 전의 일이며 이제는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파리에서 리용으로 가는 열차 속에 있었으며 내 앞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일하던 프랑스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입은 사제복을 보고 용기를 얻은 그는 내게 다가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종교를 대하는 것은 수많은 천주교인들의 태도와 같았으며 사실 그것은 로마의 큰딸인 프랑스 천주교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사제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것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심의 문제를 들고 와서 사제를 만납니다. 그 장교가 내게 고백한 것은 실로 고통으로 시달리는 마음을 털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고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고문합니다. 나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정보 장교로 일하면서 100명이 넘는 베트남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그중에서 10여 명이 내 손에 죽었습니다. 나는 오래 전에 이미 고해성사를 했으며 용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화평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고문당하는 장본인은 바로 납니다. 매일 밤 나는 무서운 꿈을 꿉니다. 내가 희생시킨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고소하고 나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고문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고문할 것이다.’ 이렇게 고문당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 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너무나 큽니다. 나는 내가 큰 정죄를 받을 것을 압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해성사는 실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제로서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괴롭히는 중대한 죄들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화평을 얻기 위해 평생토록 고행을 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 그래서 죄수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트라피스트회에 속한 가장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진정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용서가 실제로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교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디서 화평과 죄 용서를 찾아야 할지 몰랐으며 그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삶을 살면서 나는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회개하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장교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번 십자가를 긋는 일이나 혹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사제의 사죄 선언이 결코 자기의 죄를 없애지 못함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와 그에 따른 의식들은 결국 사제라고 하는 중재자 즉 인간 중재자를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찾는 이들에게 방해물이 되며 그 결과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 의식만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의미를 즉 더 이상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다 놓치고 맙니다.

    참으로 죄들의 용서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평안과 죄들의 용서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원하는 마음의 화평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의심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쿠리(Toufic Khouri)

    나는 레바논에서 태어났으며 그 당시 시리아 천주교의 전통을 따라 세 번 물에 잠기는 의식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긍휼의 자매들이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저메인이라는 이름의 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더러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열세 살이 되어서 나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뒤에 나는 많은 것을 의심했으나 상급자들은 이런 것을 다 ‘천사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한번은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수호성인인 성 빈센트가 했던 대로 모방하십시오. 성 빈센트는 종이에 신조를 기록한 뒤 그것을 말아 두었다가 마음에 의심의 공격이 찾아오면 그 종이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가슴에 껴안으면서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조언을 따랐고 잠시 동안은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오랫동안 지속될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신학교 강사로 임명받았는데 이 자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성사들은 내게 도움이 되질 못했으며 그래서 성사들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사제직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고해 사제 즉 프란체스코 파 사제로 나이가 들어서 겟세마네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사제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젊은이, 저 위대한 성인들도 자기들의 믿음에 반대되는 유혹들을 받으며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제직을 사임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나는 베이루트 교구의 사제로 임명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접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어떤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려 했지만 내 영혼에 안식이 없었으므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교황의 대리인을 찾아가서 사제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내가 지쳐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약 20 파운드의 돈을 주면서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지갑은 두둑해졌지만 내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불평도 논쟁도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사제직을 그만두려 했으나 내가 속한 교회는 내가 조용히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끔찍한 체제의 노예가 되었구나. 교회의 간부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 신앙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말없이 교회를 나와 사제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구원을 줄 수 있으며 여기를 벗어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 나는 로마 교회를 배반한 사제는 큰 탄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한 존재들이며 짐승과 같은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양심이 더 이상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떠난 사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나는 교구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단을 치면서 ‘주님, 만일 주님께서 정말로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 나의 카톨릭 믿음에 대해 회의를 품은 채 나는 다른 종교들에 관한 책을 구하려고 베이루트에 있는 성경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종교들에 관한 책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나를 환대했으며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했고 <확신을 얻기 위해>(Towards Assurance)라는 소책자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 소책자를 가지고 돌아와 매일 읽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크리스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어, 라틴어, 아람어, 프랑스어로 된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전까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배고픈 상태로 그것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는 성경의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 버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곧 구원자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에게 내 자신을 맡기오며 이제부터는 주님 외에 다른 것 위에 제 인생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기자 드디어 로마 교회를 떠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고 나는 주교를 찾아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교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침내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상한 사상을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주교님. 이것들은 이상한 사상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주장하는 오류입니다. 왜 당신은 더 이상 고해 성사를 들어 주려 하지 않습니까?”

    이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들을 용서할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들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내 주교는 내 생각을 돌리기 위해 나보고 예수회 사제를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이루트에 있는 신학교 교수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그 교수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 빈센트에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제님,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모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취해 마리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당신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나는 로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 대 일로 주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마음의 화평을 누린 채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자기의 노력을 포기할 때 생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일만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을 구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성경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니가(Benigno Zuniga)

    나는 쉰 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철저히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제 생활을 했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내 지식은 아주 제한적이고 왜곡되었습니다. 사실 내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그리스도가 복잡한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담요 밑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활동하는 교황이 무오류하다고 믿었습니다. 교황에 대한 내 충성심은 매우 컸으므로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회 사제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열여섯 살에 예수회의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페루, 에콰도르,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 공부했고 나중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 뒤 나는 여러 해 동안 카톨릭 학교들에서 가르쳤고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내 교구의 교회 법정에서 부법관으로 활동했으며 군대에서 군목 사제직을 수행했고 내 조국의 두 교구에서 사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구 사제로 지내던 때에 나는 내 지역에 사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적대시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단으로 취급했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가장 천한 자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기에 나는 성경의 빛으로 그들의 오류들을 밝히 보여 주기 위해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성경을 한 장씩 공부하면서 나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류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단들을 논박하기는커녕 나 스스로가 로마 카톨릭 성경에 의해 논박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안 내가 믿어 온 로마 카톨릭 믿음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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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동안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생각에 복종해서 그것을 추종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 장씩 공부하면서 얻게 된 것은 양심이 내 속에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로서 성결의 이미지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나는 온갖 죄에 굴복했고 완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입은 검은 색의 사제복은 내 마음의 어둠을 상징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사를 드리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며 참회하고 성수를 받고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해도 내 영혼이 갈구하기 시작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쉰 살이 넘었고 또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지만 나는 마침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 실제적으로 살아 계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슬픔에 싸여 내가 악한 삶과 지독한 죄들로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힌 것을 회개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영적 어둠의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자기를 알고 느끼게 인도하셨습니다. 참된 영적 승리의 비결은 진실하고 생동감 있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일 대 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영적인 복들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니즈(Celso Muniz)

    어릴 때부터 나는 끊임없이 실존과 확실성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사제가 되는 것이 진리를 경험하고 영혼 구원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제가 멸망하는 것은 돌멩이가 물에 뜨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12년 과정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규율에 따라 완전히 내 삶을 바쳤습니다. 거기서 나는 여러 형태의 금욕을 실천했고 나중에 스페인의 오비에도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신학교에서 학장으로 또 ‘금욕주의 및 신비 신학’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금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욕주의란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극도로 엄격한 자기 훈련과 절제와 혹은 육체에 가하는 징벌로 사람의 모든 열정과 욕구와 정욕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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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추구하라고 가르친 자기 통제와 마음의 평정과 확실성 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생긴 불안과 더불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생긴 실망감 등으로 인해 나는 매일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던 시절에 해외에서 송신된 프로테스탄트 라디오 방송을 주의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고 결국 성경을 내 영혼의 빛과 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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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엎고 마루를 기어다니는 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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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의 고행>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기에 나는 오직 성경만을 믿음의 유일한 인도 기준으로 삼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교회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그분이야말로 오직 믿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야 하는 완전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로마 카톨릭 주의의 오류들을 점점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으며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회심을 나 스스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에 꽁꽁 묶여 있었으므로 나는 로마 카톨릭 주의를 버리지 않은 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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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위에서의 고행>

    그러나 나는 점점 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스스로 만든 잘못된 가르침들과 고도로 복잡한 교회 조직을 통해 그리스도를 옆으로 치워놓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내게 무척 고통스런 일이었습니다.

    나는 회심하던 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피난처로 삼고자 하던 날 드디어 내면의 갈등을 겪던 것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날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날 밤 사실 나는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기도가 솟아 나왔고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죄 짐이 매우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자신이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아무 소망도 없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셨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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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로 두르고 고행하는 카톨릭 교도>

    그 날 나는 그분께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용서와 평안을 거저 주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들로 인한 형벌을 기꺼이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겼습니다. 주 예수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맞아들이며 주님께 나를 다 드립니다.

    그 몇 시간은 마치 몇 분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나는 주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으며 사실 이것은 그전에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하고 방황하던 것이 다 사라졌으며 그때 얻은 행복감은 완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으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영혼을 자신에게 맡긴 것을 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내가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 길로 가면 된다고 길만 보여 주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영웅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생명이 되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금욕주의 신학 교수로서 무니즈는 자아를 제어하는 방법과 사람의 열망을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불교의 승려들이 사용하는 기법들도 조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거룩한 삶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이 고안한 방법들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문가가 사람의 본성은 무기력해서 자아를 향상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니즈 교수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내 자신의 죄성으로 가득한 본성이 완전히 부패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파선해서 멀리 떨어진 해안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헤엄을 쳐서 그 해안에 다다르기만 하면 안전을 얻을 것입니다. 그 해안은 멀리 떨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안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바닷물로 인해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해안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해류가 밀려와 그를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 넣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헤엄을 칩니다. 이 해류를 극복하고 해안에 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반복을 하지만 끝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의 법칙이 자기를 밀어내어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절망한 상태로 그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 영원의 해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며 그분은 자신의 명령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이 명령들은 바로 그 영원한 해안의 앞에 있는 큰 파도와 해류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상 너무 약하고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기 위해 해안에서 헬리콥터가 이륙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조종사가 물에 빠진 이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헬리콥터는 이 외로운 사람이 아무 소망 없이 파도를 이기려고 허우적대는 그 지점으로 가서 그의 머리 위로 밧줄을 내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밧줄만 붙들면 헬리콥터는 그를 물에서 건져서 파도 위를 지나 안전한 해안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곳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아버지 편에서 우리 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 속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와 여러분처럼 파선 당한 사람들을 구조하십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파도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바다에서 구출되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다시 물에 빠진 사람을 보도록 합시다. 만일 그가 밧줄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안에 다다라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반쯤만 신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헤엄을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양쪽 모두 실패할 것이고 결국 익사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사와 면죄부와 선행과 성인들의 공로를 신뢰한다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가 100%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완전히 거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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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산을 맨발로 오르는 고행(아일랜드)>

    

    20년간 나는 내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디 로렌조(Renato Di Lorenzo)

    내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더더욱 사제직을 버린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열다섯 살에 살레지오 파 수도원에 들어갔고 적절한 때가 되어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로 청년들과 함께 일했으며 사실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10년을 사제로 사역하던 중에 수도원장이 내게 징계를 내리면서 로마로 가서 한 달 동안 영성 훈련을 쌓고 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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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한 젊은 여자에게 사랑을 느꼈다고 그에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내가 하는 일을 다시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결정 속에는 교만과 이기심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제의 소명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내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수도원장에게 다른 수도원으로 가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내게 아버지처럼 따뜻한 훈계를 주지 않고 대신에 징계를 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며 또 윗사람들로부터 이로 인해 항상 의심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로마에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 나는 좌절감을 느끼고 참담한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폴리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깊은 좌절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지만 내 주변의 일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지내는 것처럼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나 자신의 결백을 확증하곤 했습니다.

    그 수도원은 구 로마 시가지 근처의 셀리에 산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로마 시가지와 콜로세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 밑으로 흘러가는 일상생활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귐을 즐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섞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검은색 수사복과 사제복을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옷들은 나 자신을 실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연로한 사제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수도원장에게 과거의 사역지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더니 수도원장은 내 죄와 범법으로 인한 대가로 이런 불쾌한 경험을 갖는 것을 고행으로 알고 이겨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날은 외출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도원장은 내가 순례자의 자세로 로마를 걸어 다닐 것을 원했지만 나는 여행객처럼 로마를 관광했습니다. 그 날 나는 저속한 신문과 잡지를 사서 보았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나는 여러 사제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논조는 항상 한 가지로 귀결되었습니다. 내 문제를 절대로 수도원장에게 말해서는 안 되며 나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수도원장은 교회의 법을 아주 엄격한 방법으로 해석했으며 있는 그대로 그것을 내게 적용했습니다.

    나는 나폴리로 되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지내온 날들을 되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로마 교회는 자기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그릇되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오직 로마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고 추종해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곧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 즉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독방에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 가르침이 복음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주소를 알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자주 뒤적거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프로테스탄트들과 접촉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로마 교회를 떠나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이 내 믿음의 갈등에 도움을 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을 만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 혹시 그들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제로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일곱 달 동안 미사를 겨우 스무 번밖에 집례하지 않았고 고해성사는 그보다 더 적게 했으며 설교는 아예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나는 미사를 드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는 도중에 나는 어느 건물에서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을 진열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복음주의 교회의 입구였습니다. 당시에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혹시 이런 복장으로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 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내게 전직 로마 카톨릭 사제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그들은 내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내 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제로서 그리고 젊은이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내 임무를 다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사를 믿지 않았고 사제로서 고해성사를 듣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새로 온 수도원장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내가 프로테스탄트 신앙 쪽으로 표류해 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나더러 마리아에게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는 불가피하게 사제직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나는 나폴리를 떠나 전직 사제들의 유명한 피난처가 있는 곳 즉 네덜란드의 벨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죄들의 용서와 도움을 간구한 결과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탄생에는 수고와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20년간의 수도원 생활과 로마 카톨릭 신학교에서의 신학 훈련 그리고 고집이 센 내 성격이 더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발견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고 자신을 살아 계시고 개인적인 친구와 구원자로 내게 알려 주셨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딸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 거듭 참된 크리스천은 자기를 알며 자기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와 죄들의 자백을 가지고 그분에게 직접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크신 도움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변화를 받지도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친절을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종교는 실제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시간만 낭비하면서 내가 그럴 것이라고 믿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냥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혹은 “나는 장로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종교를 추구하면서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교회나 종교 행위로 인해 자기들을 받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리스천이란 단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참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들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복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전적으로 변화시켜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죄인들을 영접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하며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종교를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혼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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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로마 교황의 축복과 저주

    

    

    이 글은 영국과 호주에서 Protestant Publications(Box 551, Epping, N.S.W. 2121 Australia)가 발행한 「Papal Blessings and Curses」라는 제목의 소책자이다. 캐나다의 구영재 선교사님께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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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이탈리아에서는 월드컵 세계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특별히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팀을 축복하고 다음날의 경기에서 승리할 것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교황의 축복은 오히려 아일랜드 팀에게 패배를 안겨다 주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세계 제패를 꿈꾸며 결승에 진출했던 이탈리아 팀 역시 바티칸에서 로마 교황의 특별 축복을 받고 출전했으나 역시 패배의 잔을 마셔야만 했다. 이탈리아의 신문들은 로마 교황의 축복에 대해 의심했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간지 <카톨릭 위클리>(Catholic Weekly, 1990년 7월 25일자) 조차도 로마 교황의 축복의 효력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글을 실었다.

    우리는 역사 공부를 통해 1588년 스페인 함대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다. 무적함대(Armada)를 자랑하던 스페인의 필립 2세는 영국을 정복하여 로마 교황에게 되돌려 주려고 금과 군인과 로마 교황의 축복을 가득 실은 아르마다 함대를 출항시켰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축복이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음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흩어 버리시고 그들 대부분을 산 채로 수장시켜 버리셨다. 역사는 로마 교황의 축복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것들에 대한 수많은 예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 작은 책자를 통해 독자는 로마 교황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일관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자는 오래 전에 런던에서 ‘프로테스탄트진리협회’가 출간한 것이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강하여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었다. 천주교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

    로마 교황의 축복

    1. 로마 교황 비오 9세(1846-1878)는 시실리아의 왕에게 ‘황금 장미’1)를 보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축복을 받은 지 채 일 년이 못 되어 왕좌에서 쫓겨났다.

    2. 역시 같은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축복했지만 황제는 일 년이 못 되어 베네치아를 잃었고 사도와에서 참패를 당했다.

    3.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왕좌에서 쫓겨나 망명 중에 죽었다.

    4.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프랑스의 위제니 왕후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다. 그러나 일 년이 채 못 되어 왕과 왕비는 권좌에서 쫓겨났고 둘 다 망명 중에 죽었다. 그들의 외아들이었던 왕자는 아프리카에서 줄루족에 의해 살해되었다.

    5. 브라질의 왕후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삼일 후 왕후의 다리가 부러졌으며 왕과 왕비는 권좌에서 쫓겨났고 귀양 중에 죽었다.

    6. 브라질의 왕위 상속자였던 공주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곧 기형아를 출산했으며 망명 중에 죽었다.

    7. 로마 교황은 멕시코의 막시밀리안 황제를 축복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곧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자기 국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8. 로마 교황은 역시 그 황제의 과부를 축복하였으나 그녀는 불치의 정신병에 걸려 망명 중에 죽었다.

    9. 1870년 로마 교황은 수녀들을 가득 싣고 남아프리카를 향해 떠나는 증기선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이 배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실종되었다.

    10. 로마 교황은 몬테비데오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호화 여객선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이 배는 이틀 후 침몰하고 말았다.

    11. 로마 교황은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 교도였던 불랑제(George Boulanger, 1837-1891) 장군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채 2주가 못 되어 그는 추방되었고 그 후 자신의 정부(情婦)의 무덤 앞에서 자살하였다.

    12.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셔만 장군의 부인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금 장미를 받은 직후에 죽고 말았다.

    13. 윈드호스트(Ludwig Windhorst, 1871년에 결성된 독일 로마 카톨릭 중앙당의 지도자) 박사는 로마 교황이 수여하는 그리스도 훈장(Order of Christ)을 받은 뒤 채 일 년이 못 되어 죽었다.

    14. 1895년 다마스커스의 대주교는 빗토리아에서 스페인의 군대와 함대에게 로마 교황의 축복을 기원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은 두 개의 함대와 두 개의 군단을 잃었다.

    15. 1897년 로마 교황의 사절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자선 바자회를 축복하였다. 그러나 5분이 채 못 되어 바자회는 불길에 휩싸였고 오스트리아 황후의 자매를 비롯해서 거의 150명의 상류 인사가 사망하였다.

    16. 가련한 오스트리아 황후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금 장미를 받았다. 그 후 황후는 스위스의 제네바 호숫가에서 살해되었고 그의 아들은 자살을 했으며 왕위 계승자였던 그녀의 조카 페르디노는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해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오스트리아는 힘을 잃고 더 이상 제국으로 불리지 않았다.

    17. 로마 교황을 방문한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는 교황 자신의 서명이 들어 있는 교황 레오 13세의 사진을 기념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영국군이 소말리아에서 역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왕의 건강은 악화 일로로 치달아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18. 로마 교황은 영국 국왕의 특사였던 덴비 경을 축복하였다. 바로 그 날 남아프리카의 영국군은 참패를 당했고 메투엔 경은 중상을 입었다. 영국 의회의 로마 교황 신봉주의자들은 이 뉴스를 듣고 기뻐했다.

    19. 1923년 바텐베르크의 에나 공주는 결혼식 날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열나흘이 채 못 되어 그녀는 로마 카톨릭 무정부주의자들의 습격을 받았으며 1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당하는 와중에서 겨우 도망쳐 목숨을 건졌으나 그녀의 결혼 예복은 피로 범벅이 되었다. 1931년 5월 그녀와 그녀의 남편(알폰소 13세 왕)은 왕좌에서 쫓겨나 스페인으로부터 탈출하였다.

    20. 1906년 로마 교황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개종한 세르비아의 나탈리 여왕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망명 중에 죽었으며 그녀의 외아들은 왕위에 올랐다가 살해되었다.

    21. 오를레앙 가에 속한 포르투갈의 한 왕비는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왕이었던 그녀의 남편과 장남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왕비 옆에서 살해되었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왕비는 살아남은 다른 한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그 후 포르투갈은 공화국이 되었다.

    22. 권세가 극에 달했던 독일의 황제는 1908년 로마 교황을 방문하고 그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1918년에 왕위를 잃었고 망명 중에 죽었으며 독일은 패망하여 약소국으로 전락하였다.

    23. 1914년 영국의 재벌 에드워드는 로마 교황의 신봉자가 되었으며 그 뒤 1916년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는 4일 후에 갑자기 죽었다.

    24. 1926년 로마 교황은 벨기에의 엘리자베스 왕비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다. 그러나 1934년 왕 알베르 1세는 등반 사고로 죽었고 그들의 며느리였으며 왕비가 되기 위해 천주교로 개종한 스웨덴 출신의 아스트리드 왕비 또한 스위스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25. 1928년 로마 교황은 비행선 ‘이탈리아’를 축복하고 북극점에 놓을 십자가도 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비행선은 추락하여 두 동강이가 되었고 승무원의 절반은 실종되었다. 노빌 장군은 부상을 입었고 그 후 사건 조사 위원회로부터 심한 견책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최악의 사건이었다.

    26. 무솔리니가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땅을 약탈했을 때 로마 교황은 이탈리아 국민을 ‘위대하고 선량한 국민’이라 치켜세우면서 축복하였으나 무솔리니와 그의 정부(情婦)는 살해되어 거꾸로 매달린 채 군중에게 공개되었다.

    27. 1961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로마 교황청의 요청대로 검은 색 의복을 입고 로마 교황을 방문하였다. 그 이후로 해가 지는 일이 없었던 대영제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으며 로마 협약에 의한 유럽 공동 시장에 가입함으로써 그 주체성을 잃고 경제적으로 로마에 예속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또 영국 왕실 왕족들이 로마 교황과 잦은 접촉을 가짐으로써 자신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정치/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28. 1963년 3월 7일 소련의 흐루시초프 수상은 로마 교황을 직접 접견하지는 않았지만 바티칸 - 소련 간의 관계 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딸과 사위인 아주벨을 로마에 보내어 로마 교황을 접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일 년 반이 지난 후 1964년 10월 16일 그는 권좌에서 밀려나 당서기장직을 사임하였으며 그 이후로 정치세계에서 잊힌 인물이 되었다.

    29. 1963년 7월 2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고 축복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월남 파병 병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미국을 월남전에 깊이 개입시켰고 그러다가 1963년 11월 12일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30. 1964년 로마 교황은 황금 장미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보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특히 ‘거룩한 장소’로 불리는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31. 1964년 5월 12일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로마 교황을 접견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일 년 후 1965년 6월 5일 요르단 군은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에게 대패하였고 그는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다.

    32. 1964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로마 교황을 접견하고 평범한 신도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1967년 2월에 축출 당하고 말았다.

    33. 호주의 노동당 당수인 콜웰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곧이어 그의 정치 생활은 끝이 나고 말았고 결국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34. 1965년 10월 5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뉴욕 시를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였다. 존슨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로마 교황을 방문하였고 미국을 위해 참으로 뜻 깊은 방문이라며 환영하였다.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과 딸을 로마 교황에게 소개하였고 그 뒤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에 자주 참석하였다. 1968년 4월 1일 그는 차기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은퇴하였으며 일 년 후 사망하였다. 그가 임기를 치른 3년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였다. 5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월남에 파병되었으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학가에서는 반전 데모가 한창이었고 흑인 폭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해외에서의 미국의 위신은 크게 실추되었다.

    35. 1966년 4월 24일 그리스의 콘스탄틴 왕과 마리 왕비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일 년 후인 1967년 4월 21일 일단의 육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콘스탄틴 왕을 폐위시켰다. 같은 해 12월 12일 친 왕파가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하자 왕과 그 가족은 그리스로부터 탈출했다.

    36. 1967년 2월 5일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함과 동시에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68년 6월 6일 그는 암살되고 말았다.

    37. 1967년 6월 1일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전쟁 주축 국이 항복한 후 형성된 평화 위원회에 바티칸 대표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로마 교황과 화해하기 위해 로마 교황을 접견했다. 그러나 1969년 8월 24일 드골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후 사임하고 말았다.

    38. 1967년 5월 12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포르투갈의 파티마를 방문하여 그 당시 수상이던 살라자르 박사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일 년 후인 1968년 9월 8일 살라자르 수상은 중풍에 걸려 사임하고 캐타노 박사가 새 수상이 되었다.

    39. 1969년 7월 31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방문하여 자신을 초청한 오보테 대통령에게 기사 작위를 수여하고 우간다 국민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1971년 1월 오보테 대통령은 이디 아민이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 하야했고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 후 8년 동안 우간다 국민은 이디 아민의 폭정에 시달렸다. 1975년 9월 10일 이디 아민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79년 4월 12일 인접한 탄자니아에서 온 해방군이 그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이디 아민은 해외로 탈출하였다.

    40. 1970년 9월 29일 닉슨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방문하고 월남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킬 계획을 말하였다. 이때 그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축복도 받지 못하였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불행하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바티칸의 공식 대표부를 두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개인적인 특사를 바티칸에 보내어 로마 교황청과 타협하였다. 1972년 12월 21일 닉슨 대통령의 딸 패트리샤와 사위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74년 8월 24일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터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41. 1970년 10월 10일 이디오피아의 셀라시에 황제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972-1973년에 걸쳐 이디오피아는 극심한 기근과 가뭄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1974년 8월 그는 쿠데타에 의해 폐위 당하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결국 그는 1975년 8월 27일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

    42. 1970년 11월 30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폭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돌아보며 난민들을 동정하였다. 그러나 1971년 3월 내전이 일어나 일 년 이상 계속되었고 수십만의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1972년 4월 로마 교황의 방문을 허락하였던 칸 대통령은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하야했다.

    43. 1970년 12월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호주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복이 위대한 호주 위에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또 평화와 번영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호주를 축복하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매우 기뻐하며 국가 위에 큰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1973년 4월 27일 위트램 수상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고 몇 달 후 국민의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고 호주 역사상 최초로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를 열었다. 그 후 많은 노동 쟁의가 일어났으며 절제 없는 임금 인상 요구, 경제 불황, 17%에 이르는 높은 인플레이션, 심각한 실업률 등은 1982년이 될 때까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974년 12월 25일 다윈 시는 무서운 폭풍우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1975년 12월 13일 호주 노동당은 선거에서 대패했다. 그 뒤 프레이저가 수상이 되었고 다시 한 번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위트램은 당수직에서 물러났다.

    44. 1972년 10월 5일 영국의 히드 수상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 뒤 1973년 12월 17일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적, 산업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74년 3월 4일 보수당이 패배하고 히드 수상은 사임하였다. 그리고 1975년 2월 마가렛 대처가 당수가 되고 히드는 당수직에서 물러났다.

    45. 1972년 11월 14일 망명 중이던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 페론은 새 대통령으로 부임하기 전에 먼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74년 7월 2일 그는 일 년간의 공직생활 후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46. 1973년 4월 9일 월남의 티우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75년 7월 24일 월남군은 월맹군과 베트콩에 의해 완전히 축출되었고 티우는 사임하고 해외로 탈출하였다.

    47. 1975년 6월 4일 미국의 포드 대통령 부부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 뒤 1976년 11월 4일 포드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카터가 새 대통령이 되었다.

    48. 1977년 6월 4일 호주 수상 프레이저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레이저 수상에게 재앙이 내리는 대신에 1978년 8월 6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가 죽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 달이 지나서 새로 선출된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도 급작스럽게 죽었다. 그러나 프레이저 수상에게 올 재앙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큰 실패로 돌아갔고 호주는 최대의 실업률로 인해 큰 곤경을 당했다.

    49. 1978년 2월 14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81년 10월 7일 그는 암살당했다.

    50. 1979년 12월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터키를 국빈 방문하여 디미렐 수상의 영접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 9월 12일 디미렐 수상은 에브렌 장군이 이끄는 터키 군부의 무혈 쿠데타에 의해 하야하고 말았다.

    51. 1979년 10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하자 교황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을 뿐 아니라 백악관에까지 초청하였고 의회 연설까지 하게 했다. 그리고 연이어 카터 대통령은 1980년 6월 23일 개인적으로 바티칸을 방문하였다. 1980년 12월 선거에서 그는 레이건에게 압도적인 대패를 당했다. 로마 교황의 두 번에 걸친 축복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52. 1981년 2월 오히라 수상은 일본을 방문한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2일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53. 1981년 2월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필리핀 군도를 방문하여 관습대로 땅에 입을 맞추며 필리핀을 축복하였다. 그 이후 이 나라는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상실하였다. 마닐라의 대주교 신 추기경은 필리핀의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The Age>, 1981년 2월 1일자). 마르코스 대통령은 굴욕스럽게 쫓겨났고 새 대통령이었던 아키노는 인기를 잃었다.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것이다.

    54. 1980년 5월 9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나의 아크라를 방문하여 리만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1982년 1월 1일 로링스는 군사 혁명을 일으켜 리만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그 정권을 축출했다. 그 뒤 리만 대통령은 해외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

    55. 1980년 6월 2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프랑스를 방문하여 데스땡 대통령으로부터 국빈 예우를 받고 개인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일 년이 채 못 된 1981년 5월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당수인 미테랑에게 패배 당했다.

    56. 1980년 7월 1일 로마 교황은 10일 간에 걸쳐 브라질을 방문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82년 브라질 정부 관리들은 900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또 1983년에는 지난 5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브라질 일부 지역을 휩쓸었고 브라질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57. 1981년 11월 11일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84년 11월 그녀는 시크 교도인 자신의 경호원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58. 1982년 2월 로마 교황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세가리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그 뒤 1984년 세가리 대통령은 바하리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군에 의해 축출 당했고 1985년에는 바하리 대통령도 다고냐라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 군에 의해 축출 당했다.

    59. 1982년 6월 로마 교황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야외 미사에서 갈티에리 장군을 비롯한 군 수뇌 장성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4일 후 아르헨티나 군은 포클랜드 섬의 스탤리 항구에서 영국군에게 항복하고 갈티에리 장군은 사임하였다. 1983년 10월에는 아르헨티나 공군의 고위 장성 두 명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다. 그중 한 사람은 공군 사령관 플레시 장군이었다. 그 뒤 갈티에리 장군은 전쟁 실패로 인해 12년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이 얼마나 큰 복인가?

    60. 영국은 사상 초유로 로마 교황이 영국을 방문하겠다는 호의(?)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1982년 5월로 예정된 로마 교황의 영국 방문을 몇 주 앞두고 영국은 국민의 95%가 로마 카톨릭 교도인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 휘말려들었다.

    61. 1982년 9월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는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이 사고가 있기 약 2년 전 왕과 왕비는 로마 카톨릭 선전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62. 1984년 5월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뉴브리튼 섬의 울루웨이 화산이 분출하여 섬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였고 1985년에는 집단 강간, 살인, 강도 등의 폭력 사건이 온 섬에 만연하였다. 또 1986년에는 그 당시 지도자였던 소매어가 윙티에 의해 축출 당했다.

    63. 1984년 5월 로마 교황은 구아달카날과 호니아라를 방문하여 솔로몬 군도를 축복하였고 아울러 인근 피지와 바누아투 섬에서 온 방문자들도 축복하였다. 그런데 1985년 1월 에릭이라는 이름의 태풍과 니겔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연달아 섬들을 강타하였다. 이로 인해 특히 피지와 바누아투에 있는 가옥과 농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1986년 3월 나무라는 이름의 태풍이 솔로몬 군도를 강타하여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섬 주민의 절반은 집을 잃었으며 이 태풍은 계속해서 시카이나, 말라이타, 구아달카날, 산크리스토벨 섬들을 강타하였다.

    64. 1985년 8월 13일 로마 교황은 아프리카의 카메룬의 보멘다 시를 방문하고 근처에서 야외 미사를 가졌다. 그로부터 1년 후 화산호(湖)인 니요스 호수에서 독가스가 분출되어 보멘다 시 외각 지대의 촌락에서만 2천 명이 사망하였고 짐승과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였다.

    65. 1986년 11월 22일 로마 교황은 랭 수상이 이끄는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1989년 8월 랭 수상은 더 이상 정치적 압력을 견디다 못해 사임하였다. 비록 그가 속한 당이 1987년 8월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에 대한 개인적인 추문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66. 1986년 11월 25일 뉴질랜드 야당 당수였던 하워드는 의회에서 로마 교황을 환영하였다. 그의 환영 연설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로마 교황께서는 이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 우리는 당신을 위대한 교회의 가장 추앙 받는 지도자로 환영합니다. … 기독교 신앙의 최고 멤버로서 말입니다. …” 그러나 하워드는 1988년 총선에서 패배를 했고 결국 자유당 당수직에서 밀려났다.

    67. 1986년 11월 26일 케넷은 비록 자신이 로마 카톨릭 교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플레밍톤 경마장에서 로마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가할 것을 선언하고 로마 교황을 만났다. 그러나 1989년 케넷은 빅토리아에서 있던 선거에서 패배했고 6개월 후에 자유당 당수직에서 물러났다.

    68. 1986년 11월 26일 뉴사우스 웨일즈의 수상인 언스워스는 시드니에서 로마 교황을 영접하였다. 그러나 호주 노동당은 1988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언스워스는 실각하였다.

    69. 1986년 12월 1일 호주의 재벌 본드는 퍼쓰에서 로마 교황을 영접하여 무릎을 꿇고 교황의 반지에 입을 맞춘 후 교황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그 후 그는 사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호주의 방송 심의 위원회는 본드가 방송 면허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였고 그는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70. 1987년 로마 교황이 미국을 떠난 지 채 한 달이 못 되어 월 가(Wall Street)의 주가가 폭락하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을 맞았으며 미국은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져다 준 복에 깔려 휘청거렸다.

    로마 교황의 저주

    아마도 지난 2000년 동안 로마 교황 혹은 로마 교황청의 축복을 받고 망한 사람들을 세어 본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두 번이나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은 한국, 그가 떠난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 로마 교황들은 거의 로마를 떠나지 않고 죽었으나 ‘슈퍼스타’, ‘날아다니는 교황’이라는 별명이 붙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축복했다. 그러나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재난이 생겼으며 이 사실은 온 세상에 임할 재앙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 로마 교황의 축복이 재앙을 동반한다면 그의 저주는 응당 복을 가져올 것이다.

    1.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이탈리아의 해방자 에마누엘 왕을 저주하였다. 또 이탈리아를 자유국으로 만들고 로마를 그 수도로 선포한 이탈리아 정부를 저주하였다. 로마 교황의 저주로 인해 이탈리아는 세계열강의 하나가 되었지만 이디오피아를 정복하러 떠나던 이탈리아 군을 로마 교황이 축복한 후부터 이탈리아 제국은 다시 붕괴하기 시작했다.

    2. 가리발디는 그의 모든 애국적인 노력 때문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특히 시실리아 왕국을 전복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가리발디는 이탈리아의 영웅이 되었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여기저기에 세워졌다.

    3. 비스마르크와 프러시아의 왕이 제수이트(일명 예수회) 사제들을 추방하자 로마 교황은 프러시아를 저주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저주는 복이 되어 프러시아는 세계열강의 하나가 되었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격파하였으며 어느 날 그 지도자가 로마 교황과의 친교 관계를 맺는 불운을 맞기까지는 오랫동안 서유럽에서 최강의 제국으로 군림하였다.

    4.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내린 로마 교황의 저주는 영국에게 큰 복이 되었다. 반대로 아일랜드에 내려진 로마 교황의 축복은 아일랜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받은 저주로 인해 온 세계의 기독교회가 누려온 복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엄히 말씀하고 계신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 2:2)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대원군을 일으키사 프랑스 군함에 실려 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력을 막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로마 카톨릭 국가가 되지 않았다. 세계 지도를 펼쳐 놓고 로마 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오늘날 로마 종교와의 일치 운동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의 낭만적인 에큐메니컬(종교 통합) 지도자들이 받을 저주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들이 범하는 죄악은 실로 너무나도 크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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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천주교의 첨가물

    

    

    이 글은 영국에서 1991년에 발간한 「Focus」지의‘The Split Between Roman Catholicism and Christ’를 번역한 것이다. 성경과의 비교를 통해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기 바란다. 역사를 역사로 볼 때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초대 순교자들과 중세 개혁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성경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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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금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로마의 교황을 전 기독교계의 수장(首長)으로 인정하라고 끊임없이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역사의 논증을 들어가며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참된 교회임을 확신시키려 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이 같은 허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차이점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복음과 겉으로 보기에 웅장한 로마 종교의 차이점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사람이 만든 교리와 교회의 요구 조건과 법령들은 천주교회라는 독재체제 하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신성의 법이 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는(보니파스 3세의 교서) 법이 생기고 말았다.

    역사의 사실들

    역사의 사실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로마 카톨릭 체제 사이의 간극이 시간을 타고 가면서 얼마나 넓게 벌어졌는가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역사의 사실들은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교리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함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소책자는 역사적 사실만을 보여 준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것들을 들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역사적 증거라고 주장하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가 진실로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로마 천주교의 말 다음에는 비교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려는가?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ㅇ 주후 593: 연옥 교리 창안

    ■ 로마가 연옥을 창안하다.

    “우리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음을 믿음으로 아나니 그곳은 사소한 실수나 혹은 죄로 인한 잠정적 형벌을 사함 받는 곳이다.” (보스턴의 오코넬 추기경, <The Catholic Church, The True Church of the Bible>, p.178)

    ■ 하나님이 잠정적 형벌은 면제시켜 주지 않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항상 모든 죄와 형벌을 사해 주시며 또 고해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속죄하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트렌트 공회’ Session XIV, Canon 12)

    ■ 면죄부는 잠정적 형벌을 면제시켜 준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면죄를 위해 그 이름을 외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의 자비를!’ 하고 한 번 외치면 100일의 면죄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여, 당신을 믿나이다!’ 하고 한 번 외치면 300일의 면죄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이여,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고 한 번 외치면 300일의 면죄요, 통회와 사랑을 적절히 구사하면 1분 안에 1000일의 면죄 즉 1000일 간 잠정적인 형벌이 면제되는데 예전에는 고해자가 1000일간 재를 쓰고 뉘우칠 때에만 이 같은 면제가 가능했다.”(<Messenger of the Sacred Heart>)

    <하나님의 말씀>

    ■ 성경에는 연옥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43)

    - 심지어 강도에게도 연옥은 없다.

    ■ 그리스도께서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눅 16:26)

    - 그리스도께서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 기회는 단 한 번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 9:27)

    -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며 연옥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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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교황이 가로막아 폐쇄되고 연옥과 지옥만 열려 있음>

    

    ■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롬 8:1)

    -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연옥이 필요 없다.

    ■ 그리스도를 통해 연옥 없이 하나님과 화해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고후 5:19)

    -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희생 헌물을 드리셨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 10:14)

    - 연옥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헌물이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값없이 의롭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롬 3:23-24)

    - 천주교는 값없이 의롭게 됨을 믿지 않는다.

    ■ 모든 것이 용서된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골 2:13-14)

    - 면죄부가 필요 없다.

    ■ 형벌이 제거된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일 2:2)

    - 연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ㅇ 주후 754년: 세상 권력

    교황 스데반 2세는 프랑크의 피핀의 도움을 받아 이탈리아에서 교황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에게 왕위를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

    ■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요 18:36)

    - 프로그램을 써서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ㅇ 주후 847년: 이시도르 교령집

    주후 847년에는 중대한 위조문서들이 모두 수집되었으며 이것들은 다 교황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 교령집은 이시도르라는 사람이 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실베스터 1세(314-335)로부터 그레고리 2세 (715-731)에 이르기까지 33명의 교황들의 서신을 담고 있다. 1580년에 발간된 <공식교회법>(Corpus Juris)은 여전히 이 교령집이 진짜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교령집의 목적은 전적으로 로마의 주교인 교황을 포함한 로마 카톨릭 주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 문서는 에라스무스(1536년 사망)와 물랭(1556년 사망)에 의해 처음으로 위조문서로 증명되었다. 물랭은 종교 개혁에 참여한 로마 카톨릭 교회법 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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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르의 타이틀을 탈취한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초가 된 이 교령집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평신도는 주교를 고소할 수 없다.

    ② 사제는 상급자를 고소할 수 없다.

    ③ 주교에 대한 유죄 판결은 72인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

    ④ 주교는 세속 재판관 앞에서 고소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교황 니콜라스 1세(858-867)는 865년 1월 22일자 서신에서 마치 이 교령집이 로마 교회의 공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프랑스 주교들과 논쟁할 때에 이 문서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11세기경에 이 위조 교령집은 로마 교회의 교회법의 일부가 되었고 그 결과 종교 개혁 시까지 교회법 교육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 로마 교회가 위조 사실을 시인한다!

    “이시도르가 위조자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다. 하지만 위조자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교황들이 이 위조문서의 덕을 보았음은 사실이지만 교황들의 훌륭한 믿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시도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문서들을 작성했다. 그것은 그다지 정직한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으며 이시도르는 양심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9세기 사람들을 현대 문학의 도덕규범에 의거하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위조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으나 위조의 역사는 우리에게 위조 행위들을 판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제공해 주기도 하므로 이 같은 위조 행위는 소위 역사적 운명론이라는 것과 함께 작용해 왔다.”(<카톨릭 백과사전>, 제5권, p.773-780)

    <하나님의 말씀>

    ■ 교회의 프로그램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 28:19-20)

    - 만일 로마 천주교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랐다면 위조문서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들어 교회에게 준 명령을 미워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 15:9)

    - 사람이 고안한 명령은 필요 없다.

    

    ㅇ 주후 858년: 콘스탄틴의 거짓 기증

    주후 858년에 나타난 콘스탄틴 황제의 문서들은 콘스탄틴이 로마에게 온 땅의 세속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우월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증서는 콘스탄틴 대제가 교황 실베스터 1세(314-335)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위조문서로 다른 여러 증여물과 함께 다음에 열거하는 특권과 재산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기증하겠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다.

    ①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로마 교황)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예루살렘의 네 주교를 관할하는 지상권을 가지며 전 세계의 주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콘스탄틴 황제가 건축한 로마 교회의 라테란 바실리카는 온 교회의 머리로서 가장 상위에 선다.

    ③ 로마의 주교는 황제와 동등한 명예와 권한을 가지며 그중에는 제국의 왕관을 쓰고 자줏빛 망토와 튜닉을 입으며 제국의 모든 특수한 훈장과 표식을 부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④ 황제는 로마의 주교와 라테란 궁전의 후계자들에게 로마 시의 모든 교구는 물론 이탈리아의 모든 주, 성, 도시 및 서방 지역들을 기증한다.

    ⑤ 황제는 동쪽에 그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 수도를 건립하고 행정부를 이 신 도시로 이주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수장이 거하도록 정한 곳에서 세속 정부가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⑥ 이 문서는 이 같은 기부 행위를 감히 위반하려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콘스탄틴 황제가 손수 서명하고 성 베드로 묘지에 갖다 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교황은 샤를마뉴 대제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콘스탄틴 황제의 기증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콘스탄틴 대제와 그의 관대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기념되고 있는 복되신 실베스터 로마 주교의 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로마 카톨릭 사도 교회가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으며 이들 서방 지역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당신과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행복한 이 시대에도 복된 성 베드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약동하고 전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황 아드리안 1세가 주후 778년에 샤를마뉴에게 보낸 서신)

    ■ 로마 교회가 이 사실을 시인한다!

    심지어 종교 개혁 기간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저술가들은 이 기증서를 여전히 옹호해 왔다. “15세기에 이 기증서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그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대부분의 교회법 학자나 법률가들은 이 무서의 유효성을 주장해 왔으며 16세기 내내 이 기증서는 진본으로 인용되어 왔다. …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기증서가 콘스탄틴 대제의 위조문서라는 것과 또 이 문서에 의해 많은 특권과 많은 부가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에 주어졌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5권, ‘Donation of Constantine’, 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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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틴이 세례와 나병 치료로 인해 라테란 궁과 로마의 치리와 이탈리아

    와 서방세계를 교황에게 넘긴다는 증여서를 교황에게 전달하는 그림. 이 문

    서는 15세기에 가서 위조임이 드러남.>

    ■ 다른 교황들도 이 기증서를 진본 문서로 사용했다.

    1054년 교황 레오 9세는 당시의 정치권력에 대한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 위조문서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교황 우르반 2세도 1091년 코르시카 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위조문서를 사용했다. 교황 이노센트 3세, 그레고리 9세, 이노센트 4세 역시 세속 정권에 대한 교황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이 위조문서를 진본으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죄하신다.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출 20:16)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엡 4:25)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짓말하는 것을 정죄하신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렘 5:31)

    ■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마 5:19)

    

    ㅇ 주후 1075년: 독신생활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사제들의 결혼이 다 무효라고 선언했다. “사제들의 결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이러하니 이런 결혼은 다 파기되어야 한다.” (제1차 라테란 공회, 1123년, 법령 21)

    <하나님의 말씀>

    ■ 결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히 13:4)

    - 사제에게도 결혼은 존귀한 것이다.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아뢰매” (막 1:30)

    - 초대 교황으로 알려진 베드로는 결혼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막 10:9)

    - 그런데 천주교 법령은 정반대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딤전 3:2, 4)

    - 사도 바울은 감독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딤전 4:1-3)

    

    ㅇ 주후 1100년: 미사를 드릴 때 돈을 바침

    “미사를 드릴 때 사제에게 얼마간의 돈을 바치는 관습은 7세기 또는 8세기경에 생겼으며 보편화되어 시행된 것은 12세기경이었다. 어떤 사제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미사 집례 요청이 들어오면 그는 헌물을 거의 받지 못하는 가난한 교구의 사제나 해외 선교에 관여하는 사제에게 그것을 양보해야만 한다. 미사에서 급료를 받는 관습은 오직 전통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과거 1200년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승인해 준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르치는 거룩한 선생으로서의 교회는 자연법 또는 적극적 신성법에 역행하는 그 어떠한 보편적인 법도 만들 수 없다.”(Conway, <The Question Box>, p.271)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행 8:20)

    -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는 것을 베드로는 반대하나 로마 교회는 승인한다.

    ■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막 7:9, 13)

    -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사람의 전통을 미워하신다.

    

    ㅇ 주후 1184년:종교 재판소

    교황 루시우스 3세는 이교도들 그리고 자기 교회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불순응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이 재판소를 열었다. 이 전제적인 종교 기구는 로마 카톨릭 주의에게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를 남겨 주었다. 이 종교 재판소는 1184년 베로니 공회에서 통과되었고 수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고문과 살인과 잔혹성을 보여 준 가장 무서운 제도가 되었다. 거짓 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손에 순교 당한 참 기독교 신자의 수는 무려 5천 5백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단 한 번도 종교 재판을 비난한 적이 없으며 교황권은 그 잔혹한 행위에 대해 결코 유감의 뜻을 표명한 적이 없다.

    종교 재판소는 교황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고문을 주도록 결정했으며 1213년에 교황이 직접 이단에 대한 사형법과 함께 종교 재판소를 창설하였다.

    ■ 교황이 고문을 승인하다.

    “매우 이상하게도 고문은 형벌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순전히 진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간주되었다. 고문 형은 1252년 5월 15일 교황 이노센트 4세의 교서인 <Ad Extirpanda>에 의해 처음으로 승인되었고 이 교서는 1295년 11월 30일 알렉산더 4세와 1265년 11월 3일 클레멘트 4세에 의해 추인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8권, ‘Inquisition’, p.32)

    ■ 투옥은 종교적 형벌이다.

    “투옥은 적절한 의미에서 항시 형벌로 간주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참회하는 기회로, 배교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편으로 간주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8권, ‘Inquisition’, p.33)

    ■ 비카톨릭 교도에 대한 사형제도

    “이단으로 선고된 자들을 주교나 그의 대리인 또는 종교 재판소가 민간 정부에 넘겨줄 때 시의 주임 판사는 즉시 그들을 인수하여 늦어도 5일 이내에 그들에 대한 이단 법을 집행해야 한다.” (교황 이노센트 4세 <Bull Ad Extirpanda>, 1252년)

    ■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는 교황 그레고리 9세에 의해 세워졌다. 악명 높은 이 재판소는 비오 7세(1800-1823)를 포함한 여러 교황에 의해 승인되었고 지금부터 1세기 전인 182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스페인 혁명에 의해 철폐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마 26:52)

    - 예수님은 결코 자기 교회가 칼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 교회의 검은 말씀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엡 6:17)

    - 영적인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마 11:29)

    -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

    ■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엡 4:1-2)

    - 종교 재판에는 사랑이 없다.

    ■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 5:10-12)

    -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 고난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ㅇ 주후 1190년: 면죄부 판매

    교황 클레멘트 3세는 주후 1190년에 처음으로 면죄부로 죄를 용서하도록 허용했다.

    ■ 여러 종류의 면죄부(대사)

    “대사(大赦) 즉 면죄부는 죄로 인해 받게 되는 현세의 모든 형벌에 대한 사면을 의미하므로 더 이상 연옥에서의 속죄 행위가 필요치 않다. … 부분 사면이란 형벌 가운데 일부분만을 감해 주는 것이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7권, ‘Indulgences’, p.783)

    ■ 누가 면죄를 주는가?

    “교황은 지상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어느 신자에게나 모든 종류의 면죄를 허락할 수 있다. 교황 비오 10세(1903년 8월 28일)는 성인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붙인 교회와 주교 관구의 추기경들에게는 200일의 면죄, 대주교에게는 100일의 면죄 그리고 주교에게는 50일의 면죄를 주도록 허락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7권, ‘Indulgences’, p.784)

    ■ 면죄의 근거

    “면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속죄를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외에도 죄로 인한 어떤 징계에도 약화되지 않는 성모 마리아의 속죄 사역이 있고 성인들 곧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잠정적인 모든 형벌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그들의 덕행과 참회와 고난 등이 있다. 이것들은 2차적인 보증으로서 교회의 보화 창고에 저축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7권, ‘Indulgences’, p.784)

    <하나님의 말씀>

    ■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1:7)

    -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데 사람이 만든 면죄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신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눅 5:21)

    

    - 도대체 교황을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이런 권능을 탈취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9)

    ■ 아무도 다른 사람의 혼을 구속할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다.)” (시 49:7-8)

    - 어느 누구도 카톨릭 교회의 성자라도 다른 사람의 혼을 위해 대속물을 줄 수 없다.

    

    ㅇ 주후 1215년: 화체설

    주후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는 화체설 즉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신성으로 변한다는 설이 로마 교회의 공식 교리로 선포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 이 교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 성체(빵 조각) 숭배라는 이교도들의 풍습을 불러일으켰다.

    ■ 빵과 포도즙이 실제의 몸과 피로 변한다.

    “빵과 포도즙을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빵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즙은 그분의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 이 같은 변화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실체 변화라고 한다.” (트렌트 공회, Session XIII, Canon 4)

    <하나님의 말씀>

    ■ 화체설은 성경에 없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6, 28)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고전 10:16)

    - 로마 교회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빵은 여전히 빵이며 포도즙은 여전히 포도즙이다.

    

    ㅇ 주후1226년: 성체 숭배

    ■ 성체 숭배의 기원

    미사 시에 경의를 표하도록 성체(빵 조각)를 내보이는 것은 주교 코르비가 루이 7세의 알비 파에 대한 승리를 기념 축하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성체 전시 행위는 밤낮으로 경의를 표하려는 많은 무리를 끌어들였고 교황은 후에 이것을 승인했다.

    ■ 로마 교회는 이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다.

    “성례전 이외의 다른 어떠한 형태의 숭배 행위 흔적도 초대 교회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중세 후반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권, ‘Perpetual Adoration’, p.153)

    1592년 이후에 영구적으로 빵 조각을 경배하는 협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특별 면죄가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협회들 중 중요한 것은 1882년에 로마에 설립된 ‘카톨릭 백성들의 영구적 경배’라는 것으로 이것은 영원한 도시 로마를 대표한다.

    ■ 특별 면죄

    “이런 협회들에게 속한 특별 면죄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권, ‘Perpetual Adoration’, p.151)

    <하나님의 말씀>

    ■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요 4:24)

    - 그리스도께서는 빵 조각 숭배가 결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네 안에 이방 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시 81:9)

    - 도대체 빵 조각을 이방 신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주후 1229년:성경 읽기 금지

    교황 그레고리 9세는 1229년 툴루즈 공회에서 성경을 금지된 책들의 목록 안에 넣도록 명했다.

    ■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통을 더해야 한다.

    “미국 및 영국의 성서 공회에 대해 로마 교회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로마 교회는 스스로를 신성에 의해 임명된 성경의 보호자요 해석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모순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설명이나 주석이 없는 성경의 반포를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신앙의 가장 첫째의 원칙 즉 계시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해 도달하게 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성경만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믿음과 도덕의 확실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2권, ‘Bible Societies’, p.545)

    ■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서공회를 정죄했다.

    “이 시대에 여러 교단의 비 카톨릭 신자들이 카톨릭 신자들을 유혹해서 카톨릭 신앙의 거룩함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있으며 이런 주요 조직 중에서 성서공회가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성서공회는 처음에 영국에서 발족되어 점차 확산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성서공회는 성경의 여러 책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고 수많은 책들을 찍어내며 기독교도들이나 이교도들에게 차별 없이 책들을 퍼뜨리고 어느 누구라도 아무런 지침도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 (Pope Gregory, XVI Encyclical Inter Praecipuas, 1844년 5월 8일)

    <하나님의 말씀>

    ■ 성경은 예수님에게도 충분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요 5:39)

    -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충분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고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성경을 왜 로마 교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 성경은 구원을 준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딤후 3:15)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행 17:11)

    

    ㅇ 주후 1303년: 교황이 정치적 수위권을 주장함

    교황 보니파스 8세는 자신의 저서인 <Bull Unam Sanctam>에서 공식 문서를 발표했는데 이 문서는 오늘날 훌륭한 종교법이 되었다.

    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 로마 교황에게 승복해야 한다.

    ② 물질의 검(劍)은 교회를 위해 빼야 하고 영적인 검은 교회가 뺀다.

    ③ 교황의 수위권은 세속적인 일에서도 행사되어야 한다.

    ④ 세속 정권은 교회를 상위 권세로 여기고 승복해야만 한다.

    ■ 교황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가?

    “교회가 비행자에게 체형을 선고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교회가 민간 정부에게 교회의 선고를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교황 보니파스 8세의 교서인 <Bull Unam Sanctam>이 단언한 그대로이다.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 정부는 교회 당국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일에서 이미 오랫동안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일은 온 국가가 영적으로 ‘카톨릭’일 때만 가능하며 이런 상황에서 교황의 결정에 대한 권위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서 늘 요구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2권, ‘Pope’, p.266)

    <하나님의 말씀>

    ■ 한 지도자가 있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마 23:10)

    - 오직 그리스도 한 분!

    ■ 교회의 사명은 단 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막 16:15)

    - 오직 복음 선포!

    ■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 22:21)

    -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상을 치리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ㅇ 주후 1415년: 미사에서 포도즙을 평신도에게 금함

    ■ 미사에서 단지 빵만을 주라.

    “무언가를 축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신도와 성직자가 두 가지 즉 빵과 포도즙으로 미사 성사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때에 빵이나 포도즙 중 어느 한 가지만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는다.” (트렌트 공회, Session XXI, Canon 1)

    <하나님의 말씀>

    ■ 주의 만찬에서 반드시 두 가지에 다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마 26:26, 27: 막 14:22: 고전 11:24)

    - 빵과 잔에 참여한다.

    ■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주셨다.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막 14:23)

    - 천주교 사제가 일반 성도들에게 빵만 주고 포도즙은 주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ㅇ 주후 1545년: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만듦

    ■ 프로테스탄트들의 견해를 정죄함.

    “프로테스탄트들의 신조는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성경이야말로 신학의 유일한 근원이며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제외하고는 계시된 진리가 없다. 그들에 의하면 성경만이 유일한 믿음의 척도요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성경만으로 모든 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5권, ‘Tradition’, p.6)

    ■ 로마 카톨릭 주의의 견해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포함된 진리 이외에도 반드시 다른 종류의 계시된 진리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5권, ‘Tradition’, p.6)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계시한 신학의 유일한 근원이 아니다. 성경과 더불어 전통이 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5권, ‘Tradition’, p.7)

    이런 견해는 마침내 트렌트 공회(1545-1563)에서 ‘전통’이 되고 말았다.

    ■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음을 시인한다.

    “우리 카톨릭 교도들은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카톨릭 교회의 정체가 원시적 교회와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시인한다. 이는 마치 거대한 참나무의 정체가 조그마한 도토리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계적 정체성은 없으나 유기적 정체성은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몇 천 년 후에는 카톨릭 교회가 오늘날보다 더 부유해지고 호화스러워지며 교리, 도덕, 법, 예배에 있어서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후 5000년대에 사는 종교 역사가는 아마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 나온 카톨릭 교회의 개념 및 형태 등을 아무 어려움 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칼 아담의 <카톨릭 주의의 영>(The Spirit of Catholicism by Karl Adam, Macmillan, New York, 1928, p.2)

    이 책의 저자인 아담은 로마 카톨릭 사제였으며 그의 책은 권위 있는 로마 카톨릭 작품으로 뉴욕 교구 검열 위원회의 옵스탓과 작고한 추기경 헤이즈의 출판 인가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 전통이 아니라 목격자를 보라.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 줄 때에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벧후 1:16)

    ■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고전 2:2, 4, 5)

    ■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골 2:8-10)

    - 성경이 충분하므로 천주교의 전통은 필요가 없다.

    

    ㅇ 주후 1545년: 칭의를 부인함

    ■ 로마 카톨릭 주의의 견해

    “마르틴 루터의 모든 실수는 ‘칭의’라는 것으로 용해되었는데 바로 이 칭의로 말미암아 그는 성례전, 사제들의 권위, 연옥, 미사 희생, 죄에서 사함을 받는 모든 조치의 효력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조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리의 몸을 세우려 하는 자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단 교리를 전복시켜야만 한다.” (Giovanni del Monte, soon to be Pope Julius III, at the Council of Trent, 1545-1564)

    ■ 성경의 교리를 저주하다.

    “만일 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 예수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이라 말하거나 또는 이 같은 확신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트렌트 공회, Session VI, Canon 12)

    <하나님의 말씀>

    ■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롬 3:28)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갈 3:24)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 과연 이 같은 칭의의 교리가 이단 교리이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를 뒤집어엎으려 하는가?

    ■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 6:47)

    -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

    ■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 3:9)

    -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ㅇ 주후 1600년: 스카풀라리오

    ■ 스카풀라리오란 무엇인가?

    스카풀라리오(Scapulars)란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16세기에 생긴 것으로 모직으로 된 긴 천 조각을 옷의 안이나 위에 걸치는 것으로 성의(聖衣)라고도 불린다. 이 같은 성의(聖衣)의 목적은 이런 성의를 축복한 그룹들이 제공하는 면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스카풀라리오가 있지만 ‘갈멜(카르멜) 산의 우리 숙녀의 스카풀라리오’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 스카풀라리오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비록 지금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실한 종으로서 일생 동안 그녀의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스카풀라리오를 기적을 일으키는 부적으로서 신뢰하지 않고 오직 마리아의 능력과 선함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는 마리아가 그녀의 능력과 어머니로서의 중보를 통해 진실한 회개와 선한 인내를 위한 필요한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을 소망할 수 있다.”

    “이것이 갈멜(카르멜) 파의 스카풀라리오의 첫째 특권이 의미하는 중요한 점인데 이는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다. 즉 누구든지 이 스카풀라리오를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니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스카풀라리오의 둘째 특권은 이것을 걸친 자기의 종들을 위한 마리아의 모성적 도움이 죽음 뒤에도 계속되고 마리아에게 성스럽게 봉헌된 토요일에 특별히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3권, ‘Scapular’, p.510)

    ■ 스카풀라리오 메달

    “1910년 12월 16일부터는 한두 개의 작은 스카풀라리오를 걸치는 것 대신에 메달을 다는 것이 허용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3권, ‘Scapular’, p.510)

    ■ 스카풀라리오는 그것을 입고 있을 때만 효력을 발생한다.

    “한 사람이 오랜 기간 스카풀라리오를 입지 않았다면, 비록 무관심으로 그리했다 할지라도, 이 기간에는 면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스카풀라리오를 다시 입기만 하면 그는 다시 면죄와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3권, ‘Scapular’, p.510)

    <하나님의 말씀>

    ■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벧전 5:6-7)

    ■ 한 변호자가 계신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 한 중재자가 계신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증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딤전 2:5)

    -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누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스카풀라리오를 필요로 하겠는가?

    

    ㅇ 주후 1854년: 마리아의 무염시태

    주후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다음과 같이 동정녀 마리아의 무염시태라는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고 정의했다.

    “그녀가 임신하는 첫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특권과 은혜로 인해서 인간의 견해로 볼 때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의 모든 더러운 흔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Pius IX, <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

    1931년 성탄절에 교황 비오 11세는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중보자임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동시에 교황은 프로테스탄트들도 마리아에게 경배 드리는 일에 합류할 것을 호소했다.

    ■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이런 교리가 없음을 시인한다.

    “이 교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혹은 명백하고 유력한 증거를 성경에서 취할 수는 없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7권, ‘Immaculate Conception’, p.675)

    <하나님의 말씀>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전 7:2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 마리아 역시 죄를 지어 구원자를 필요로 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 하였나니” (눅 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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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나아가자. 천주교 핵심 교리.

    미국 워싱턴 마리아 무염시태 성당>

    

    ㅇ 주후 1864년: 80가지 죄의 요목

    교황 비오 9세가 1864년에 선언한 이 회칙은 바티칸에 의해 재가 되었다. 이 회칙은 로마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종교나 양심이나 언어나 출판이나 과학적 발견의 자유를 억제했다. 이 회칙은 또한 세상의 모든 규율에 대한 교황의 세속적인 권위를 주장했다. 이 회칙은 언론의 자유, 프로테스탄트, 공산주의, 성서공회, 사제를 통하지 않은 결혼, 공립학교 등 천주교회가 중대 오류라고 생각하는 80개 사항에 대해 반박을 했다. 여기에 포함된 오류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5)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기가 진리로 믿는 종교를 수용하고 믿을 수 있다.” - 로마 카톨릭 주의는 이 같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오류라 정의하고 있다.

    (55)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 이것은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기본 원칙으로 정한 것인데 천주교회는 이를 반대한다.

    ■ 종교의 자유는 어떤가?

    현재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미국 인구의 육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군인들 가운데는 그 비율이 더 높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참전 이후의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Connell, <Freedom of Worship>, The Paulist Press, N.Y., 1944, p.3)

    ■ 자유에 대한 로마 카톨릭 주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법에 관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로마 카톨릭 주의 이외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참 권한이 없고 카톨릭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의 회원이 될 참 권한이 없으며 카톨릭 교회가 명하거나 인가한 것 이외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예배를 행할 권리가 없다. 진실하게 되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신실히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에게 그 종교를 받아들일 순전한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제한 없이 행하도록 허용할 의무가 없다.”

    “만일 한 국가가 독특하게도 카톨릭 국가라면 민간 정부의 치리자들은 카톨릭 주의를 적대시하는 교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지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카톨릭 주의를 반대하는 문서나 언어에 의한 공격 행위와 카톨릭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언론이나 우편을 사용하는 것 등을 억제시켜도 그런 것들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Connell, op. cit., p.10.)

    이 팸플릿은 1944년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 강제로 사람을 종교적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슥 4:6)

    ■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 어떤 강압도,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강압도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는 없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 교회와 국가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 22:21)

    -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과 미국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이런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시 종교 재판의 위험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ㅇ 주후 1870년: 교황무오설

    “이 교리는 1870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선언된 것으로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교황은 최고의 교사로서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 신앙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가르칠 때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교리이다.”

    “교회 무류성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의 한 요소인 이 교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가르치도록 위탁받았으며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것이기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 가르침에 충실할 것이라는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처럼 교황무류성은 무부패성이나 교회에게 약속된 은총이 종말까지 이어진다는 교리와 비록 구분은 되지만 연관성을 갖고 있다.”

    “무류성이라는 용어는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교황들이 이단설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여러 경우를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황 호노리우스 1세(625~638 재위)로서, 그는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680~681, 제6차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 단죄를 받았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가 상당한 논쟁을 겪은 뒤에 내놓은 규정은 교황을 가리켜 오류가 없다고 혹은 권위를 지닌다고(ex cathedra：최고 교사로서의 ‘권좌로부터’)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진술했다. 그 전제 조건은 교황이 특정한 신앙이나 윤리의 면에서 전체 교회로부터 철회할 수 없는 동의를 요구할 의도를 갖는다는 데 있다. 교황 무류성 교리는 적용할 만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주교들의 권위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었으며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였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교황 무류성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만일 이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티칸 공회 포고령, 1870년, Session IV, Capter III)

    “어느 누구라도 이런 가르침에 반발하고자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티칸 공회 포고령, 1870년, Session IV, Capter IV)

    <하나님의 말씀>

    ■ 적그리스도의 표적은 다음과 같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살후 2:3-4)

    - 성경에 이런 경고가 있는데 어떻게 교황이 감히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ㅇ 주후 1908년: 신랑 및 신부의 종교가 달라서 천주교 사제가 집례하지 않은 결혼을 다 무효화시킴

    ■ 이 같은 결혼은 1908년 4월 19일 이전까지만 해도 유효했다.

    “미국의 경우 1908년 4월 19일 이전에는 카톨릭 교도와 침례 받은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결혼이나 두 카톨릭 교도 사이의 결혼을 목사나 치안 판사가 주례하는 경우 그 결혼이 유효했다.”(Conway, <The Question Box>, The Paulist Fathers, N.Y., 2nd ed., 1929, p. 337.)

    ■ 그런데 이 같은 결혼이 1908년에 무효로 선포되었다.

    “교황 비오 10세의 ‘Ne Temere’법령은 1908년 4월 19일 부활주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이 법령이 선포한 바는 교구의 사제 또는 지역 사제 혹은 이 둘 중 하나를 대신하는 사제와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계약을 맺는 결혼만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Canon 1904) (Conway, op. cit. p. 337-338)

    불행하게도 이 법령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사람에 의해 고안된 것이지 이러한 불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런 터무니없는 법령을 반박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ㅇ 주후 1950년: 마리아의 몽소승천

    마리아의 몽소승천에 관한 새 교리는 교황 비오 12세가 1950년 11월 1일에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육과 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카톨릭 주의의 가르침을 신앙의 규정으로 만들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주려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몽소승천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르다.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한다. … 몽소승천의 축제는 첫째로 마리아의 거룩하고 평화스러운 죽음,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 그리고 천국에서 여왕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 등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 축제는 6세기 이래 교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지켜져 왔다.”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세계적으로 지켜온 축제는 항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성 어거스틴이 쓴 것같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틀릴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철학자들과 함께 우주적인 믿음이야말로 진리의 표준이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성경은 몽소승천의 교리를 참으로 가능한 사실로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롬 5:12)라고 말하면서 죽음이 죄에 대한 징벌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원죄 없이 수태된 마리아는(마리아의 무염시태) 전혀 죽을 필요가 없었다. 자기의 어머니를 택할 수 있었고 또 스스로 그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현세의 죄든 원죄든 간에 죄 아래 두기를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육신과 피를 받았으며 그분은 바로 이 육신과 피로 죄를 대속하셨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자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마리아가 승천했음을 보여 주는 구절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마 15:3)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막 7:9)

    -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종교인들 즉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벧전 1:18-20)

    -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셨지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전적으로 사람이 되심을 확증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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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의 마리아 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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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배도와 종교 통합

    

    이 글은 1994년, 미국의 데이브 헌트가 지은 「짐승 위에 탄 여자」(A Woman Rides The Beast: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Last Days)의 26장을 번역한 것이다. 1994년 3월 29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은‘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인들의 연합 : 셋째 천년에서의 크리스천 선교’(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라는 제목의 역사적 문서에 서명함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가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루터 교단은 자기들이 천주 교회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헌트는과연 천주교가 변했는지,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누구인지, 천주교 주도의 종교 통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대해 역사적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하며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글이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 줄 것을 위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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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한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만일 로마 교회의 교황이 그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이름으로 불릴 자는 단 하나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의 자리에 성례전들을 대신 앉혀놓으며 구원자 대신에 한 조각의 빵을 들어 올리는 자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므로 만일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오류들은 미워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교리들은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게 될 것이다. -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1)

    

    나는 나의 사전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있다. 사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프로테스트 즉 항의하지 않는다. 이제는 카톨릭 교도들과 비 카톨릭 교도들이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다. - 크로치(Paul Couch, Trinity Broadcasting Network)2)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신도들이 목자 [교황]에게 찾아가서 “집에 돌아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어야 할 때다. - 로버트 슐러(Robert Schuller)3)

    위에서 인용한 글들과 앞 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설교자 스펄전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로마 카톨릭 주의에 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50년 동안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신경들(Creeds)은 교황 제도를 적그리스도 체제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일은 끝났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격찬하였다.4) 미국에서 가정 사역으로 유명한 한 지도자는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탁월한 종교적 지도자’로 간주했다.5) 우리는 교황을 방문하고 돌아온 복음주의자들이 그가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행위와 의식의 가짜 복음’을 전하는 부패한 종교 체제의 수장으로 계속해서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에는 점점 많은 수의 복음주의자들이 카톨릭 교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카톨릭 주의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든 저 역사적 공동 선언 즉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과 함께: 셋째 천년에서의 기독교 사명’(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 문서)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기독교 사명에서 서로 동역자임을 선언하고 서로가 상대방 신자들에게는 전도하지 않기로 했다. “한 진영의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이 다른 진영의 기독교인들 [카톨릭 교도들]을 개종시키려는 일은 신학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며 또 현명하게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다.”6) 지금 일부 지도자급 프로테스탄트 복음 전도자들은 카톨릭 교도들과 함께 전도 집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자기가 영국에서 그와 같은 집회를 여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결코 편견을 지닌 열성분자들이 아니었으며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의 눈이 열렸고 칼빈의 눈이 열렸으며 낙스의 눈이 열렸고 모든 개혁자들의 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열리면서 성경 속에서 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 체제를 저주하며 그것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일어서서 이 체제와 맞서 항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입각하여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뿐입니다. 듣기 좋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혹은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기독교는 단 1초도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의 숫자만 불려 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아, 당신은 로마 카톨릭 신자시군요. 천주교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경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과 17장의 짐승이 다시 살아난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보여 주었다. 로마에 본부를 둔 가짜 교회가 바로 짐승 위에 앉은 그 여자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신분을 확인해 준 그 여자에 대해 오늘날에는 불과 소수의 복음주의 지도자들만이 그 신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다.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이 기독교 세계를 휩쓸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 의 사설을 살펴보자.

    우리가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 복음의 의미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토의할 때 우리는 서로 공통적인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은혜만으로 된다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받으셨다는 그분의 약속을 서로 나누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7)

    우리가 상세하게 보여 준 바와 같이 이 말은 사실과 엄청나게 다르다. 은혜, 믿음 그리고 구원에 관한 카톨릭 교리는 절대로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카톨릭 주의에 대한 오해는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의 국제 위원이었던 휴스턴(Tom Houston)은 198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로잔 II 본 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섯 가지의 구원 사역이 있다: 성육신,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오순절, 그리스도의 재림 등. 이제 이 모든 교회들 (성공회, 로마 카톨릭 교회, 루터 교회, 복음주의자들, 정교회, 오순절 교회들)은 이 여섯 개의 구원 사역을 믿고 있다. 로잔 약정서에 있는 대로 결속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목표로 삼자.8)

    이로써 이제 우리는, 국제 위원장이 확인해 준 바와 같이, 로잔 약정서가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를 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폭로로 말미암아 휴스턴이 부인한 로마 교회의 이단 교리들을 잘 알고 있던 대회 참가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카톨릭 주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대표들은 카톨릭 교도를 그리스도인으로 포용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였다. 그들의 항의는 일시적으로 존중을 받았으나 카톨릭 교도들과의 완전한 교제를 향한 추세는 이제 뒤집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일방통행

    로마 카톨릭 주의와 동등한 동업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자명한 사실에 눈이 멀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와 그 이후의 카톨릭 종교 통합 문서들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갈라져 나간 형제들’ - 프로테스탄트들을 가리키는 말 - 이라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통합’ 또는 ‘일치’가 비 카톨릭 교도가 카톨릭 교회에 참여함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 신실한 카톨릭 교도들을 향해 발표된 교황들의 많은 발언들에서도 이미 밝혀졌다. 한 전형적인 예는 교황 비오 12세의 공문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카톨릭 교훈의 진리를 그저 묵과해 버리거나 모호한 말들로 가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통합은 ‘갈라져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성취된다.9) 왜냐하면 가시적 교회라는 몸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카톨릭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는 도움과 하늘의 특혜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10)

    이로써 우리는 또 다시 로마 카톨릭 주의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완전한 한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도움과 하늘의 특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것들이 오직 카톨릭 교회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다행히도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그런 날이 다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돌아올지도 모른다.

    종교 통합(Ecumenism)이란 동등 자격의 동업 관계가 아니라 로마로 향한 일방통행을 의미한다. 카톨릭 변증가들은 복음 전도에 대한 오류와 부적합성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Thomas Howard)는 로마로 향한 자기의 여정을 기술한 책의 제목을 <복음주의로는 충분하지 않다>로 붙였다.11) 이런 종류의 테이프나 책은 기독교 서적 판매업자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공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독교 서점들은 아무 반대 없이 이것들을 진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사실을 밝히 보여 주는 카톨릭 주의 비판 자료들은 진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12)

    새로운 전략: 종교 통합 운동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공식 국가 교회의 신분을 상실하고 또 자기들의 믿음에 불복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로마 교회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종교 자유의 선언>(Dignitatis Humanae)을 발표한 후 카톨릭 교회만 허용된 소수의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자진해서 협약들을 갱신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1973년 콜롬비아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다른 종교가 허용되었고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었다. 또 이와 비슷한 조치가 1974년 스위스의 발레이 주(Canton of Valais)에서도 취해졌다. 한편 1975년에 로마 교회는 1940년에 포르투갈과 체결한 조약의 24조를 폐기하는 데 동의하였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 협약의 수정을 통하여 1976년에는 스페인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조치들이 1980년에는 페루에서, 1984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취해졌다. 끝으로 1992년에 멕시코에서 비 카톨릭 교도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으나 카톨릭 교도들에 의한 박해와 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실제로 로마 교회가 관용이 있음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현대 세계에서 이미 불가피하게 된 일들을 선심 쓰듯 재빠르게 제거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제 로마 카톨릭 주의는 프로테스탄트들 즉 ‘떨어져 나간 형제들’을 통합하는 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들을 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198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힌두교도들의 거대한 군중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인도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인간에 대한 영적 통찰력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세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간의 영적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같은 고대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풍요를 발견합니다.”13) 이처럼 힌두교를 찬양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힌두 지도자는 친모이(Sri Chinmoy)이다. 그는 UN 본부에서 주 2회씩 직원들을 위해 명상 모임을 인도하고 있으며 UN의 구루(Guru)로 알려진 인물로서 과거에 여러 교황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그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여 개의 자신의 명상 센터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영혼들을 힌두교의 암흑세계로 인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자기의 친구이며 동역자로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환영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회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친모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힌두교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함께 가야할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지와 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런데도 지금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복음과 로마의 복음이 똑 같다고 로마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로마는 장차 전 세계 종교의 본부가 될 것이고 카톨릭 지도부는 모든 것을 통치할 것이다.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주의로부터 부두교(Voodoo)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기막힌 선언을 통해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동시에 복음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1993년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교황은 부두교 신도들과의 공통점을 모색하며 그들이 기독교로 회심하여 자기들의 전통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암시하였다.14) 카톨릭 교회가 서로의 풍요로움을 위해 여러 종교들과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설명하면서 요한 바오로 2 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다양한 여러 종교와 전통 안에 무언가 진실하고 선한 것 즉 말씀의 씨앗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분배하신 풍요함을 발견하기를 권장합니다.”15)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주위에 있는 우상 숭배 이교도들의 종교에서 ‘풍요함을 발견하라’고 권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혹은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이애나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서 ‘풍요함을 발견하라’고 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로마의 동역자가 되려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모든 종교 수용

    테레사 수녀와 같이 요한 바오로 2세도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 예들은 태산 같이 많지만 지면의 한계로 소수의 예만 제시하려 한다. 1985년,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이슬람교도들에게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인 우리는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거룩한 책이 가르치는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16) 이슬람교도들의 알라 신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코란의 교훈을 추천할 수는 없다. 1993년 서부 아프리카에서 모슬렘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교도들과 모든 자연물에 영이 있다고 하면서 토속 종교를 믿는 정령 숭배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종교의 믿음을 서로 존중하라고 촉구하였다.17) 성경은 우리에게 이방 종교들을 존중은커녕 정죄하라고 말하지 않는가!

    1981년 도쿄에서 신도 교도들과 불교 신도들을 향해 요한 바오로 2세는 각각의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임재를 보여 주는 그들의 고대 종교의 지혜에 대해 말하며 칭찬하였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종교적 은사들을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18) 신도교와 불교의 오류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이다! 1985년 도쿄에서 교황은 자기가 ‘처음으로 정령 숭배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19) 보수적인 카톨릭 비평가는 로마 교회의 놀라운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원래 종교 통합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치와 관련이 있었으나 이제는 점점 더 기독교든 비기독교든 상관없이 모든 종교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1964년 5월 1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공식적으로 비 기독교인들을 위한 한 새로운 부서를 창설하였는데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마지막 두 회의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개월 후 우오즈틸라(Wojtyla, 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됨) 몬시뇨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기독교인들의 통합에 대한 향수는 전 인류의 통합과 같은 것을 공유하게 한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다른 종교들에 접근하면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과의 접점을 찾고 있다. 이것은 그런 종교들의 영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20)

    교황이 전 종교들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카톨릭 교도들은 충격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전 역사를 통하여 카톨릭 교회가 추구해 온 입장이다. 이시스(Isis)와 호루스(Horus)의 형상들을 마리아와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꾼 콘스탄틴의 때로부터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대체하며 로마의 수호신들이 되었다’고 자랑한 교황 레오 1세(주후 440-61년)의 때로부터21),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기독교화 한’ 백성들의 이방 종교를 수용해 왔다. 1984년 뉴기니를 방문할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원주민들을 위한 옥외에서의 ‘새 미사’를 집전하였다. 그 새 미사에서는 제사 행렬을 위해 준비된 제단의 주위를 날뛰는 춤추는 무희들이 오렌지 구름과 노란색 연기를 하늘에 뿜어댔는데 이것은 악귀들을 쫓아내는 이방 풍습이었다. 또 18세의 여대생은 전통 의상을 하고 허리 위가 노출된 모습으로 교황의 제단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었다. 뉴욕타임스는 그 미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서방 선교사들에 의해 개화된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의식과 문화 요소들을 카톨릭 교회의 것들과 융합함으로써 카톨릭 교회의 예배 의식을 좀 더 보편화하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노력을 보여 준다.22)

    이러한 융합은 로마 카톨릭 주의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헤이티에서 부두교의 모든 예식은 카톨릭 교회의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 헤이티는 85%가 카톨릭을 따르고 110%가 부두교를 따른다고 할 정도로 부두교가 유행하는 나라이다. 전 미국에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산테리아(Santeria)라고 하는 정령 숭배 활동은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카톨릭 주의와 혼합된 종교이다. 여기서는 ‘신들’이 카톨릭 성인들로 둔갑을 하고 이 성인들은 마귀들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 어떤 성일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를 방문해 보면 신실한 카톨릭 신도들이 카톨릭 성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신들에게 기도드리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브라질과 쿠바에서는 정령 숭배자들과 여러 종류의 부두교 관련 아프리카 토속 종교들이 카톨릭 주의와 혼합되어 버렸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토속 미신들은 카톨릭 교도들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카톨릭 주의 예배 의식의 많은 부분들과 형상 및 성수(聖水)의 사용 등은 이방 종교에서 받아들인 풍습이다.

    카톨릭 교회의 이교도 신앙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뉴에이지, 오컬트 마술, 신비 종교 등의 모든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카톨릭 월드>(Catholic World)는 단 한 마디의 정죄나 교정도 없이 한 권 전체에서 뉴에이지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23) 수천 명의 사제들과 수녀들이 요가와 힌두교 혹은 불교의 신비주의 종교 관행을 실행하고 있다. 한때 건전한 교육기관으로 간주되었던 전국의 카톨릭 학교들은 이제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초자연 (혹은 마술) 종교와 뉴에이지 방법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카톨릭 교육자의 영성>(Spirituality of the Catholic Educator)란 간행물은 오늘날의 카톨릭 교육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준다.

    뉴저지와 뉴욕 지구의 카톨릭 학교들은 ‘삶을 위한 활력’(Energetics for Living: A Curriculum Enhancement Program for Peace Education)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짐(Vergilla Jim, O.S.F.)과 랭이(Claire Langie, O.S.U.)라는 수녀가 개발한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그들 자아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창조적인 에너지와의 접촉을 통하여 모든 생물의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의 경험에 도달케 함으로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안으로부터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아이의 성스런 내부 중심과의 접촉은 정규적인 명상,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긴장 이완, 호흡 조절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들은 힌두교도들의 인사인 ‘나마스테’라는 말을 채용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인사합니다’라는 뜻이다. 학생이 일단 자신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감히 누가 하나님이나 혹은 그분의 창조물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포담 대학(Fordham University)의 케리(Loretta Carey, R.D.C.) 수녀는 질문한다. 오마하에 있는 세인트메리 대학의 철학 교수인 오하라(Mary L. O'Hara) 수녀는 카톨릭 학교들에서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해 불교 및 힌두교의 방법을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24)

    전 세계에 산재한 카톨릭 수양관(피정 센터)에서는 기독교를 힌두교, 불교 그리고 모든 형태의 뉴에이지 방법들과 혼합하고 있다. 그 중 전형적인 곳은 위스콘신 주 윌라드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녀원 명상 센터인 아쉬람야아짐(Ashram Ya Azim)이다. 여기서 그들은 각종 뉴에이지 기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 미국 프란체스코 수녀회 회장인 바르타(Virginia Barta)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카톨릭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신비한 진리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다.”25)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원조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14대 환생자라고 주장하는 달라이 라마가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맨 먼저 그를 영접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 곳은 뉴욕 지구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이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 사건을 쿡 추기경(Cardinal Cook)이 주최한 ‘타 종교 간의 특별 축제’라고 평하였다.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다.”라고 선언하자 장내를 채운 군중은 기립 박수로 달라이 라마에게 갈채를 보냈다.26) 쿡 추기경은 이 행사를 “우리 시대에 체험한 극적인 영(靈)의 운동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27) 물론 그것은 성령님의 운동이 아니다!

    1990년 5/ 6월호 <카톨릭 월드>는 전체를 불교 특집 기사로 다루었다. 모든 기사들은 불교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며 교황의 발언 내용들도 인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사의 제목을 보라. ‘부처님은 크리스천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불교와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의 친구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신 요가가 마술사의 기도, 영매들, 기타 모든 종교의 기도와 함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심오한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28) 이와 유사한 예는 끝도 없이 많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방콕의 한 사원에서 태국 불교계의 최고 승려와 나란히 앉기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신발을 벗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은 또한 동양 종교의 ‘오래되고 존경할 만한 지혜’를 칭송하였다.29)

    사도 베드로가 불교 사원의 경배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불교의 지혜를 칭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혹은 바울이 요한 바오로 2세처럼 인도를 방문하면서 자기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요한 영적 유산으로부터 배우고자 왔으며 이제 세계는 인도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영적 비전’30)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가 이방 종교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처럼 종교 통합 운동을 따랐다면 결코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교황이 인기를 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건강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체력이 회복되어 활동을 계속하든 혹은 다른 교황이 후임으로 앉든 미래에는 큰 상관이 없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주 특출한 인물로 가장 유능한 종교 통합론자이다. 하지만 그는 다만 전임자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며 그의 후임자들도 똑 같은 길을 답습할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연 교황 요한 23세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폐회한 교황 바오로 6세는 달라이 라마, 이슬람교도인 사다트, 불교도인 우탄트 UN 사무총장 등과 함께 종교 UN으로 알려진 ‘이해의 사원’(Temple of Understanding)이라는 것을 창설하였다. 그 이후에 카톨릭 주의는 하나의 세계 종교 설립을 위해서 탁월한 지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전임자들이 종교 통합 운동의 주역들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로 바오로 6세는 1974년, 벨기에의 루뱅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종교 및 평화 회의에 교황의 축복을 보냈다. 천주교의 주도 아래 진행된 루뱅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불교도들, 그리스도인들, 유교도들, 힌두교도들, 제인교도들(Jains), 유대인들, 이슬람교도들, 일본의 신도교도들, 시크교도들, 조로아스터 교도들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를 가진 우리는 우리의 다양하고 거룩한 종교적 전통 속에 있는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기 모였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엄청난 문제들과 지금까지 투쟁해 오고 있다. 우리는 인류의 종교들의 교만하고 차별적인 고립의 세기가 영원히 지나가버린 것을 기뻐하며 또 그렇게 바란다.31)

    많은 수의 카톨릭 교도들은 여러 분야에서 교황의 교리들을 거부하고 있지만 종교 통합에 있어서만큼은 교황을 열광적으로 추종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다. 그러지 아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카톨릭 교회의 기본 교리들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카톨릭 교도들은 ‘넓은 것을 지향하는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다. 1989년의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카톨릭 교도들 중 25%가 죽은 후의 삶을 믿지 않고 46%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55%는 교회의 공식 교리를 따르지 않고도 카톨릭 교도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67%가 여자 사제 안수를 찬성하고 52%가 낙태를 용인하며 75%가 사제의 결혼에 찬성하고 87%가 산아 제한은 부부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2) 1994년 4월의 조사에 의하면, 45세 이하의 카톨릭 교도들 중 미사 때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29%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33)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상황은 더 놀랍다. 49%의 프랑스 카톨릭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60%는 천국을, 77%는 지옥을 믿지 않고 75%는 연옥도 사탄도 믿지 않는다.34) 사실 카톨릭 신학자들 중 삼분의 이가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35) 90%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카톨릭 교도라고 말하지만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수는 겨우 30%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국민 선거에서 이혼과 낙태가 합법화되었다.36)

    이 같은 배도의 길을 카톨릭 교도들만 걸어가고 있지는 않다. 1994년 초에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40%가 절대 진리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음주의’란 말은 이제 ‘거듭난다’는 말처럼 무의미한 것인가? 미국 성인들 중 71%가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한다.37) 상대주의와 종교 통합은 손에 손을 잡고 간다. 이처럼 느슨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한 동기만 부여되면 누구에게나 동조하려 한다. 한(Hahn) 부부가 로마 교회로 전향한 것을 담은 <즐거운 집 로마>(Rome Sweet Home)라는 책의 서평에서 로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코트 한의 개종은 비슷한 유형들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일은 로마 교회가 참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배도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복음의 전파가 가장 필요한 때에 프로테스탄트 강단에서는 복음을 듣기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또 다른 암흑시대로부터 또 루터가 ‘영혼의 도살장’이라고 부른 그 교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38)

    

    기도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 교황 직 수임 이후 다가오는 세계 종교를 향하여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교황의 주요 통합 정책 중 하나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바티칸에서 발행한 한 서한에 의하면, 교황은 이집트의 시내 산에서 이슬람교도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전대미문의 기도의 날’을 통해 새 천년을 맞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39)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장 놀라운 업적 중 하나는 1986년,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130명의 세계 12개 주요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회로 모이게 한 것이었다. 함께 기도드린 자들 중에는 뱀 숭배자들, 불 숭배자들, 영매들, 정령 숭배자들, 북아메리카 마법사들, 불교도들, 이슬람교도들, 힌두교도들, 기독교인들 및 카톨릭 교도들이 있었다. 교황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기도회에서 교황은 자기의 좋은 친구 달라이 라마를 위해서 아시스 소재 성 베드로 교회의 제단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불상으로 바꾸어 놓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그의 불교 신도들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불공을 드리도록 주선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세계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두 개의 가장 긴요한 요인은 생태학과 평화 문제가 될 것이다. 평화가 어떤 높은 권세를 향해 기도를 드림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 메이슨 단원은 “그것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고 말한다.40) 아시시에서의 교황의 모범적 행동에 자극을 받아 미국 내에서는 ‘교파 간 회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런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종류의 종교인들이 모여 사회 활동을 같이하게 되었다. 한 참석자는 모임 순서들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힌두교도인 바스카라난다가 하나님께 기도문을 읊고 이슬람교도인 아메드도 하나님에게 짧은 기도문을 낭독하였다. 이들은 스리라마크리쉬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의 그림들로 장식된 제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41)

    기도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1993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전국 조찬 기도회에서 케리 상원의원은 요한복음 3장 1-21절 말씀을 봉독하고는(16절은 읽지 않고 뛰어넘은 채)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고 말하였다. 부통령인 앨 고어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름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더 높은 어떤 힘에 대한 신뢰가 본질적인 요소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고 말씀하셨다(대하 7:14). 이 말씀은 바알 숭배자들 혹은 아스다롯이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드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야 말로 가증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혼합 종교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호응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평화와 환경 보호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들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남미에는 지금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모임’(APD)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종교 통합 운동이 카톨릭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 카톨릭 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 및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으로 생겨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제2차 바티칸 공회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리고 그 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교훈에서 요약된 다원론주의에 기반을 둔, 봉사 지향적 교회의 모형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고 주장한다. <미국 카톨릭 리포터>(National Catholic Reporter)는 최근의 브라질 총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호의적인 기사를 실었다.

    한 지도자는 캔돔블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토속신 예배 때 쓰는 은 홀(忽)을 들고 있고 다른 사람 곧 침례교 목사라고 하는 자는 카톨릭 십자가가 가로지른 세계 지도를 전시하고 있으며 그의 곁에는 헤이티에서 온 부두교 사제가 향단을 쳐들고 온 회중들에게 에너지를 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장로교 목사는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었다. 축제 참여자들은 사제들이 목에 두르는 노란 색의 긴 목도리를 높이 들고 있는 어떤 브라질 형제를 둘러싸고 다들 여러 가지 색깔로 채색된 수건에 입을 맞추었다.42)

    이보다 더 크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세계 종회 의회’(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가 1993년 9월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약 6,000명의 전 세계 종교 단체 대표가 참석하였다. 본 회의 연설자 중의 한 사람인 달라이 라마는 모든 종교가 주목해야 할 ‘전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였다.43) 이 의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종교의 진보를 위한 템플턴 상’(Templeton Prize for Progress in Religion)을 척 콜슨에게 수여하는 것이었다.44) 이 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이 있고 약 120만 달러의 돈을 주는 종교 통합 상이다. 이 상의 목적은 분명하게 ‘여러 위대한 종교들의 유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의 유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상을 하거나 바울이 이방 종교의 유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런 상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라!) - [역자 주: 한국의 한경직 목사가 탄 상이 바로 이 템플턴 상이다].

    획기적인 종교 통합 운동 행사에 꼭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물론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다. 참석자들 중에는 시카고의 버나딘 추기경(Joseph Bernardin)과 시카고 추기경 관구 소속 ‘종교 통합 및 타 종교 문제 사무국’ 국장인 바이마 박사(Thomas A. Baima) 등이 있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쿵(Hans Kung)은 세계 교회 협의회(WCC) 사무차장인 아리아라자(Wesley Ariarajah) 목사를 포함한 대표자들이 거의 다 서명하고 그 종교 의회의 이름으로 발표한 ‘타 종파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지구 윤리’라는 문서를 작성한 주요 인물이다.45) 그것은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의 종교들 즉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및 120개의 종교 단체 대표들이 모여 윤리 행위에 관한 공동 의견에 도달한 것이다. 바티칸 대표와 전국 카톨릭 주교 회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그들은 이 문서에 호의적인 입장을 천명하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로만 칼라 제복을 입은 로마 사제들이 사프롱을 입은 불교 승려들과 담화를 나누며, 서인도 제도의 흑인 민족주의자들인 라스타파리안들과 터번을 쓴 시크 교도들이 서로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이 중 하루 밤에는 새로운 이방 종교인 위카 (마법사) 추종자들이 만월제를 올리기도 했다.46)

    

    가속화된 일치 운동

    1980년 9월 16일, 요한 바오로 2세는 독일의 오스나부르크에 있는 카톨릭 교도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주의 형제들 [루터 교도들]에게 은혜롭게 다가가서 신앙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교 생활을 더욱 심화하도록 하십시오.”고 지시하였다.47) 교황은 지금 프로테스탄트들을 유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카톨릭 교도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카톨릭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가? 1983년 2월 6일,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기 위해 자기가 오해들을 뛰어넘는 일을 한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48) 이러한 종교 통합적인 표현들은 공통된 것들이며 카톨릭 교회 내부의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의심의 여지없이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통합 추구에 있어서 신천지를 개척하고 있다.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회당 제단 옆에서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룬시(Robert Runcie)와 무릎을 꿇었고 이 두 지도자들은 서로 포옹하였다. 1981년 교황은 수석 대주교인 다마스키노스를 초청하여 자기를 대신해서 연설하도록 요청을 했다. 주후 1054년의 대분단 이후 정교회 고위 성직자가 바실리카의 의장석에 앉은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었다.49) 로마의 서방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교회가 상대방을 향해 서로 정죄한 것들은 1965년에 해제되었다. 중세의 종교 개혁 때 로마와 이별한 이래로 바티칸이 인정하지 않았던 스칸디나비아 3개국에 대해서 교황은 1982년 8월 2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재개했다. 1983년 12월 11일, 요한 바오로 2세는 루터 교회를 방문한 역사상 최초의 교황이 되었다. 로마에서 행한 이 방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완전한 통일을 찾기 위하여 주의 영께서 우리를 이 종교 통합 대화로 밀어 넣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

    1987년, 동방 정교회의 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는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 베드로 대성당 안으로 정중하게 인도되었다. 교황은 그를 ‘디미트리오스 1세 성하(聖下),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소개하였고 회중들에게 “성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권면하였다. 미사를 마친 후 디미트리오스는 제단으로 돌아와서 신실한 자들을 축복하였다.50) 교황은 답사로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서로를 자매 교회로 인정하도록 은혜를 받았으며 또 완전한 교제를 향해 행진하도록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51) 1987년 12월 7일, 디미트리오스 1세와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 미국에서 카톨릭 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서명한 내용과 비슷한 선언문에 서로 서명하였다. “우리들 각자의 교회는 동일한 성례들을 받았고 그것들을 존중히 여기며 모든 형태의 개종 활동을 거부한다.”52)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자들

    1994년 1월 31일, 중국 수상 리붕은 중국 국경 내에서의 외국인 종교 활동에 관한 규정인 종교법 144조와 종교 활동 시행을 위한 장소에 관한 관리 규정인 145조를 국법으로 확정했다. 홍콩 소재 친 북경 일간지인 웬웨이포(Wen Wei Po)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이 규정들은 외국인들에 의한 개종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복음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허용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53)

    이와 유사하지만 자발적으로 실천한 ‘개종 금지’가 종교 통합 운동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빌리 그래함의 ‘세계 선교 95 대회’의 경우에도 참가 교회들이 이러한 약속을 자발적으로 실천하였다. 예를 들면, 인공위성 중계망을 통하여 전 세계에 방송되는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지시가 내려졌다. “모든 교파들(카톨릭, 정교회 등등)은 모든 신학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호 권면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타 교회 간의 개종은 절대로 금지한다.”54)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랑스 내의 사역 본부는, 독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자신의 교황 재임 기간 동안 육만 명을 몰살시킨 바로 그 베지어(Beziers) 마을에 있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룬 ‘개종 금지 타협’ 중 가장 극적인 것은 콜로라도에서 있었다. 최근에 복음주의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콜로라도스프링스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복음주의 청소년들이 학교 친구들 중 유대인과 카톨릭 교도들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카톨릭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평을 제기하였다. 이 지역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카톨릭 주교, 유대교 랍비 및 다른 대표들과 ‘상호 존중 언약서’에 서명하였다. 여기 서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 중에는 제임스 답슨(James Dobson), 네비게이터 책임자 테리 테일러(Terry Taylor), 영라이프 책임자 맥고니갈(Terry P. McGonigal) 그리고 현지 복음주의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언약서가 1993년 4월 22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가제트텔리그래프>에 ‘콜로라도스프링스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그 언약서에 서명한 지도자들이 이 세 개의 신앙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대-기독교 전통’을 인정하고, 복음화보다는 선의와 상호 존경의 정신으로 서로 서로가 배우기로 약속하자는 것이었다. 한 카톨릭 신문은 의기양양하게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교구 주교인 헤니펜(Richard Hanifen)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복음화하려는 노력들은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고 말하였다. 약 1년 전, 템플 샤롬의 히르쉬(Howard Hirsh) 랍비와 헤니펜 주교는 유대교 아이들과 카톨릭 교회 아이들이 다른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에 의해 전도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라이프 청소년 사역국 책임자인 맥고니갈도 다른 기독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전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오해를 제거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 내의 교회와 단체 지도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 토의하려고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1992년 6월 26일, 처음 모임을 갖고 복음 전도 활동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헤니펜 주교는 “장래에 이 모임은 여러 다양한 종교들의 가치관과 성경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배우기 위해 각종 이슈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 사건이 각기 다른 전통들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장래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콜로라도스프링스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다.”55)

    

    로마를 향한 은사주의의 다리

    이상하게 카톨릭 교도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복음화 2000년’이라는 활동이 전에 언급한 포레스트 사제(Tom Forrest)의 주관 하에 바티칸으로부터 전 세계에 파급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의 복음화 운동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로 1990년 9월 바티칸 시에서 전 세계 사제 수양회를 조직하였다. 흥미 있게도 [포레스트는] “수양회의 첫 번째 목적은 사제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수양회에 참가한 6,000명의 사제들 중 1,000명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요청에 응하였다.56) 만약 카톨릭 교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사제들에게? 그리고 영구히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진 카톨릭 교리의 대부분을 부인하지 않은 채 어떻게 이 1,000명의 사제들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인가? 포레스트가 여전히 로마 카톨릭 사제로서 미사를 드리며 연옥과 면죄부를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감히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성경적 복음을 결코 받아들인 적이 없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포레스트는 은사주의자(Charismatic)이다. 카톨릭 주의와의 교류가 크게 증대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일부 은사주의 운동 지도자들 때문이다. 은사주의자들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카톨릭 모임들을 주최하였고 서로를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였다. 미국 내에서는 약 천만의 카톨릭 교도들이 그리고 전 세계 163개 나라에서는 약 7,200만의 카톨릭 교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57)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은사주의자들은 카톨릭 교도들이 중생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방언 경험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을 간과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은 로마를 연결하는 주요 다리가 되었다.

    가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이 분명하다. 1960년대 중반 듀크스네와 노틀담 대학에서 시작된 카톨릭 은사 운동 중 발생한 최초의 예언들은 “파티마에서 마리아가 약속한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58) 그러나 파티마에서 마리아가 출현한 것은 마귀의 역사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취급할 것이다. 많은 카톨릭 교도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드릴 때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아무개는 로사리오 기도문을 다 외우고 났을 때, 수녀 아무개는 복스러운 동정녀에게 묵도를 드리고 있을 때’ 방언을 받았다.59) 소위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카톨릭 교도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마리아 숭배에 더욱 심취되거나 로마 교회의 많은 이단 사상들에 더욱 열성을 내게 된다는 점이다.60) 그러한 이단을 인정하는 영은 또한 적그리스도도 인정할 것이다.

    1990년 3월 2-4일에 로버트 슐러는 자신의 수정 교회에서 은자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이 주관하는 ‘제6회 미국 서해안 성령 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중의 대다수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었고 강사들도 절반 이상이 카톨릭 교도들이었다. 압도적 숫자의 카톨릭 청중은 슐러의 다음과 같은 선언에 기쁨을 금치 못했다.

    내가 이 수정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룩한 아버지’(Holy Father)인 교황의 축복 없이 이것을 건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나는 수정 교회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교황께 보이고 그분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고 나는 그것을 12층에 있는 나의 사무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역 30년 기념일에 나는 그의 손으로 직접 쓴 놀라운 메시지와 더불어 나의 거룩한 사역에 축복을 내리는 모습을 담은 ‘거룩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컬러 사진을 받았습니다.61)

    이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날이 가까이 올 때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종교적 미혹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다(마 24:4, 5, 11, 24). 심지어 선택을 받은 자들도 속임을 당할 만큼 이 미혹은 크게 역사할 것이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독교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이다(마 7:22-23). 사도 바울도 같은 미혹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고(살후 2:3-4) 그 준비는 지금 분명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이 함께한다’(ECT)는 역사적 문서에 서명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한 침례교 지도자는 이제야 비로소 복음주의자들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합법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과연 중세의 개혁자들이 이와 같은 ‘인정’에 마음이 뿌듯하여 자부심을 가졌을까? 더구나 로마 교회는 과거에 모든 종교들을 동일하게 인정해 주지 않았던가? 거의 30년 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달한다. “신중하고 사랑스럽게 타 종교 교인들과의 대화와 협동을 통하여 또한 크리스천 신앙과 삶을 통하여 다른 백성들에게서 발견된 영적/도덕적 선행들을 인정하고 유지하고 증진해야 한다.”62)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주의의 핵심이다. ‘로마의 기독교’란 모든 다른 종교의 믿음과 그들의 종교 행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로마에 본부를 둔 세계 종교의 기초가 차근차근 놓이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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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마리아는 과연?

    

    이 글은 1994년, 미국의 데이브 헌트가 지은 「짐승 위에 탄 여자」(A Woman Rides The Beast: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Last Days)의 27장을 번역한 것이다. 1994년 3월 29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은‘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인들의 연합 : 셋째 천년에서의 크리스천 선교’(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라는 제목의 역사적 문서에 서명함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가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루터 교단은 자기들이 천주 교회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헌트는 과연 천주교가 변했는지,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누구인지, 천주교 주도의 종교 통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대해 역사적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하며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글이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 줄 것을 위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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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장 거룩하신 마리아여,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성 게루마누스(St. Germanus)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오직 마리아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만 아들에게 나아갈 수 있나이다, 오 복 받으신 어머니 곧 은혜의 발견자이시며 생명의 소유자이시며 구원의 어머니이시여, - 성 버나드 (St. Bernard)2)

    

    당신의 손에 나의 영원한 구원을 맡기나이다. 당신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시면, 귀하신 어머니여, 나는 두려워 할 것이 없나이다. 죄로부터의 두려움도 없나이다. 당신이 용서를 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로부터의 두려움도 없나이다. 당신은 모든 지옥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의 두려움도 없나이다. 단 한 번의 당신의 기도로 그분께서 노여움을 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두려운 것은 내가 시험받는 순간에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을 혹시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비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내 죄의 용서를 빌어 주옵소서. -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어머니께 드리는 기도문’3)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눅 8:20-21)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눅 11:27-28)

    우리는 짐승 위에 앉은 여자가 바티칸 시와 후일에 그곳에 자리 잡게 될 거짓 세계 교회임을 이미 밝혔다. 그러면 왜 짐승 위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앉아 있을까? 왜 이 거짓 세계 교회는 여자로 나타나는가? 다시 한 번 이 같은 기준은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다른 모든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바티칸에 들어맞는다. 로마 카톨릭 주의에서 가장 뚜렷한 존재는 바로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심지어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카톨릭 교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와 관심과 영예를 드리기보다 마리아를 향해 더 많이 기도와 관심과 영예를 바친다.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지들이 전 세계에 수천 개나 있고 다른 ‘성자들’에게 봉헌된 것들도 수백 개에 달하지만 그리스도께 봉헌된 것들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카톨릭 지도자들은 심지어 이런 ‘여신 사상’과 ‘여자 해방’ 등의 태동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가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 즉, 지금은 여자가 최고의 영예와 권세를 잡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카톨릭 주의에서는 여자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권세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가 보게 될 이 여자는 심지어 이슬람교도들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를 한 종교로 통합할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이 ‘영원한 동정녀’는 성경의 마리아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요셉의 아내인 그 마리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상의 인물이다.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만 처녀인 것을 가르친다. 그 이후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 여러 아이를 두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맏아들’(마 1:25)이시며 요셉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마 1:25)는 말씀들로 분명하게 입증된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거듭 언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해 놀라며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한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마 13:55-56; 비교 막 6:3).

    키팅(Karl Keating) 같은 카톨릭 변증가들은 “이 형제자매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촌들이며 마태와 마가는 형제/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사촌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추정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더구나, 마태나 마가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 키팅은 그리스어에 ‘사촌’(anepsios)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로 글을 쓸 때는 모든 친척들을 다 형제/자매로 쓰는 히브리 관습을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는 ‘70인역’에서 그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그러한 예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그러한 예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anepsios’라는 말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나바의 생질로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대부분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마리아가 돌보고 있는 마리아의 자녀들임을 나타내며 만약 그들이 장성한 사람들이라면 마리아와 함께 여행을 다닌 직계 가족들임을 나타낸다.

    카톨릭 주의는 또한 훗날 다른 아이들을 낳은 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출생했다면 그것은 그분을 약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은 또 다시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실 때 입은 그분의 인성을 제거해 버리는 일이다. 드로사(Peter de Rosa)는 예수님께서 출생한 이후에도 마리아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로마 카톨릭 주의가 그처럼 강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사제들 특히 교황들이 ‘동정녀 마리아’ 숭배 사상을 진작시켜온 것을 지적했다. 독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여자란 아이를 출산한 무성(無性)의 인물이다. 마리아는 성관계 없이 아이를 출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완전무결한 모형이다.4)

    그러나 만약 마리아가 자신이 처녀임을 맹세하였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한 말이 그런 의미였다면 마리아는 (마르틴 루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요셉과의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약속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경멸한 장본인이 된다. 심지어 카톨릭 교회도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성관계의 절제 서원을 하는 것을 금하며 성경도 부부가 동침하는 것이 결혼한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창 1:28; 2:21-24; 고전 7:3-5)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히 13:4)고 선언함으로써 성관계의 절제 서원을 금하고 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가브리엘에게 묻는 마리아의 말(눅 1:34)은 분명하게 그 당시의 마리아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 말은 결코 마리아가 독신 서원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그녀는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을 것이다(27절). 그래서 만약 그녀의 ‘영원한 동정녀 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리아에 대하여 카톨릭 주의가 발명한 다른 모든 신화들도 즉 마리아의 무염시태, 몽소승천 등도 사실이 아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카톨릭 주의의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책은 추기경 리구오리(St. Alphonsus de Liguori)가 쓴 것이다. <마리아의 영광>(The Glories of Mary)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수세기에 걸쳐 마리아에 대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들이 발언한 주요 내용을 다 모은 것이다. 각 장의 제목을 보면 기가 막힌다. 그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특성, 능력, 호칭 및 기능들을 마리아에게 돌리고 있다. ‘마리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아름다움’, ‘마리아, 우리의 소망’, ‘마리아, 우리의 도움’, ‘마리아, 우리의 변호자’, ‘마리아, 우리의 보호자’, ‘마리아, 우리의 구원’ 등. 구원을 위한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성인들의 발언 내용을 리구오리가 인용한 것을 잠시 살펴보자.

    죄인들은 오직 마리아에 의해서만 용서를 받는다. 마리아를 신뢰하지 아니한 자는 넘어진 자요 상실한 자이다. 마리아는 하늘의 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복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마리아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열려 있지 않다. 모든 인류의 구원은 마리아의 은총을 받고 그녀에게 보호를 받는 것에 달려 있다. 마리아의 보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한 자는 상실한 자이다. “우리의 구원은 당신께 달려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중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 하나님의 어머니여, 당신이 계시지 아니했다면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사오리까?5)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그분의 어머니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그분은 마리아가 탄생하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때에 그분의 육체적 몸의 어머니였을 뿐이다. 그녀는 결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히 10:5)

    로마 카톨릭 전통에 의해서 마리아가 차지하게 된 ‘상상할 수도 없는 비성경적인 위치’는 그들의 기도에서도 나타난다. 조금 전에 인용한 것들은 이 가짜 마리아가 바로 로마 카톨릭 주의의 심장이요 생명임을 나타내는 예들 즉 문자 그대로 수천 개에 달하는 예들 중 몇 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관한 비판에 민감한 카톨릭 변증가들은 카톨릭 교도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드리는 사실을 부인한다. 예를 들어 크립트는 이렇게 말한다. “카톨릭 교도들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고] 다만 자신들을 위해서 성인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뿐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6)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카톨릭 교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인들에게 특히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이다. 더구나 이 기도들은 마리아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응답할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1993년 8월, 덴버에서 열린 주일 미사 끝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청소년들과 전 세계를 마리아의 보호와 인도에 맡기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새로운 강림(New Advent)의 마리아여, 다음 집회 [세계 청소년의 날] 준비를 지금 시작하오니 그 준비하는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마리아여, 차기 세계 청소년의 날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마리아여, 우리는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과 전 세계를 당신께 맡기나이다!7)

    카톨릭 교도들은 자신들을 위해 마리아가 기도해 줄 것을 부탁만 한다고?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의 보호를 간청하며 전 세계를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는 이런 기도들은 카톨릭 교도들이 마리아에게 바치는 전형적인 기도이다. 그들은 마리아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높이고 있으며 그녀를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녀의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리아, 하늘의 여왕(?)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렇게 말한다. “교황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우주의 여왕이며 하늘의 왕비이고 진리의 근원이다.”8) 1993년 9월 리투아니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교황은 마리아에 대해 “그녀는 교회의 어머니이며 사도들의 왕비이며 삼위일체의 처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제들과 사제 후보자들 그리고 남녀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리아를 바라보십시오. 그녀는 여기 내가 순례의 길을 향하고 있는 오스로스바르티와 실루바의 성지들에서 숭앙받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여,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나이다.”9) 이런 신성모독이 대부분의 카톨릭 기도 즉 로사리오 묵주 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자.

    성모 마리아여, [하늘의] 거룩하신 여왕이시여, 긍휼의 어머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자하심, 우리의 소망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이브의 불쌍한 자녀들 곧 쫓겨난 자녀들인 우리는 당신께 우리들의 한숨을 토하나이다. 이 눈물의 계곡에서 신음하며 통곡하나이다. 지선하신 변호자시여, 당신의 긍휼의 눈을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소서. 그리고 이 유랑 생활이 끝날 때 당신의 태의 열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오 자비로우시며 오 사랑 많으시며 오 달콤하신 동정녀 마리아여!

    마리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밝히고 있다(골 3:4)! 마리아가 카톨릭 교도들의 소망인 이유에 대해 신(Fulton J. Sheen) 주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빌리 그래함은 그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대화자라고 말한 바 있다.10)

    서품을 받을 때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복스러운 어머니께 성찬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갈 때 그분께서 그분의 자비 가운데서 내게 “내 어머니가 네게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전 생애 동안 나는 프랑스 루르드의 ‘우리 부인’(Our Lady of Lourdes) 성지에 서른 번 그리고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지에 열 번 순례를 다녀왔다.11)

    이 얼마나 불확실한 소망의 표현인가! 마리아에게 바친 헌신으로 인하여 그녀가 좋은 말로 자기를 거들어 주리라는 이 카톨릭 주교는 얼마나 가엾은가! 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카톨릭 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 지불하신 희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마리아의 은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마리아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정하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긍휼의 눈’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실제로 다 보고 있단 말인가? 그녀가 실제로 ‘긍휼의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긍휼이 마리아가 탄생하기 오래 전부터 보고 계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긍휼의 하나님’(시 59:17)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라’(시 52:8; 눅 1:78 등)라는 말씀을 읽는다. 그러나 전 인류를 향한 마리아의 긍휼에 대해서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언급된 데가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에게는 마리아의 긍휼이 전혀 필요 없다. 만약 마리아가 전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려면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전능성, 전지성 그리고 무소부재성 등을 소유해야만 할 것이다. 바울과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고 있음을 언급한다(딤전 1:2; 딤후 1:2; 딛 1:4; 요이 1:3 등). 그러나 마리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로사리오 기도문은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마리아를 의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정말로 마리아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가? 로사리오 기도문에 의하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마리아가 ‘하늘의 왕비’라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성경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늘의 왕비 혹은 여왕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이다. 더구나 그 여왕이 마리아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만약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왕좌를 함께할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지만 한 번도 하늘의 여왕으로 불린 적이 없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늘의 여왕’으로 불린 자는 이방인들이 경배했던 우상이며 유다 여자들은 그녀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렘 7:17-18; 44:15-23).

    로마 교회는 이러한 이교도들의 풍습과 마리아 숭배가 연관되어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과시한다. 많은 카톨릭 교도들은 마리아가 ‘하늘의 신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헤르메스를 낳은 그리스 신화의 요정인 마이아(Maia)를 대신한 여신’이라고 자랑한다. 5월 즉 ‘May’라는 영어 이름은 5월의 여신인 마이아에게서 따온 것이다. 사실 ‘5월의 여왕’(Queen of May)을 동정녀 마리아로 대치하려던 예수회의 노력은 끝내 성공을 거두었다.12)

    수많은 마리아

    카톨릭 주의 안에는 이런 ‘우리 부인’(Our Lady), 저런 ‘우리 부인’ 등 수많은 마리아가 있다.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곧 그 마리아를 좇는 추종자들이 생겨난다. 어떤 카톨릭 교도들은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예의 우리 부인’(Our Lady of Medjugorje)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멕시코의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Our Lady of Guadalupe)을 따르며 혹은 ‘프랑스 루르드의 우리 부인’을 따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두 마리아가 있다. 하나는 폴란드의 수호신인 야스나 고라(Jasna Gora)의 ‘검은 동정녀’(Black Virgin)이며 다른 하나는 ‘파티마의 우리 부인’이다. 후자는 그를 암살하려던 자로부터 입은 총상에서 그가 회복하고 있던 중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 마리아는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처음 나타났고 교황 암살 기도는 바로 그 마리아의 출현 기념일에 발생했다. 그녀는 교황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에는 한 목적이 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너의 영적 최고 권위에 복종하게 하려는 표적을 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리아 숭배는 그가 그의 조국 폴란드에 있을 때 그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폴란드는 수세기 동안 검은 마돈나가 이슬람교도들의 투르크 군대와 스웨덴의 루터교 군대를 물리쳐 주었고 1920년에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군대를 물리쳐 주었다고 믿는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의 통합 일치 능력을 자신의 교황 무기의 중추로 삼아 왔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리아 성지를 예방하였다. 그는 설교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마돈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13)

    교황이 미국의 덴버에서 언급한 ‘새로운 강림의 마리아’(Mary of New Advent)는 특별히 세계 청소년의 날과 관계가 있는 마리아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수년 동안 세계 청소년의 날을 홍보해 왔다. 이 마리아는,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교황을 알현하기 위해서 덴버에 있는 체리 크릭 공원까지 걸어온 순례자들의 철야기도 장소에 전시되어 있었다. 한 취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저녁 9시가 훨씬 넘어서 세계 청소년의 날의 공식 상징인 상징이 제시되었다. 이 철야 모임의 이 부분은 ‘새로운 강림의 우리 부인인 동정녀 마리아 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불렸으며 이 마리아 상은 그때 순례자들에게 처음 드러냈다. 그것은 아기 예수가 아직 그녀의 배 속에 있는 것을 그린 마리아 그림이었다. ‘새로운 강림의 부인’ 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 중 가장 저속한 것이었다. 콜로라도 합창단과 청년 성가대가 ‘테제메그니피캇’(Taize Magnificat)을 부르는 동안 덴버에서 온 열 명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강림의 우리 부인’을 치켜들고 세 부분으로 된 무대 가까이에 있는 전자기파 장치가 설치된 지역의 복도를 행진하고 있었다. 군중은 열광적으로 호응하였다. 카메라 불빛들이 터지고 꽃잎들이 우상 주위에 뿌려졌다.14)

    다음 날인 일요일에 교황은 헬리콥터로 돌아갔다. 땅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순례자들은 추위에 떨면서 다시 열광적으로 교황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는 3,000명의 사제들이 375,000 명에 달하는 군중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게 하면서 여러 시간에 걸쳐 미사를 드렸다. 하늘에 있는 마리아에게 여러 번 직접 말을 전하면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하였다.

    소망의 표적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의 순례 길에서 받는 위로의 근원이신 하늘의 여왕을 향해 내 가슴 속의 깊은 찬송을 바치며 이 엄숙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 예배는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자인 마리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자여,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께 인사합니다. 죽음을 이긴 최후의 승리가 마리아 안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 마리아여, 교회의 어머니로서 당신은 지금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죄를 정복함으로 우리의 경건을 늘리도록 도와주옵소서.15)

    

    마리아 경배와 우상숭배

    일찍이 1854년부터 교황 비오 9세는 교황 무오설의 시험 풍선을 불어 올렸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인기 있는 ‘동정녀 마리아’와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독자적으로 즉 자신의 직권만으로 어떤 공회나 교육부의 지원도 없이 모든 카톨릭 교도들이 받아들여야만 할 교리 즉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모든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다’ 마리아 무염시태(無染始胎) 교리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사실상 그 자신의 무오성에 대한 선언이었다. 즉 그것은 교황이 스스로 교황으로서 주교들이나 공회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교리를 정의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자신의 사도적 법령에 따라 “흠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과 혼은 그녀가 죽은 뒤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내용을 담은 ‘무니피켄티시무스듀스’(Munificentissimus Deus)라는 이름의 소위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공식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에서 교황은 마리아의 몽소승천(夢召昇天) 교리가 초대 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정받아온 것이며 성경적으로 완전히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교리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이것은 초대 교회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소리이며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론이다. 교황의 이러한 선언은 카톨릭 교도들의 인기에 편승한 반응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마리아 숭배만 더욱 더 강화되었다.

    마리아 숭배는 배도가 득세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갔다. 1993년 교황의 덴버 방문 때 출현한 마리아 경배 행태를 보고 한 작가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영백과사전에 의하면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은 초대 교회 때에 전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관행이다.”16) 카톨릭 백과사전도 이에 동의한다. “초대 교회 시대에 복스러운 동정녀에 대한 언급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놀랄 필요가 없다.”17) 이에 대한 이유를 돌린저(Von Dollinger)는 이렇게 설명한다. “신약성경이나 초대 교부들의 글에는 그리스도의 별세 후 동정녀의 운명에 관해서 남겨진 기록이 전혀 없다. 4세기 혹은 5세기 때의 두 권의 묵시 문학 작품 - 하나는 성 요한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데의 주교인 멜리토의 기록이라는 설이 있다 - 이 그녀의 승천에 대한 최초의 기록들이다.”18)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만 ‘하이퍼듀리아’(Hyperdulia) 즉 특별히 마리아에게만 드리는 경의를 드리고, 다른 성자들에게는 ‘듀리아’ 즉 로마 카톨릭 주의에서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드리는 존경을 드리며 그리스도께는 ‘라트리아’(Latria) 즉 로마 카톨릭 주의에서 하나님에게만 바치는 최고 경배를 드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 성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고려해 보자.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당신들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혼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이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드리는가? 분명히 하나님만이 홀로 사람들의 마음과 혼을 요구하시며 실로 그분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경배 드리지 않는 대상에게 자기의 마음과 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한 순간에 (한 번 숨 쉬는 그 짧은 순간에) 라트리아는 예수님에게, 하이퍼듀리아는 마리아에게, 듀리아는 요셉에게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독실한 카톨릭 신도들 간에는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1921년 9월 7일,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마리아 군단’(Legion of Mary)을 들 수 있다. 마리아 군단은 가는 곳 마다 있으며 창설 이래로 다섯 교황의 추천을 받아 왔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마리아 군단은 현 세계의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싸우는 헌신되고 충성심이 강한 마리아 추종자들의 군대이다.”라고 말했다.19) 카톨릭 교도들이 마리아에게 바치는 헌신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헌신을 능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마리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파티마의 우리 부인의 청색 군대’(The Blue Army of Our Lady of Fatima) (약 2,2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의 기관지인 <Soul Magazine>의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리아는 성령과 완전무결하게 연합하여 있으므로 성령은 오직 자기의 배우자를 통해서만 활동하신다. 순간순간 마리아가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변화시켜서 자기의 형상을 닮게 한다. 그러므로 마치 예수님이 그녀 안에 살고 있고 성부께서 성자 안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니라 마리아가 살고 있다.”20) 전 인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마리아의 손 안에 있단 말인가! 마리아가 우리 모든 사람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자기의 형상으로 변형시킨단 말인가?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만 활동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마리아가 탄생하기 전의 영원 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마리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 우리는 마리아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마리아가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상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러한 약속들이 마리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종류의 신성모독이며 진짜 마리아가 들으면 심히 노하고 꾸짖을 짓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되풀이해서 말한다(요 14:20; 골 1:27; 갈 4:19).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롬 8:1; 고후 5:17; 엡 2:10 등).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리아 안에 있다거나 마리아가 어떤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마디도 없다. 내주하는 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듯 마리아 안에서도 가능하려면 마리아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의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려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반드시 중간에 마리아가 중보자로 끼어야만 한다.

    참으로 가증한 일

    ‘마리아의 해’(Marian Year)를 위해 거룩한 아버지 교황인 기도한 것을 들어 보자. 교황은 마리아가 전 인류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강화하고 보호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마리아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해야 할 것이다. 더욱 가증한 것은 기도의 마지막에 교황이 “오, 동정녀 마리아여, 우리의 믿음의 행로를 지켜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소서.”라고 한 것이다. 이 신성모독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는 죄인들의 피난처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이르는 우리의 문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선언한다.2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고 또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사셨다. 이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이나 초대 교회들이 전파한 복음에는 어떤 종류로도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리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어야 하거나 혹은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이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하는 것이다. 비록 카톨릭 주의가 할 수 있는 한 부인하려고 하지만 사실 카톨릭 주의의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위로 더 높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마리아 연구와 마리아 숭배

    일부 보수적인 카톨릭 교도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다른 종교들을 수용하므로 그가 자기들의 교회를 배반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 경배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된다. 교황의 종교 통합 운동을 잘 보여 주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강력한 글은 ‘가장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죄 없는 심장’에 봉헌되었다.22)

    마리아의 심장이 ‘무염(無染) 심장’ 즉 죄 없는 심장이 되려면 그녀는 무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선언한다. 실로 마리아 자신도 자기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눅 1:47). 오직 죄인만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한 사람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신다(마 19:17; 막 10:18). 마리아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마리아가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라는 비난을 받으면 모든 카톨릭 교도들은 격렬하게 부인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마리아가 명령하면 하나님도 순종한다.23) 마리아에 대한 존경으로 시작한 것이 마리아에 대한 숭배로 변해 버렸다. 마리아에게 바쳐진 수천 개의 기도문들 즉 구원에서부터 전지전능성에 이르기까지 마리아의 속성과 능력을 묘사하는 이런 기도문들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다음은 <로사리오, 하늘에 이르는 당신의 열쇠>라는 재목의 대중 소책자의 내용이다.

    로사리오는 구원의 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참 자녀는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으며 매일 로사리오로 기도하는 자는 마리아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우리의 전능하신 변호자이시며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선한 것을 자기 아들의 심장으로부터 얻어 낼 수 있다. 흠 없는 마리아에게 등을 돌리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속(救贖)의 가능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자신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도 만약 마리아가 없다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으며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어느 누구에게 설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마리아가 구원과 모든 은혜가 흘러들어 오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어버렸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자기에게 바쳐지는 헌신을 통해 자기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분배하는 책임자는 바로 마리아이다. 이 신성모독의 교리를 로마 교회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가르치고 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마리아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은 없다. 성경적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친다(갈 3:26). 그러나 카톨릭 주의는 “마리아의 참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인해 사람이 마리아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친다.24) 이로써 또 다시 그녀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고 말았다.

    물론 카톨릭 주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딤전 2:5).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가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예수님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고 주장한다.25)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봇물이고 마리아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부탁하면 그녀가 예수님께 그것을 제시할 것이다.”26)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린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간섭을 필요로 한다. 참으로 모든 은혜는 마리아의 강력한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오 무한하게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장 거룩하신 어머니에 대한 위대한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는 그분께 ‘흠 없는 심장의 마리아’(Immaculate Heart of Mary)라는 이름으로 호소하나이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들 - 영적인 것이나 세상의 것이나 - 곧 그 은혜들을 그녀의 가장 강력한 중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27)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록한다(요 15:16; 16:23).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간다거나 마리아에게 소원을 알린다거나 또는 마리아가 자진해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내용은 성경에 결코 암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중재인의 역할을 한다는 교리와 마리아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개입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사역을 한다는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교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감옥에 있는 한 죄수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이야기가 키팅의 <이 반석>(This Rock)이라는 잡지에 실렸다. 그것은 개종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성령이 다른 개종자들에게도 어떻게 일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을 빼고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의 없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교회와 카톨릭 지역 사회에 대한 것이고 물론 마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기사는 형무소 사역의 영적 열매들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개종한 죄수들의 완전한 헌신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고 흠 없는 마리아의 심장에 대한 헌신이다.

    나는 어머니께서 그들 [죄수들]을 자기 가슴 속으로 부르신 것을 알았다. 나는 립스콤(Oscar H. Lipscomb) 대주교가 견진 성사를 위해서 올 때 우리가 공개적으로 단체 헌신을 드릴 수 있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룹의 준비를 위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락장에서의 아침 6시 30분뿐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33일 동안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다. 살인범들, 강간범들, 강도들, 마약상들, 방화자들인 이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희생하며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매일 추위와 비바람과 조소를 참으며 완전한 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 자기들의 혼과 심장을 온전히 드릴 준비를 했다. 드디어 큰 날이 왔다. 미사를 다 드리고 사도적 축복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대주교 립스콤은 공개 헌신 순서를 허락했다. 우리는 빌려 온 ‘우리 부인’의 동상 앞으로 일 열로 나아갔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하고 제단 앞에 줄지어 나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헌신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대주교와 그를 수행한 사제들은 격정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었다고 후에 들었다. 결국 1,300명의 흉악범들이 모두 개종하여 자기들의 어머니 발 앞에서 무죄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되었다.28)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부수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약속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뱀 즉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사탄]는 그[메시아]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카톨릭 주의는 [자신들이 번역한 랭스두에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 구절을 “여자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해 왔다.

    위에서 방금 인용한 <로사리오, 하늘에 이르는 당신의 열쇠>라는 소책자는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서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허구 속의 마리아 곧 카톨릭 주의의 마리아가 죄와 사탄을 이긴 승리자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데 이것은 카톨릭 교회의 주요한 교리 부패 중 하나이다. 1849년 비오 9세는 ‘우비프리뭄’(Ubi primum)에서 “마리아의 발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고 또한 마리아가 친히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큰 환난과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구출해왔으며 그들을 항상 파멸로부터 구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하려면 그녀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1830년 11월 27일, 마리아가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모습을 한 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라부르(Catherine Laboure)에게 나타나서 사탄에게 승리한 모습의 마리아 상을 메달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이 있다.29) 그렇게 만들어진 ‘기적의 메달의 우리 부인’(Our Lady of the Miraculous Medal)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 메달은 아직도 수백만 카톨릭 교도들이 호신용으로 목에 달고 다닌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메달을 달고 다닌 덕분에 기적을 보게 되었다고 간증한다.

    ‘기적의 메달의 우리 부인’은 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수천 건의 이야기들 중 한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마리아 출현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회수도 최근에 들어와 급히 늘어나고 있다.30) 어떤 이야기들은 교회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례들이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것들을 바라보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카톨릭 주의의 마리아가 세계의 희망이라는 증거를 줌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여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짐승 위에 앉은 그 인물’이다. 과연 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로마의 조작품인 마리아가 수행할 전략적 역할도 포함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가능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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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새 세계 질서의 도래

    

    이 글은 1994년, 미국의 데이브 헌트가 지은 「짐승 위에 탄 여자」(A Woman Rides The Beast: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Last Days)의 28장을 번역한 것이다. 1994년 3월 29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도들은‘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교인들의 연합 : 셋째 천년에서의 크리스천 선교’(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라는 제목의 역사적 문서에 서명함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기독교가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루터 교단은 자기들이 천주 교회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헌트는과연 천주교가 변했는지,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누구인지, 천주교 주도의 종교 통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대해 역사적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하며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글이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 줄 것을 위해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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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마리아에게 경배를 드리는 일과 이에 반대하는 일이 비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정녀에 대한 신앙심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 수백만 군중이 마리아의 상을 모신 성지들에 몰려들고 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다. 더욱 괄목할 만한 현상은 지난 수년 동안 유고슬라비아에서 콜로라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출현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 타임지1)

    

    바오로 6세는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2 세와 더불어 세 명의 ‘가장 위대한 평화의 교황’으로 기억될 것이며 새 시대를 향한 카톨릭 교회의 중대한 사명을 발전시킨 개척자로 기억될 것이다. - 전 UN 사무차장 물러(Robert Muller)2)

    

    카톨릭 교회는 매년 2월 11일 프랑스의 루르드 지방에 나타난 ‘우리 부인’의 출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3)

    시사주간지 타임은 동정녀 마리아의 출현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은 이 같은 마리아 출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수많은 성지들을 향한 ‘마리아 순례의 시대가 되었다’고 보고한다. 프랑스에만 현재 937개의 마리아 성지가 있다.4)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스페인의 동북쪽에 위치한 가라반달(Garabandal)이라고 하는 마을에 약 2,000건의 출현이 있었으며 이때마다 마술적 현상과 전 세계를 향한 묵시적 메시지가 동반되었다. 1983년에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근방에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보았다는 보도가 있다. 그녀는 현재 세계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다.

    마리아는 도쥴에서, 르완다의 키베호에서, 일본의 아키타에서, 칠레에서 나타났고, 호주와 폴란드와 캐나다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산 도밍고에서, 암스테르담과 뉴욕 등에서도 나타났다.5)

    이런 출현들로 인해 수백만 명이 카톨릭 주의의 마리아를 믿게 되었다. 프랑스 루르드 지방에 있는 성지는 매년 550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고 있다. 폴란드의 검은 마돈나는 500만 명을, 포르투갈의 파티마의 마리아는 점점 많은 나라에서 매년 450만 명의 순례자들을 모으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다녀간 뒤 아일랜드의 낙(Knock)에 있는 마리아 성지에는 매년 순례자의 수가 배로 늘어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순례자들의 홍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새 국제공항을 건설했다.”6)

    또한 ‘마리아, 전 우주의 여왕’ 신전이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새로 건설되었다. 멕시코시티 근교에 있는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은 매년 2000만 명의 방문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7)

    마리아가 강력하게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경축되고 있다. 2차 대전 기간에 일본의 침략을 막아 주었다는 ‘랑카의 우리 부인’(Our Lady of Lanka)은 1948년 이후 스리랑카의 보호신이 되었다. ‘코파카바나의 우리 부인’(Our Lady of Copacabana)은 볼리비아 해군의 수호신이 되었고, 코로모토의 우리 부인은 베네수엘라의 수호신이 되었다.8) 폴란드 대통령 바웬사(Lech Walesa)는 파티마를 방문하여 폴란드의 해방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9)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가 유럽 전역에 공산주의의 종식을 가져다주었다고 믿고 있다.10) 모스크바의 대주교 콘드루시윅스도 그렇게 믿고 파티마를 찾았으며, 러시아 TV들은 이 사건을 프라임 타임 시간에 방송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러시아에 나타났다고 하는 ‘파티마의 우리 부인’ 동상이 공산주의 패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만간 모스크바에 건설될 것이다.11) 콘드루시윅스는 그녀의 신전이 그 위대한 정복을 영원히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12)

    이 같은 마리아 출현은 앞으로 도래할 적그리스도의 세계 종교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이슬람교도 혹은 유대인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복음을 제공하면서13)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편한 대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14) 이것은 남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소재한 ‘메주고리예의 우리 부인’이 선언한 내용이다. 이곳은 우스타쉬 크로아티아의 심장부이며 그 출현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은 지난 13년 동안 동정녀가 매일 나타났다고 주장한다.15)

    마리아 출현과 공식적인 카톨릭 교리

    만약 카톨릭 주의의 공식 교리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마리아의 출현은 그와 같이 많은 추종자들을 모을 수가 없다. 카톨릭 주의는 교인들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결의 사항을 인용하여16)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복 받으신 동정녀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공경을 받아왔으며 신도들은 위험과 필요에 직면할 때 그분의 보호 아래로 달려간다.”고 선언한다.17) 여기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최고 권위 체제로부터 나온 교회의 공식 교리가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세와 능력을 마리아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잘 알려진 카톨릭 교회의 변증 간행물인 <이 반석>은 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비록 많은 수의 카톨릭 교도들이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견해는 교회의 공식 교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18) 그러나 “신도들 혹은 신실한 자들은 신도들은 위험과 필요에 직면할 때 그분 [마리아]의 보호 아래로 달려간다.”는 인용문 자체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하나님 이외에 과연 누가 신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와 다른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기적적으로 도와준 사건의 기록 역시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거나 도와주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발견할 수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도를 위한 어떤 도움이나 보호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 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무수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이다. 다음은 몇 개의 예를 보여 준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네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도다(신 33:27);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시 46:1);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시 62:7);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시 91:2);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네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사 41:14);

    

    주[예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30);

    

    주[예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마 15:25);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무한하게 능하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과 또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수세기 동안 자신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해 오셨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리아를 불러야 한단 말인가?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더 긍휼이 많은가, 더 믿을 만한가, 더 빨리 응답해 주는가? 대부분의 카톨릭 교도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리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다.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 동상은 최근에 미국의 여러 도시에 전시된 적이 있었으며 그 순회 기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소문들이 있다. 멕시코에서 그녀가 받은 영예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화환으로 장식한 마리아 신전을 공공 버스 안에 부착하고 다니는 일, 나쁜 짓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정녀 사진을 멕시코의 공장들 안에 부착해 두는 일, 매년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성당을 찾아와서 마지막 순례 여정의 하나로 무릎으로 기어가는 일 등.19)

    도움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호소하는 것은 마리아를 적어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일이다. 이것은 곧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라 짐승 위에 앉은 여자이다. 카톨릭 주의의 마리아를 믿는 것은 세계 종교와 새 세계 질서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인데 이 믿음은 지금까지 수천 회에 달하는 마리아 출현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놀라운 마리아의 고유 역할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처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시대는 역사상 없었다. 일반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여자들이 가정 폭력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으며 남자들에게 더 많이,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폭력은 남녀 부부 사이에서보다 여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다.20) 여자들이 한때 남자들만이 하던 일들을 떠맡고 있으며, 실업계에서나 정부 및 종교 단체들에서 최고 간부직을 독차지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오늘날의 현실을 잘 보여 주는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실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여자가 통제하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여자가 짐승을 타는 일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마리아만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인물은 단 하나도 없다. 그녀가 전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나타나 눈부시게 능력을 과시한 것은 장차 짐승을 타고 앉아서 새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이 수행할 독특한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각본은 기막히게 잘 맞아떨어진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마리아는 인류의 중생을 위한 카톨릭 교회의 사도적 임무에 협조하는 모든 사람을 고무시켜야 할 것이다. 교회는 역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가 이미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21)

    이 마리아의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능력은 모든 종교의 추종자들이 추앙할 수 있는 신 즉 우리의 현대 정신에 보조를 맞춘 여신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심지어 프로테스탄트들조차 이런 일에 동조한다. 1993년 11월, 한 여성 회의에 참석한 2,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한 기도문을 여신을 향해 읊조렸으며 이 여자들은 성만찬과 비슷한 의식을 집행하면서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 젖과 꿀의 의식에 참여하였다. 아주 최신 스타일의 뉴에이지모임 같은가? 천만의 말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프로테스탄트 주요 교단의 교인들이다.22)

    한 루터교 여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였으며 다른 교회 지도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부장적 이미지를 쳐서 부셔버리라고 참석자들에게 역설하였다. 한국 출신의 신학자 정현경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불교, 힌두교 그리고 필리핀의 여신들로 구성된 ‘새로운 삼위일체’를 채택하자고 역설하였다.”23)

    카톨릭 교회는 한 걸음 더 앞서 가 있다. 그들의 마리아는 모든 종교들에게 적합한 여신으로서 이미 전 세계 인구 중 사분의 일의 경배를 받고 있다. 더구나 군중의 충성심을 받아내는 일에 있어서 그녀의 능력은 수세기 동안 여러 국가에서 입증되었다.

    마리아는 1037년 우크라이나 민족의 여왕으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헝가리는 국왕인 성 스데반에 의해 마리아에게 봉헌되었다. 리처드 2세는 1381년 엄숙하게 전 영국을 결혼 지참금으로 마리아에게 봉헌하였다. 프랑스는 1638년 루이 13세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에게 봉헌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몸, 우리의 국가, 우리의 왕위 그리고 우리의 신하들을 마리아에게 봉헌한다.” 폴란드는 1656년에 국왕 카시미르에 의해 그녀에게 봉헌되었다. 모든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들은 1643년 국왕 필립 4세의 명령에 따라 ‘엄숙한 봉헌식’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바쳐졌다. 1664년에는 포르투갈과 그것의 모든 식민지들이 국왕 요한 4세의 봉헌 촉구에 따라 그녀에게 바쳐졌고 오스트리아는 그 다음 해에 바쳐졌다. 1846년, 미국의 모든 주교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책임 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특별한 보호에 의탁한다.”라고 기록하였다.24)

    마리아와 이슬람교

    불교도들, 힌두교도들, 뉴에이지 추종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카톨릭 교도들과 과 프로테스탄트들과 함께 하나의 세계 종교 안에서 통합된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수십억 이슬람교도들은 특별한 문젯거리가 된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들이 함께 통합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보인다.

    영국의 카톨릭 잡지는 “마리아 부흥이 전 아프리카에 번져가고 있다. 동정녀 마리아의 출현으로 인하여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그녀를 추종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한다.25) 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들도 동정녀 마리아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으며 마리아를 추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26) <Our Sunday Visitor>는 이슬람교도의 코란에 기록된 ‘마리아를 향한 경의’를 지적하면서 마리아와 모하메드가 귀여워했던 딸 파티마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도 또한 언급하였다.27)

    신(Fulton J. Sheen) 주교는 이슬람교가 기독교로 개종될 것을 예언한 흥미로운 책을 저술하였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에게 존경을 바치도록 이슬람교도들을 촉구함으로써 그 일이 가능해 진다고 말한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코란에는 복스러운 동정녀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코란은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믿고 있으며 또한 그녀의 동정녀 수태도 믿고 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슬람교도들에게 진짜 ‘싸이이다’(Sayyida) 즉 ‘부인’(Lady)이다. 만약 마리아의 심각한 경쟁자가 있다면 그것은 모하메드의 딸인 파티마(Fatima)일 것이다. 그러나 파티마의 사망 후 모하메드는 “그대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크게 복 받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28)

    신 주교는 계속해서 ‘우리 부인’이 얼마나 기막힌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녀가 포르투갈의 파티마 마을 - 이슬람교도들의 점령 기간 중 모하메드의 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지역 - 에 미리 나타나서 ‘파티마의 우리 부인’이 된 것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파티마의 우리 부인’ 동상이 아프리카와 인도와 다른 지방의 이슬람교도들의 지역들을 순회할 때 수십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그녀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인도의 봄베이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틀 동안에 무려 50만 군중이 경의를 표하려고 운집했다.29)

    마리아와 요한 바오로 2세

    파티마 방문의 효과에 대해서 현 교황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그보다 더 마리아에게 헌신하는 사람도 없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교황직을 우리 부인에게 봉헌한’30)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가 입는 제복에 마리아를 나타내는 ‘M’을 새겨 놓았다. 그의 개인적 모토는 라틴어로 자기 로브 안에 새긴 대로 ‘totus tuus sum Maria’인데 이것은 “마리아여, 나의 전부는 당신의 것입니다.”를 뜻한다. 교황에게는 이렇게 유별나게 마리아에게 헌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에 대한 암살 기도 사건이 1981년 5월 13일에 발생하였다. 그 날은 바로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처음으로 동정녀가 나타났다고 하는 기념일이었다.31) 그가 회복하고 있는 동안 환상 속에서 마리아가 나타나 그에게 “평화의 성취를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내가 네 목숨을 구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32) 회복한 뒤 바티칸에 돌아와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의 직전 교황들의 묘지에서 “여기 또 하나의 무덤이 있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복스러운 동정녀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다.33) 그는 감사와 경외감을 가지고 “그 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나는 특별한 어머니의 보호와 돌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총알보다 더 강한 힘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34) 마리아가 우리를 보호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

    감사에 가득 찬 교황은 1982년 5월 13일 파티마를 향하여 엄숙한 순례의 길을 나섰다. 거기서 그는 파티마의 ‘우리 부인’ 동상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가 전에 마리아가 그에게 요구한대로 전 세계를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말을 듣고 보았다. 그 뒤에도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서 - 1983년 10월 16일, 1984년 3월 25일, 1985년 12월 8일 - 그는 전 세계를 마리아에게 봉헌하였다.35) 이 같이 봉헌하면서 그는 러시아 국민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동 유럽 전체에서 와해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런 공적은 ‘파티마의 우리 부인‘이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마리아의 그 약속은 만약 교황과 주교들이 전 세계와 러시아를 마리아의 ‘죄 없는(무염) 심장’에 봉헌하면 마리아의 무염 심장이 승리를 거둘 것이며 러시아는 개종되고 평화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다고 한다.36)

    이러한 발언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롬 5:1).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주시는 것이다(골 1:20). 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화평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믿음에 따라 받는 것이다. 한편 세계 평화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주의의 마리아는 평화의 길이 되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의 교황과 그의 교회는 이런 이단 교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세계는 자신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 여자가 짐승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는다는 성경 기록은 이런 출현들로 인한 이 가짜 마리아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멸할(단 8:25) 적그리스도가 가져올 가짜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을 보여 준다. “주께서 세계 평화를 내게 위임했다.”고 선언하면서 ‘파티마의 동정녀’는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의 평화를 제공하였다.

    세계 평화를 얻기 위해 매일 로사리오로 기도하라. 기도, 기도, 기도하라.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을 바치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거나 기도드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지옥에 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의 [마리아의] 무염 심장에 헌신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지금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평화가 올 것이다.37)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아무도 희생물을 드리지 않기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희생물을 드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유혹하는 영

    로마 카톨릭 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로 인해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것을 분명히 거부해 왔고 이단 교리를 진작시켜 왔다. 지난 60년 동안의 모든 교황들은 ‘파티마의 우리부인’에게 경의를 바쳐왔다.38) 그 신비적인 ‘마리아의 무염 심장’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을 대체해 왔다. ‘우리 부인’에게 바치는 순종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여자의 출현은 결코 마리아의 출현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특성을 자기 것처럼 챙기면서 파티마에서 나타난 마리아는 이렇게 선언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무소부재의 신적 특성을 전제로 한 약속이다.] ‘나의 무염 심장’이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네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또한 마리아의 무염 심장에게 범한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희생을 바쳐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 모든 사람들을 도우리니 이들은 곧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월 첫째 토요일 날 고해 성사를 하고 성찬을 받으며 로사리오 기도를 50번 하고 나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진 채 로사리오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매일 15분씩을 보내는 자들이니라.39)

    이 사이비 마리아가 제공하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는 약속’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 놓으신 일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카톨릭 주의의 모든 교리와 의식들에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리아에게 범한 악행에 대해 온 세상이 그녀의 죄 없는 심장에게 속죄를 해야 한다니 이것은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가르침인가! 다윗은 “내가 오직 주님에게만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고백한다(시 51:4). 죄는 오직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지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에게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지은 죄로 인해 그녀에게 속죄의 보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마리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 여자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의 환상과 잘 맞으며 또 예언된 것과 같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것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 매일 로사리오 묵주로 기도하라.” 한 인기 있는 카톨릭 TV 프로그램은 “로사리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고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전화번호를 소개하고 있다. 로사리오 묵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되풀이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영광을’을 여섯 번 반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여’(마리아 찬가, Ave Maria)는 53번을 되풀이해야 한다. 자, 보라. 이 여자가 기도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온 세상은 짐승 위에 탈 그 여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양 무리도 이런 미혹에 빠지고 있다. (성경 암송으로 유명한 한 복음주의 예언 전문가는 TV에서 교황에 대한 칭송을 되풀이하며 또 마리아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파티마의 우리 부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마리아 출현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희생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음을 가르치는 성경적 복음을 대적하며 모든 영광을 사이비 마리아에게 돌린다. 이제 유혹하는 영이 일하고 있다(딤전 4:1). 그럼에도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고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며 긴박한 메시지이다.”라고 말한다.40) 이제 세계 모든 곳에서 이 같은 거짓 마리아 출현들이 거짓 평화를 제공하고 있다. <달라스모닝뉴스>에 실린 ‘평화의 여왕 센터’의 광고 내용을 보자.

    평화를 위한 처방. 한 여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와 20/20 TV 프로그램과 시사 잡지 라이프와 타임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다 보도된 내용이다. 수백만 명이 이 성지를 방문하고는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과 평화와 복음 말씀에 따라 살려는 열망을 가슴에 품은 채 돌아왔다. 우리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메주고리예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 출현과 전 세계 수십 개 지역에서 나타난 마리아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왜 동정녀 마리아인가? 복스러운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를 세상에 처음으로 데려온 그릇이었다. 이제 그의 재림을 선포할 자가 또한 마리아가 될 수 있을까? “너희 가슴 속에 먼저 평화를 창조함으로 시작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과 세계에도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41)

    

    마리아에게 종속된 카톨릭 예수

    그들은 이 마리아 출현들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리아 성지들에 온 순례자들에게서는 그리스도께 헌신을 바치는 모습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언제나 영광을 받는 자는 마리아이다. 로사리오를 되풀이해서 읊조리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온통 마리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마리아에게 헌신을 하면서 순례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마리아의 명령에 따르기로 한 ‘마리아의 종’으로 자처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위한 그녀의 평화 계획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지은 죄에 대한 속죄 보상을 그녀에게 바치면 그녀가 자기 아들의 손을 붙잡아 심판하게 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드리고 있다.

    더구나 마리아의 출현에서 언급되는 예수는 언제나 마리아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이비 인물이다.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나타났다고 하는 마리아 출현은 그 사건 이후의 교황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요한 바오로 2세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 그러나 그 출현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격하시키고 대신에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다. 마리아를 통한 거짓 구원의 복음은 마리아를 동반한 채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마귀도 심지어 인정하고 있다. ‘파티마의 우리 부인’의 출현들에 관한 공식 기록은 다음을 보여 준다.

    1925년 12월 10일, 가장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빛의 구름 위에서 높이 들린 채 자기 곁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루시아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 부인께서는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른 손으로는 날카로운 가시들로 둘러싸인 한 심장을 들고 있었다. 그때 아기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가장 거룩한 어머니의 심장을 긍휼히 여겨라. 그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수 없이 찌른 가시들로 덮여 있다. 속죄의 보상 행위로 그 가시들을 제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42)

    1926년 2월 15일, 아기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카톨릭 교도들에게 “이런 헌신과 속죄 보상 행위를 자기의 거룩하신 어머니의 심장에게 바치는 일을 널리 알리라고 말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의 보상을 마리아의 무염 심장에게 바쳐야 한다.”고 선언하였다.43)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최악의 신성모독을 본다. 진짜 마리아나 진짜 예수님은 결코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없다. 설령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로 인해 돌아가실 때 그분은 장성한 어른이었으며, 지금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영광의 몸으로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가 아직 어린아이로서 자기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것은 모든 상식과 이성과 현실의 범위를 초월한 신성모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 때에 전 세계 성당에 있는 수백만 개의 과자 조각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진짜 육체’가 된다고 믿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과자 조각만한 크기의) 난쟁이 몸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 어린아이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참 예수님은 부활 후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마리아가 아니라]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라고 선포하셨다(행 13:38-39).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속죄 보상을 바치라는 것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 일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더더욱 찾을 수 없다. 모든 마리아 출현들은 마리아와 연옥, 천주교 의식들과 행위 등 통상적인 카톨릭 성례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다. 메주고리예의 우리 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옥에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갇혀 있다. (1982년 7월 2일)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 마리아]를 신임하신다. 나는 특별히 나에게 헌신한 자들을 보호한다. (1982년 11월 6일)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은 영혼이 연옥을 떠난다. 연옥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연옥의 존재를 알리도록, 그의 친척들에게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신다. (1983년 봄)

    분명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영들 즉 ‘어떤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유혹하는 영들’(딤전 4:1)을 보고 있다.

    이 같은 마리아 출현들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충분함을 부인하고 만유의 주로서의 그분의 위치를 거부하며 거짓 마리아를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마귀의 교리’를 가르친다. 이 거짓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 되고 있고 하늘에 이르는 문이 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비성경적이지만 카톨릭 주의의 기본 교리이다. 미국 텍사스 주의 샌엔젤로 교구의 주교 사무실에서 보낸 편지는 이 교리의 전형적인 내용을 보여 준다. 이 편지는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에게 봉헌하는 성지 건설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복 받은 어머니는 1531년 테페약의 언덕 위에 있는 후안디에고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봉헌된 한 사당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를 통해서 이 성지에 순례를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도움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복 받은 어머니에게 기도하자.’ [서명자들]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종들, 샌엔젤로의 파이퍼 주교(Most Reverend Michael D. Pfeifer, OMI),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 사목 에스트라다(Rev. Domingo Estrada, OMI).

    성지 헌금 봉투에는 “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복스러운 어머니께 봉헌하는 사당을 건설하는 것을 돕기 원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에게 봉헌된 사당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마리아 사당들이 수천 개에 달하고 있다. 그녀가 과연 이 모든 사당들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실상, 카톨릭 주의의 마리아는 전 세계의 카톨릭 교도들에게 자기가 일일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카톨릭 교도들은 마리아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보다 확실히 더 자비롭고 자기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푸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에 여신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여신이 멀지 않은 장래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고대 로마 종교의 부활

    분명히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남과 함께 종교 부흥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종교는 바로 기독교 용어의 얇은 판을 뒤집어쓰고 생존해 왔던 이방 종교이다. 이 이방 종교는 결국 로마 카톨릭 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44) 풍요의 신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과거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황제들의 상을 만들어서 그 상들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처형시켰다. 로마 황제들의 후계자들로서 교황들 역시 자기에게 충성하지 아니한 자들을 처형하였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역사이며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또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4-15).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오른 팔이 될 것이고 계 13:11-17; 19:20; 20:10 의 거짓 대언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 교황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어떨지 볼 수가 있다. 1993년, 덴버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의 날’ 대회에 참석한 한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자.

    금식하며 ‘새로운 강림의 우리 부인’ 상 앞에서 철야 기도를 드리기 위해 15 마일을 걸어서 체리 크릭 공원까지 걸어온 순례자들이 다음 날 아침 교황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거기에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갑자기, 음악 소리를 누르고 흰 지붕의 헬기의 소리가 들려왔다. “교황이다! 파파 아버지다.” 군중들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어 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로사리오를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 질러 환호하였다. 오케스트라는 ‘아바 옵제 팡파르’(Abba Ojcze Fanfare)- 교황의 공식 입장 음악 - 를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작은 몸집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무대로부터 걸어 나오며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보낼 때 군중의 환호성은 귀를 찢는 듯 했다. 이 군중들이 이 사람에게 보여 준 경의는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교황이 나오자 사람들은 보통 때의 방어적 태도를 모두 상실해 버렸다. 그들은 이 고차원의 ‘영적 인물’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는 만족한 눈빛으로 미소를 보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키스하며 포옹을 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흰색 옷을 걸치고 보좌와 같은 참나무 의자에 이르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그는 다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계단을 올라가서 의자에 앉았다. 음악이 낮은 소리로 연주되고 있는 동안 ‘국제 청소년 포럼’의 대표 아이가 무대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낭독하였다.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특별한 성경 말씀은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일종의 경악과 공포감을 유발시킨다. 이 성경 구절은 계시록 7장 9-10절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모습을 묘사한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참 교회이며 신부이다. 그러나 체리 크릭 공원에서 교황은 많은 민족과 언어들을 가진 청소년들의 한가운데서 보좌에 앉아 있다. 이 성경 구절이 낭독되는 동안 군중들은 그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교황은 자기가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이며 자기 밑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양들임을 넌지시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 바오로 2세의 외형적 겸손에도 불구하고 그의 오만은 참으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성경 구절도 모르고 폴란드 찬송가의 번역된 의미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런 오만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들은 오직 사랑을 보고 느끼고 있을 뿐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분명하게 엄청난 세력의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으며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아바 아버지’(Abba/Father)라는 찬송가에 응답하고 있었다. 각 나라의 고유 의상을 입고 각 대륙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앞으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중앙 계단으로 올라와서 자기들의 국기를 강대상 앞, 문자 그대로, 교황의 발 앞에, 꽂아 놓고 있었다.45)

    

    이제 또 다시 시작이다

    황제를 숭배했던 이교도 로마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고 광범위한 믿음들을 포용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신들은 용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경의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카톨릭 주의 역시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자기 교인들이 자기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요가를 하는 힌두교로부터 부두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를 허용한다. 인기 있는 여론 조사나 국가의 법들도 이러한 태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이제 ‘혐오 법’이 캐나다에서 입법화되고 있고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교나 도덕적 신념이나 실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그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이처럼 멀지 않아 동성연애(호모섹스)가 죄라고 말하거나 어떤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위법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이 조인한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음) ‘대량 학살 조약’(Genocide Treaty)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종교적 신념이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진리라고 생각되는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마 카톨릭 주의는 자신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종교도 동시에 포용하고 있다. 이 점만 보아도 로마의 바티칸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 위에 앉은 여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 바오로 2세가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것과 또 모든 신이 다 동일하다고 말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유독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정죄한다. 교황을 추앙하며 그의 친구가 된 로버트 슐러도 소위 복음적 견해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구별하는 길은 그것이 긍정적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슐러는 종교 지도들에게 - 그들의 신학이 무엇이든지 간에 - 그들의 신앙을 긍정적인 말로 표현해야 하며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적 가치의 긍정적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46)

    ‘세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적 가치’는 과연 모든 종교에서 다 수용될 수 있는가? 심지어 적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뉴에이지의 감언이설에 더 이상 무슨 말을 첨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로버트 슐러는 복음주의 지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으며 TV 전도자들 중 매 주일 아침 가장 많은 군중을 모으고 있다. 슐러가 로마 카톨릭 주의를 포용한 것과 프로테스탄트들을 ‘로마의 큰집으로 돌아오도록 권하는 일’은 완전한 기록으로 잘 남아 있다.47)

    앞으로 다가올 세계 종교는 교묘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반 기독교적일 것이다. 그것은 히틀러의 나치당과 같이 긍정적인 기독교 형태를 띨 것이고 전 세계에 저항할 수 없는 호소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복음주의 교단들 안에서 목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락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모든 종교를 수용하자는 바로 그 주장은 마리아의 출현들에서도 전달되어 왔으며 또한 카톨릭 교회의 가장 호소력 있는 전도자인 마더 테레사에 의해서도 전파되어 왔다. 테레사의 탁월한 희생적 봉사 활동으로 인해 감히 아무도 그녀를 테레사를 비판하지 못할 것이다.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의 세계적인 명성으로 말미암아 카톨릭 주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녀의 희생적 봉사 활동을 마땅히 인정하고 있다. 로마 교회는 테레사를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48) 그러나 그녀의 ‘복음 전도’는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어떠한 신이든지 그들이 믿는 신을 신뢰하라는 것이 그녀의 ‘복음 전도’이다.49)

    그들은 우리에게 몸의 절반은 없어져 버린 한 남자를 데려왔다. 벌레들이 온 몸에 기어 다니고 있었다. 나는 가서 그를 씻어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왜 이런 귀찮은 일을 해 주십니까?”라고 물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나는 대답했다. “내게 당신은 고통스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즐거움과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힌두 신사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50)

    사실 이 힌두 신사는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가장 놀라운 증거를 결코 듣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의 죄 값을 다 치러서 그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그는 들은 적이 없다. 그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복음으로 전도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미신과 거짓 신앙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힌두교도로 내버려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그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비록 그가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한 힌두교도로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진리를 듣고 지옥으로부터 구출될 정도의 사랑은 받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 주의의 새로운 ‘전도 활동’이다. 그들은 이것으로 주후 2000년까지 전 세계를 개종시킬 계획을 짜고 있다. “나는 모든 종교를 사랑한다.”고 테레사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세계 종교의 핵심 사상이다.51)

    바티칸과 새 세계 질서

    새 세계 종교는 이와 유사하게 기꺼이 서로 연합하면서 인류 구출이라는 자비로운 일에 협조하려는 모든 종교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통일과 평화를 방해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코레쉬(David Koresh)는 거짓 메시아였으며 텍사스 주 왜코에서의 집단 학살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쉽게 세계종교로부터 이탈한 자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단에 가입해서 코레쉬와 같은 자들처럼 될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텍사스 주 왜코 근교에 있는 코레쉬 추종자들의 본거지 갈멜 산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로 인한 참혹한 희생 장면을 봄으로써 자기들의 주장을 단념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광신적 부류가 증가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그들과 마주쳐야 할 것이다.52)

    미국의 대통령이 왜코 학살 사건을 종교적 극단분자들이 받을 정당한 일이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놀날 많안 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업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레이건, 부시, 고르바초프, 아라파트 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이런 인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일은 외면해 버린 사례들이 그의 초기 교황 기간 동안에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삼두 집권 행정부를 방문하면서 군대에 의해 납치되어 행방불명된 20,000명의 가족들에게는 알현하는 것조차 거부했다.53)

    초기에 적그리스도가 바티칸과 밀접한 동업 관계를 가지려는 이유는 모든 나라가 ‘UN 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국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우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54)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인 플린(Raymond Flynn)은 “바티칸의 미국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하다. 바티칸과 강력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다.”라고 말하였다.55)

    클린턴 대통령은 덴버에서 교황을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교황과의 회담 준비를 위해서 플린 대사와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가졌고 플린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클린턴을 수행하여 교황과의 회담에 참여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되어 클린턴은 바티칸에서 교황과 면담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다. 전 세계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물론 적그리스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로마에서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지정학 분석가들은 세계의 군사 대국인 미국과 세계의 영적 지도자인 교황 간의 ‘신 동맹’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56)

    조만간 이 동맹은 세계 지도자와 바티칸 사이의 동맹이 될 것이다. 실로, 여자가 짐승을 타게 될 것이고 이 여자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종교 평화 없이는 정치적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모든 종교가 기꺼이 서로를 동역자로 포용하여 공동 목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전에는 지구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교황은, 우리가 자세한 기록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완전한 종교 통합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것이다. 카톨릭 교도로서 전 UN 사무차장을 지내고 평화 대학 총장(Chancellor of University for Peace)인 물러(Robert Mull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세계적 혹은 우주적 영성이 필요하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보편적인 법칙들을 정의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교황이 2000년이 되기 전에 UN에 와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영성을 대표하여 말해 주고 셋째 천년이 어떻게 영적 천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교적 견해를 전 세계에 제시해 주기를 반드시 바라야 한다.57)

    최종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합할 때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불완전한) 통합이 바티칸의 지도하에 지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지속되어 왔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도 재현될 것이지만 이번에는 현대의 컴퓨터와 인공위성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오는 엄숙한 경고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런 전제주의를 용납할 것인가? 266개 회원을 가진 미국의 국가교회협의회(NCC)의 대표단이 1984년 6월 러시아를 방문한 사례를 보자. 그들은 14개 도시들을 방문했고 많은 수의 정부 인가 교회당을 방문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NCC 대표들은 러시아 내의 종교 상태에 대해서 칭찬을 했으며 무기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한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이것은 자유 교회가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두 명의 시위꾼들이 자기들 [NCC 대표들]이 방문하여 화음을 이루어 놓은 것을 망쳐버렸다고 불평하였다.”58) -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에서 온 NCC 대표 단장 릭돈(Bruce Rigdon)은 데모 행위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를 진압한 러시아 당국에 경의를 표했다.59)

    1993년 8월 4-13일,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제5차 세계 신앙 대회가 열렸다. WCC 회의에 로마 카톨릭 대표가 정회원으로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참가자들의 목표는 하나의 세계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전 세계의 눈에 하나로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교회의 통일을 위한 관심을 통합하고 세계의 갈등들에 관한 관심을 통일하려는 단일종교 통합운동으로부터 이제 다시는 돌아설 수 없다.60)

    이 의미심장한 선언문은 이제 세계 교회가 세계 정부와 공동 활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WCC 중앙 위원회 의장인 케쉬쉬안(Aram Keshishian)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WCC는 자신의 교리적 작업이 사회적 윤리와 더욱 밀접한 연관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믿음과 질서 [위원회]는 교회 통합을 추구하면서 사회/정치/경제적 차원을 무시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과 정치적 참여, 교회의 통일과 정의를 위한 투쟁 간에 어떠한 이중적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에큐메니컬 이단이다.”61)

    그들의 이 목표는 달성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사이비 세계 교회의 ‘편의에 의한 이 결혼’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밀월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을 돌려 그 음녀를 멸할 것이다(계 17:16).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17절). 이 짐승 위에 앉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정죄 사유는 이 여자가 값진 금은 그릇과 보석들을 매매했을 뿐만 아니라 ‘종들과 사람의 혼들’을 사고 판 악행이다(계 18:12-13). 우리는 이미 위에서 이런 행위들을 기록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음조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 주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계 18:4-8).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함께 진정한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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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Pope Says

By DON A SCHANCHE. Tes Saf We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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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URCH
AND

SEVEN SACRAMENTS

Salvation by grace as taught by papal Rome and available only as dispensed by

the priests of the Vat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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